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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곡물시장 동향
박도연(해외곡물시장 담당자)*

1. 세계 곡물 수급 동향

1.1. 곡물 전체1)

2025년 8월 기준 2025/26년 세계 곡물 생산량은 29억 2,034만 톤으로 2024/25년 대

비 2.6% 증가할 전망이며, 소비량은 29억 871만 톤으로 이전 2024/25년 대비 1.7% 증

가할 전망이다. 재고율은 기말재고량을 하향 조정하면서 전년보다 0.6%P 감소한 

26.0%로 전망된다.

<표 1> 세계 곡물 수급량
(단위: 백만 톤, %)

구분 2000/01 2010/11 2015/16 2020/21 2023/24 2024/25
2025/26

(8월 전망)

생산량 1,846 2,212 2,526 2,729 2,823 2,847 2,920

소비량 1,861 2,239 2,474 2,739 2,823 2,860 2,909

재고율 30.4 20.3 29.9 29.3 28.2 26.6 26.0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그림 1> 세계 곡물 생산량, 소비량, 재고율 변화 추이
(단위: 백만 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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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ypark@krei.re.kr

1) 곡물 전체는 밀, 쌀, 그리고 잡곡의 합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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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품목별 수급 동향

품목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세계 쌀은 2025년 8월 기준 생산량, 소비량은 증가하

나 재고율 감소할 전망이다. 생산량은 5억 4,145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63만 톤

(0.1%) 늘겠으며, 소비량은 같은 기간 912만 톤(1.7%)이 증가한 5억 3,856만 톤으로 

전망된다. 쌀 재고율은 전년 대비 0.7%P 감소한 34.7%이다.

다음으로 밀의 경우 생산량과 소비량은 증가하나 재고율은 감소할 전망이다. 생산

량은 전년 대비 700만 톤(0.9%) 증가한 8억 690만 톤이며, 소비량은 627만 톤(0.8%) 

증가한 8억 545만 톤으로 전망된다. 밀 재고율은 전년 대비 0.6%P 감소한 32.3%로 전

망된다.

2025/26년 세계 옥수수 수급은 생산량과 소비량은 증가하나 재고율은 감소할 전망

이다. 생산량은 12억 8,858만 톤으로 전년 대비 6,256만 톤(5.1%) 증가하겠으며, 소비

량은 12억 8,046만 톤으로 전년 대비 3,187만 톤(2.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옥수

수 재고율은 22.1%로 전년 대비 0.6%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는 생산량과 소비량은 증가하나 재고율은 감소할 전망이다. 2025/26년 대두 생

산량은 4억 2,639만 톤으로 2024/25년보다 242만 톤(0.6%) 증가하겠으며, 소비량은 4

억 2,510만 톤으로 전년 대비 약 1,442만 톤(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 재

고율은 전년 대비 1.1%P 감소한 29.4%이다.

<표 2> 품목별 수급 동향

(단위: 백만 톤, %)

품목 구분 2000/01 2010/11 2015/16 2020/21 2023/24 2024/25
2025/26

(8월 전망)

쌀

생산량 399 451 478 509 524 541 541

소비량 394 444 468 499 522 529 539

재고율 37.3 23.2 30.8 37.9 34.4 35.4 34.7

밀

생산량 583 650 739 773 792 800 807

소비량 584 653 714 777 797 799 805

재고율 35.3 30.6 34.7 36.7 33.9 32.9 32.3

옥수수

생산량 592 849 1,021 1,134 1,231 1,226 1,289

소비량 609 868 1,007 1,154 1,226 1,249 1,280

재고율 28.7 13.2 31.1 25.8 25.8 22.7 22.1

대두

생산량 176 265 316 370 397 424 426

소비량 171 253 317 367 384 411 425

재고율 20.0 29.1 25.1 26.9 30.1 30.5 29.4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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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 곡물 선물/현물(FOB)가격 동향

2025년 7월과 8월 주요 곡물 선물시장은 작황 호조에 따른 생산량 증가와 미국과 

주요 교역국 간의 무역 갈등으로 전반적인 약세 흐름을 나타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정한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 종료일인 7월 9일을 앞두고 미·중 간 무역 협상이 불

확실하게 전개되면서 시장 전반에 불안 심리가 확산되었다. 이후 8월 1일까지 상호관

세 부과가 유예되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브라질산 모든 제품에 대해 50% 관세 부과

를 예고하면서 세계 곡물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다. 7월 말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네시

아와 일본과의 무역 협상을 체결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가격이 소폭 상승하였다. 그러

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기상 조건에 따른 작황 개선과 곡물 등급 상승, 공급 확대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세계 곡물 가격은 하락세를 유지하였다.

<그림 2> 밀·옥수수·대두의 월별 선물가격 동향(2012.01~2025.8)

(단위: 달러/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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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과 8월 밀 선물가격은 각각 198달러/톤, 187달러/톤으로 평균 193달러/톤을 기

록하였으며, 지난 5~6월 평균 196달러/톤보다 1.4% 하락했다(그림 3, 표 3). 옥수수 

선물가격은 7월과 8월 각각 160달러/톤, 150달러/톤으로 평균 155달러/톤을 기록하였

으며, 지난 2개월 평균 가격(173달러/톤)보다 10.5% 하락했다(그림 4, 표 3). 대두 선

물가격은 7월과 8월 톤당 각각 371달러/톤, 364달러/톤으로 평균 367달러/톤을 기록

하였으며, 앞선 2개월 평균(386달러/톤)과 비교하여 4.9% 하락했다(그림 5, 표 3).

2025년 7월과 8월 현물가격은 이전 2개월 평균 가격과 비교하면 밀, 옥수수, 대두, 

쌀 모두 하락하였다. 품목별 톤당 평균 가격은 밀 233달러, 옥수수 198달러, 대두 

403달러였으며, 쌀의 경우, 태국 장립종은 383달러, 캘리포니아 중립종은 800달러였

다(표 4).

<표 3> 곡물 선물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2023/24 2024/25 2024.8 2025.7 2025.8

변동률(%)

23/24 대비 

24/25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밀1) 222 203 194 198 187 -8.1 -3.3 -5.5

옥수수2) 174 172 148 160 150 -1.1 1.3 -6.1

대두2) 444 374 362 371 364 -15.8 0.5 -1.9

주: 1) 밀의 곡물연도는 6-5월임.
2) 옥수수 및 대두의 곡물연도는 9-8월임. 

자료: USDA AMS Aug and ERS Aug

<표 4> 곡물 현물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2023/24 2024/25 2024.8 2025.7 2025.8

변동률(%)

23/24 대비 

24/25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밀1) 299 257 251 235 232 -14.1 -7.5 -1.3

옥수수2) 203 209 182 199 196 3.2 7.7 -1.3

대두2) 473 410 393 409 397 -13.4 1.1 -2.8

쌀3)
태국 624 474 589 390 375 -24.0 -36.3 -3.8

캘리포니아 1,011 789 835 800 800 -21.9 -4.2 0.0

주: 1) 밀의 곡물연도는 6-5월임. 

2) 옥수수 및 대두의 곡물연도는 9-8월임. 

3) 쌀의 곡물연도는 8-7월임. 

자료: IGC Market Data Aug 2025, USDA Rice Outlook Aug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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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밀 월별 선물/현물가격 동향 

(2012.1~2025.8)

주: 1) 밀 선물은 Kansas Chicago Hard Red Winter Wheat 

2등급

2) 밀 현물은 US HRW Gulf

자료: USDA AMS Aug and ERS Aug IGC Market Data

<그림 4> 옥수수 월별 선물/현물가격 동향 

(2012.1~2025.8)

주: 1) 옥수수 선물은 Chicago Yellow Corn 2등급

2) 옥수수 현물은 US 3YC Gulf

자료: USDA AMS Aug and ERS Aug IGC Market Data

<그림 5> 대두 월별 선물/현물가격 동향 

(2012.1~2025.8)

주: 1) 대두 선물은 Chicago 1등급

2) 대두 현물은 US 2Y Gulf

자료: USDA AMS Aug and ERS Aug IGC Market Data

<그림 6> 쌀 월별 현물가격 동향 

(2012.1~2025.8)

주: 1) 태국 100% 장립종 B등급

2)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1등급

자료: USDA AMS Aug and ERS Aug IGC Marke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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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곡물 수급 동향 및 전망
김민수(애그스카우터 대표)*

2)

* agscouter@naver.com

쌀, 밀, 잡곡을 합한 세계 곡물의 2025/26년 수급에 대한 8월 전망은 7월 전망보다 좋

았다. 생산량, 소비량, 교역량이 모두 증가했으나 공급량 증가 폭이 더 커 기말재고량은 상

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공급량과 수요량이 모두 증가했으나 수요량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해 기말재고량은 하향 조정됐으며 재고 비율도 낮아졌다. 

세계 쌀의 2025/26년 수급에 대한 8월 전망은 7월 전망보다 좋지 못했다. 공급 측면에

서 생산량은 거의 변동 없었으나 기초재고량이 감소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량과 교역

량이 증가했으며 기말재고량은 하향 조정됐다. 국가별로는 미국, 나이지리아의 쌀 생산량

과 소비량이 증가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의 쌀 소비량은 감소했다. 미국

과 미얀마의 쌀 수출량이 증가한 반면 필리핀, 미국의 쌀 수입량은 감소했다. 2024/25년 

대비 세계 쌀 생산량, 소비량, 교역량이 증가했으며 기말재고량은 약간 하향 조정됐다. 

세계 밀의 2025/26년 수급에 대한 8월 전망은 7월 전망보다 좋지 못했다. 공급 측면에

서 기초재고량과 생산량이 감소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량이 감소하고 교역량이 증가했

으며 기말재고량은 하향 조정됐다. 국가별로는 중국,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밀 생산

량이 감소한 반면 유럽연합의 밀 생산량이 증가했다. 중국, 미국의 밀 소비량이 감소한 반

면 유럽연합의 밀 소비량이 증가했다. 미국의 밀 수출량이 증가하고 브라질의 밀 수입량이 

늘었다. 2024/25년 대비 세계 밀 생산량, 소비량, 교역량이 증가했으며 기말재고량은 약간 

하향 조정됐다.

세계 옥수수의 2025/26년 수급에 대한 8월 전망은 7월 전망보다 상당히 좋았다. 생산

량과 소비량, 교역량이 증가했으며 기말재고량은 상향 조정됐다. 미국, 우크라이나, 캐나다

의 옥수수 생산량이 증가한 반면, 유럽연합의 옥수수 생산량이 감소했다. 미국, 멕시코, 이

집트,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소비량이 증가했다. 미국,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수출량이 증가

한 반면 유럽연합의 옥수수 수출량이 감소했다. 멕시코, 이집트의 옥수수 수입량이 증가했

다. 2024/25년 대비 세계 옥수수 공급량과 수요량이 모두 증가했으나 수요량 증가 폭이 

더 커 기말재고량은 하향 조정됐다. 

세계 대두의 2025/26년 수급에 대한 8월 전망은 7월 전망 대비 좋지 못했다. 공급량이 

감소해 기말재고량이 하향 조정됐다. 미국, 유럽연합의 대두 생산량이 감소하고 미국의 대

두 소비량이 줄었다. 미국의 대두 수출량이 감소했으나 아르헨티나의 대두 수출량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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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곡물 전체1)

미국 농무부(USDA), 국제곡물이사회(IGC),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2025/26

년 세계 곡물 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생산량의 경우 세 기관 모두 2024/25년 대비 증

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USDA는 29억 2,000만 톤으로 2.6%, IGC는 29억 2,000만 톤으

로 2.2%, FAO는 29억 2,500만 톤으로 2.3% 증가를 전망했다. 기초재고량과 생산량을 

포함한 공급량의 경우 세 기관 모두 2024/25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USDA

는 36억 8,200만 톤으로 1.0%, IGC는 36억 8,300만 톤으로 1.3%, FAO는 37억 9,500만 

톤으로 1.3% 증가를 전망했다.

소비량의 경우 세 기관 모두 2024/25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USDA는 29

억 2,600만 톤으로 1.5%, IGC는 29억 1,700만 톤으로 1.5%, FAO는 29억 톤으로 0.8% 

증가를 전망했다. 교역량의 경우 세 기관 모두 2024/25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

다. USDA는 5억 1,800만 톤으로 3.4%, IGC는 4억 9,000만 톤으로 1.7%, FAO는 4억 

8,700만 톤으로 1.2% 증가를 전망했다.

기말재고량의 경우 2024/25년 대비 USDA는 7억 5,600만 톤으로 0.8% 감소를 전망

한 반면, IGC는 7억 6,700만 톤으로 0.5%, FAO는 8억 8,900만 톤으로 2.2% 증가를 

전망했다. 기말재고율과 관련해서 2024/25년 대비 USDA는 25.8%로 0.6%포인트, 

IGC는 26.3%로 0.2%포인트 하락을 전망한 반면, FAO는 30.7%로 0.5%포인트 상승을 

전망했다.

1) 곡물 전체는 쌀, 밀 그리고 잡곡의 합계를 의미함

했다. 유럽연합의 대두 수입량이 감소했다. 2024/25년 대비 세계 대두 공급량과 수요량이 

모두 증가했으며 수요량 증가 폭이 더 커 기말재고량은 하향 조정됐다. 

미국 농무부(USDA), 국제곡물이사회(IGC),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하는 자

료를 중심으로 2025/26년 주요 품목의 세계 수급 전망을 다룬다. 주요 국가의 품목별 수

급 전망에 대해서는 미국 농무부가 8월 12일에 발표한 ‘세계 곡물 수급 전망(WASDE)’ 보

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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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세계 곡물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USDA IGC FAO-AMIS 

2024/25

(추정)

2025/26

(8월 전망)

전년

대비

2024/25

(추정)

2025/26

(7월 전망)

전년

대비

2024/25

(추정)

2025/26

(7월 전망)

전년

대비

생산량 2,847 2,920 2.6 2,857 2,920 2.2 2,860 2,925 2.3

공급량 3,645 3,682 1.0 3,637 3,683 1.3 3,747 3,795 1.3

소비량 2,882 2,926 1.5 2,874 2,917 1.5 2,878 2,900 0.8

교역량 501 518 3.4 482 490 1.7 481 487 1.2

기말재고량 762 756 -0.8 763 767 0.5 870 889 2.2

기말재고율 26.4 25.8 26.5 26.3 30.2 30.7

※ 기말재고율은 기말재고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PS&D, IGC, FAO-AMIS

2. 쌀

2.1 세계 수급

미국 농무부(USDA), 국제곡물이사회(IGC),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2025/26

년 세계 쌀 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생산량의 경우 2024/25년 대비 USDA는 5억 4,100만 

톤으로 변동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IGC는 5억 4,400만 톤으로 0.6%, FAO는 5억 5,600

만 톤으로 1.1% 증가를 전망했다. 기초재고량과 생산량을 포함한 공급량의 경우 세 기

관 모두 2024/25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USDA는 7억 2,900만 톤으로 1.3%, 

IGC는 7억 2,600만 톤으로 1.4%, FAO는 7억 6,600만 톤으로 2.3% 증가를 전망했다.

소비량의 경우 세 기관 모두 2024/25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USDA는 5억 

4,200만 톤으로 1.7%, IGC는 5억 4,100만 톤으로 1.3%, FAO는 5억 5,000만 톤으로 

1.7% 증가를 전망했다. 교역량의 경우 2024/25년 대비 USDA는 6,200만 톤으로 변동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IGC는 6,000만 톤으로 1.7% 증가를 전망한 반면, FAO는 6,000

만 톤으로 1.6% 감소를 전망했다. 

기말재고량의 경우 2024/25년 대비 USDA는 1억 8,700만 톤으로 변동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IGC는 1억 8,500만 톤으로 1.6%, FAO는 2억 1,400만 톤으로 1.9% 증가를 

전망했다. 기말재고율과 관련해서 2024/25년 대비 USDA는 34.5%로 0.6%포인트 하락

을 전망한 반면, IGC는 34.2%로 0.1%포인트, FAO는 38.9%로 0.1%포인트 상승을 전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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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세계 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USDA IGC FAO-AMIS

2024/25

(추정)

2025/26

(8월 전망)

전년

대비

2024/25

(추정)

2025/26

(7월 전망)

전년

대비

2024/25

(추정)

2025/26

(7월 전망)

전년

대비

생산량 541 541 0.0 541 544 0.6 550 556 1.1

공급량 720 729 1.3 716 726 1.4 749 766 2.3

소비량 533 542 1.7 534 541 1.3 541 550 1.7

교역량 62 62 0.0 59 60 1.7 61 60 -1.6

기말재고량 187 187 0.0 182 185 1.6 210 214 1.9

기말재고율 35.1 34.5 34.1 34.2 38.8 38.9

※ 기말재고율은 기말재고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PS&D, IGC, FAO-AMIS

2.2 국가별 수급2)  

2.2.1 수출 시장 

인도의 쌀 수급은 이월 재고량을 제외하면 7월 전망과 동일했다. 생산량은 1억 

5,1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00만 톤, 2023/24년 대비 1,317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5,150만 ha로 2024/25년 대비 8만 ha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

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당 4.40톤으로 2024/25년 대비 0.02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

다. 소비량은 1억 2,65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450만 톤, 2023/24년 대비 1,01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2,5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00만 톤, 

2023/24년 대비 1,057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4,450만 톤으로 7

월 전망 대비 100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5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350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태국의 쌀 수급은 이월 재고량을 제외하면 7월 전망과 동일했다. 생산량은 2,04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5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4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1,080만 ha로 2024/25년 대비 8만 ha 감소하겠

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2.86톤으로 2024/25년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

은 1,265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5만 톤, 2023/24년 대비 3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720만 톤으로 2024/25년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

2) 국가별 쌀 생산량은 백미(milled rice) 기준이므로 도정 전의 쌀 생산량 즉 생산 면적과 단위당 수확량을 고려한 수확량

(rough production)과는 차이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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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대비 269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371만 톤으로 7월 전망 대

비 20만 톤 하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60만 톤, 2023/24년 대비 150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베트남의 쌀 수급은 이월 재고량과 소비량을 제외하면 7월 전망과 동일했다. 생산

량은 2,63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65만 톤, 2023/24년 대비 9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690만 ha로 2024/25년 대비 10만 ha 감소하겠으며, 단위당 수

확량도 ha당 6.10톤으로 2024/25년 대비 0.06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2,270만 톤으로 7월 전망 대비 5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10만 톤, 

2023/24년 대비 2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79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30만 톤, 2023/24년 대비 114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294만 

톤으로 7월 전망 대비 20만 톤 하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20만 톤, 2023/24년 대

비 5만 톤 감소할 전망이다. 

파키스탄의 쌀 수급은 이월 재고량을 제외하면 7월 전망과 동일했다. 생산량은 980

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8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7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370만 ha로 2024/25년 대비 20만 ha 감소하겠

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3.97톤으로 2024/25년 대비 0.23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

다. 소비량은 42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0만 톤, 2023/24년 대비 2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53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50만 톤, 2023/24년 대비 

123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153만 톤으로 7월 전망 대비 3만 톤 

하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31만 톤, 2023/24년 대비 14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미얀마의 쌀 생산량은 1,200만 톤으로 7월 전망과 동일했다. 2024/25년 대비 1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3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

산 면적은 680만 ha로 2024/25년 대비 6만 톤 감소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2.76톤으로 2024/25년 대비 0.05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1,010만 톤으로 

7월 전망 대비 10만 톤 하향 조정됐다. 2024/25년 및 2023/24년 대비 10만 톤씩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180만 톤으로 7월 전망 대비 20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10만 톤, 2023/24년 대비 10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

량은 73만 톤으로 7월 전망 대비 30만 톤 하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10만 톤, 

2023/24년 대비 11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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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요 수출국의 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출량 기말 재고량

인도 151.00 (▲1.00/▲13.17) 126.50 (▲4.50/▲10.10) 25.00 (▲1.00/▲10.57) 44.50 (▼0.50/▲3.50)

태국 20.40 (▼0.15/▲0.40) 12.65 (▲0.15/▲0.35) 7.20 (0.00/▼2.69) 3.71 (▲0.60/▲1.50)

베트남 26.30 (▼0.65/▼0.90) 22.70 (▲0.10/▲0.20) 7.90 (▼0.30/▼1.14) 2.94 (▼0.20/▼0.05)

파키스탄 9.80 (▲0.08/▼0.07) 4.20 (▲0.10/▲0.20) 5.30 (▼0.50/▼1.23) 1.53 (▲0.31/▲0.14)

미얀마 12.00 (▲0.10/▼0.30) 10.10 (▲0.10/▲0.10) 1.80 (▼0.10/▼1.00) 0.73 (▲0.10/▲0.11)

※ 괄호 안은 2024/25년 및 2023/24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63 Aug. 12, 2025

2.2.2 수입 시장

서남아시아의 쌀 수급은 이월 재고량을 제외하면 7월 전망과 동일했다. 생산량은 

223민 톤으로 2024/25년 대비 5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21

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725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30만 톤, 

2023/24년 대비 67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505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동일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41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나이지리아의 쌀 생산량은 554만 톤으로 7월 전망 대비 31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23만 톤, 2023/24년 대비 7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

은 450만 ha로 2024/25년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1.96

톤으로 2024/25년 대비 0.07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840만 톤으로 7월 

전망 대비 30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20만 톤, 2023/24년 대비 4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300만 톤으로 7월 전망과 동일했다. 2024/25년 대

비 10만 톤, 2023/24년 대비 111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유럽연합의 쌀 수급은 이월 재고량과 수출량을 제외하면 7월 전망과 동일했다. 생

산량은 177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7만 톤, 2023/24년 대비 4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355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5만 톤, 2023/24년 대비 3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22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0만 톤 감소할 것

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9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의 쌀 수급은 소비량과 기말재고량을 제외하면 7월 전망과 동일했다. 

생산량은 3,36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5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58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1,120만 ha로 2024/25년 

대비 20만 ha 감소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4.72톤으로 2024/25년 대비 0.01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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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3,530만 톤으로 7월 전망 대비 20만 톤 하향 조정

됐다. 2024/25년 대비 20만 톤, 2023/24년 대비 9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

입량은 8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385만 톤 감소할 전망이다.

필리핀의 쌀 생산량은 1,230만 톤으로 7월 전망과 동일했다. 2024/25년 대비 7만 

톤, 2023/24년 대비 3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470만 ha로 2024/25

년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4.15톤으로 2024/25년 대비 

0.03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1,760만 톤으로 7월 전망 대비 10만 톤 하

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20만 톤, 2023/24년 대비 8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

다. 수입량은 500만 톤으로 7월 전망 대비 40만 톤 하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43

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50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의 쌀 수급은 7월 전망과 동일했다. 생산량은 1억 4,6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72만 톤, 2023/24년 대비 138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2,900

만 ha로 2024/25년 대비 1만 ha 감소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7.19톤으로 

2024/25년 대비 0.03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1억 4,67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74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142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26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6만 톤, 2023/24년 대비 

107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멕시코의 쌀 수급은 7월 전망과 동일했다. 생산량은 18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만 톤, 2023/24년 대비 3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102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만 톤, 2023/24년 대비 3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90

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만 톤, 2023/24년 대비 5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일본의 쌀 수급은 7월 전망과 동일했다. 생산량은 728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

만 톤, 2023/24년 대비 2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145만 ha로 

2024/25년 대비 1만 ha 감소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6.88톤으로 2023/24년 

대비 0.01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8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3만 

톤, 2023/24년 대비 15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69만 톤으로 2024/25

년 대비 11만 톤, 2023/24년 대비 3만 톤 감소할 전망이다. 

한국의 쌀 수급은 이월 재고량과 생산량을 제외하면 7월 전망과 동일했다. 생산량

은 344만 톤으로 7월 전망 대비 10만 톤 하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15만 톤, 

2023/24년 대비 26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66만 ha로 2024/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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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4만 ha 감소함에 반해,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6.91톤으로 2024/25년 대비 0.06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381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7만 톤, 2023/24 대

비 38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41만 톤으로 2024/25년과 동일할 것으

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1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표 4> 주요 수입국의 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입량 기말 재고량

서남아시아 2.23 (▼0.05/▲0.21) 7.25 (▲0.30/▲0.67) 5.05 (0.00/▲0.41) 1.70 (▲0.03/▲0.40)

나이지리아 5.54 (▼0.23/▼0.07) 8.40 (▲0.20/▲0.40) 3.00 (▲0.10/▲1.11) 2.02 (▲0.14/▲0.61)

유럽연합 1.77 (▲0.17/▲0.40) 3.55 (▲0.15/▲0.30) 2.20 (▼0.20/▲0.09) 0.96 (▲0.02/▲0.26)

인도네시아 33.60 (▼0.50/▲0.58) 35.30 (▼0.20/▼0.90) 0.80 (▲0.10/▼3.85) 4.57 (▼0.90/▼1.60)

필리핀 12.30 (▼0.07/▼0.03) 17.60 (▲0.20/▲0.80) 5.00 (▼0.43/▲0.50) 3.50 (▼0.30/▲0.10)

중국 146.00 (▲0.72/▲1.38) 146.70 (▲0.74/▼1.42) 2.60 (▲0.26/▲1.07) 104.50 (▲1.00/▲1.50)

멕시코 0.18 (▲0.01/▲0.03) 1.02 (▲0.01/▲0.03) 0.90 (▲0.02/▲0.05) 0.19 (▲0.05/▲0.07)

일본 7.28 (▼0.01/▼0.02) 8.00 (▼0.13/▼0.15) 0.69 (▼0.11/▼0.03) 1.35 (▼0.13/▼0.25)

한국 3.44 (▼0.15/▼0.26) 3.81 (▼0.07/▼0.38) 0.41 (0.00/▲0.01) 0.98 (▼0.16/▼0.23)

※ 괄호 안은 2024/25년 및 2023/24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63 Aug. 12, 2025

3. 밀 

3.1 세계 수급 

미국 농무부(USDA), 국제곡물이사회(IGC),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2025/26

년 세계 밀 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생산량의 경우 세 기관 모두 2024/25년 대비 증가

할 것으로 전망했다. USDA는 8억 700만 톤으로 0.9%, IGC는 8억 800만 톤으로 1.0%, 

FAO는 8억 500만 톤으로 0.9% 증가를 전망했다. 기초재고량과 생산량을 포함한 공급

량의 경우 2024/25년 대비 USDA는 10억 7,000만 톤으로 변동 없을 것으로 전망한 반

면, IGC는 10억 7,800만 톤으로 0.5%, FAO는 11억 2,300만 톤으로 0.7% 증가를 전망

했다.

소비량의 경우 세 기관 모두 2024/25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USDA는 8억 

1,000만 톤으로 0.4%, IGC는 8억 1,400만 톤으로 1.5%, FAO는 8억 100만 톤으로 0.8% 

증가를 전망했다. 교역량의 경우 세 기관 모두 2024/25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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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USDA는 2억 1,400만 톤으로 3.4%, IGC는 2억 300만 톤으로 3.0%, FAO는 2억 톤

으로 4.2% 증가를 전망했다. 

기말재고량의 경우 2024/25년 대비 USDA는 2억 6,000만 톤으로 1.1%, IGC는 2억 

6,500만 톤으로 1.9% 감소를 전망한 반면, FAO는 3억 2,100만 톤으로 0.9% 증가를 전

망했다. 기말재고율의 경우 2024/25년 대비 USDA는 32.1%로 0.5%, IGC는 32.6%로 

1.1%포인트 하락을 전망한 반면, FAO는 40.1%로 0.1%포인트 상승을 전망했다. 

<표 5> 세계 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USDA IGC FAO-AMIS

2024/25

(추정)

2025/26

(8월 전망)

전년

대비

2024/25

(추정)

2025/26

(7월 전망)

전년

대비

2024/25

(추정)

2025/26

(7월 전망)

전년

대비

생산량 800 807 0.9 800 808 1.0 798 805 0.9

공급량 1,070 1,070 0.0 1,073 1,078 0.5 1,115 1,123 0.7

소비량 807 810 0.4 802 814 1.5 795 801 0.8

교역량 207 214 3.4 197 203 3.0 192 200 4.2

기말재고량 263 260 -1.1 270 265 -1.9 318 321 0.9

기말재고율 32.6 32.1 33.7 32.6 40.0 40.1

※ 기말재고율은 기말재고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PS&D, IGC, FAO-AMIS

3.2 국가별 수급

3.2.1 수출 시장

유럽연합의 밀 생산량은 1억 3,825만 톤으로 7월 전망 대비 100만 톤 상향 조정됐

다. 2024/25년 대비 1,613만 톤, 2023/24년 대비 287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

산 면적은 2,385만 ha로 2024/25년 대비 115만 ha 증가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

당 5.80톤으로 2024/25년 대비 0.42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1억 1,200만 

톤으로 7월 전망 대비 100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275만 톤, 2023/24년 

대비 15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3,250만 톤으로 7월 전망과 동일했

다. 2024/25년 대비 55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551만 톤 감

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1,261만 톤으로 7월 전망과 동일했다. 2024/25년 

대비 2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318만 톤 감소할 전망이다.

러시아의 밀 수급은 7월 전망과 동일했다. 생산량은 8,350만 톤으로 2024/25년 대

비 19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반해 2023/24년 대비 800만 톤 감소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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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2,670만 ha로 2024/25년 대비 110만 ha 감소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3.13톤으로 2024/25년 대비 0.19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3,9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0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반해, 2023/24년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4,6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3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95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939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20만 톤, 2023/24년 대비 230만 톤 감소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의 밀 수급은 이월 재고량을 제외하면 7월 전망과 동일했다. 생산량은 

2,2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40만 톤, 2023/24년 대비 10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

망됐다. 생산 면적은 550만 ha로 2024/25년 대비 30만 ha 증가하겠으나, 단위당 수확

량은 ha당 4.00톤으로 2024/25년 대비 0.50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660

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6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6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1,55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5만 톤, 

2023/24년 대비 308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93만 톤으로 7월 전

망 대비 66만 톤 하향 조정됐다. 2024/25년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48만 톤 감소할 전망이다.

미국의 밀 생산량은 5,245만 톤으로 7월 전망 대비 4만 톤 하향 조정됐다. 2024/25

년 대비 12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335만 톤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1,480만 ha로 2024/25년 대비 77만 ha 감소하겠으나, 단위

당 수확량은 ha당 3.54톤으로 2024/25년 대비 0.09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

은 3,141만 톤으로 7월 전망 대비 13만 톤 하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38만 톤, 

2023/24년 대비 123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2,381만 톤으로 7월 전망 

대비 68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133만 톤, 2023/24년 대비 460만 톤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2,364만 톤으로 7월 전망 대비 59만 톤 하향 조

정됐다. 2024/25년 대비 49만 톤, 2023/24년 대비 469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캐나다의 밀 수급은 7월 전망과 동일했다. 생산량은 3,500만 톤으로 2024/25년 대

비 4만 톤, 2023/24년 대비 20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1,070만 

ha로 2024/25년 대비 5만 ha 증가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3.27톤으로 

2024/25년 대비 0.01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875만 톤으로 2024/25년 대

비 25만 톤, 2023/24년 대비 36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2,700만 톤으

로 2024/25년 대비 5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156만 톤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349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5만 톤, 20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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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대비 109만 톤 감소할 전망이다.

호주의 밀 수급은 기말재고량을 제외하면 7월 전망과 동일했다. 생산량은 3,1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311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504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1,250만 ha로 2024/25년 대비 56만 ha 감소

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당 2.48톤으로 2024/25년 대비 0.13톤 감소할 것으로 전

망됐다. 소비량은 81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0만 톤, 2023/24년 대비 30만 톤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2,3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00만 톤 감소할 것

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316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438만 톤으로 7월 전망 대비 3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13만 톤, 2023/24

년 대비 147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아르헨티나의 밀 수급은 생산량과 기말 재고량을 제외하면 7월 전망과 동일했다. 

생산량은 1,970만 톤으로 7월 전망 대비 30만 톤 하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116

만 톤, 2023/24년 대비 38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640만 ha로 

2024/25년 대비 5만 ha 증가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당 3.08톤으로 2024/25년 

대비 0.16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73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5만 

톤, 2023/24년 대비 2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1,3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00만 톤, 2023/24년 대비 477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

고량은 435만 톤으로 7월 전망 대비 30만 톤 하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59만 톤, 

2023/24년 대비 19만 톤 감소할 전망이다. 

인도의 밀 수급은 7월 전망과 동일했다. 생산량은 1억 1,751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422만 톤, 2023/24년 대비 696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3,276

만 ha로 2024/25년 대비 93만 ha 증가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당 3.59톤으로 

2024/25년 대비 0.03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1억 1,251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375만 톤, 2023/24년 대비 17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25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6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9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1,7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500만 톤, 

2023/24년 대비 950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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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주요 수출국의 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출량 기말 재고량

유럽연합 138.25 (▲16.13/▲2.87) 112.00 (▲2.75/▲1.50) 32.50 (▲5.50/▼5.51) 12.61 (▲0.25/▼3.18)

러시아 83.50 (▲1.90/▼8.00) 39.00 (▼1.00/0.00) 46.00 (▲3.00/▼9.50) 9.39 (▼1.20/▼2.30)

우크라이나 22.00 (▼1.40/▼1.00) 6.60 (▼1.60/▲0.60) 15.50 (▼0.25/▼3.08) 0.93 (0.00/▼0.48)

미국 52.45 (▼1.20/▲3.35) 31.41 (▲0.38/▲1.23) 23.81 (▲1.33/▲4.60) 23.64 (▲0.49/▲4.69)

캐나다 35.00 (▲0.04/▲2.05) 8.75 (▼0.25/▼0.36) 27.00 (▼0.50/▲1.56) 3.49 (▼0.15/▼1.09)

호주 31.00 (▼3.11/▲5.04) 8.10 (▲0.10/▲0.30) 23.00 (▼2.00/▲3.16) 4.38 (▲0.13/▲1.47)

아르헨티나 19.70 (▲1.16/▲3.85) 7.30 (▲0.15/▲0.25) 13.00 (▲2.00/▲4.77) 4.35 (▼0.59/▼0.19)

인도 117.51 (▲4.22/▲6.96) 112.51 (▲3.75/▲0.17) 0.25 (▲0.06/▼0.09) 17.00 (▲5.00/▲9.50)

※ 괄호 안은 2024/25년 및 2023/24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63 Aug. 12, 2025

3.2.2 수입 시장

서남아시아의 밀 수급은 이월 재고량을 제외하면 7월 전망과 동일했다. 생산량은 

1,978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378만 톤, 2023/24년 대비 99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

망됐다. 소비량은 4,038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40만 톤, 2023/24년 대비 68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2,02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83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11만 톤 감소할 전망이다.

북아프리카의 밀 생산량은 1,755만 톤으로 7월 전망과 동일했다. 2024/25년 대비 

151만 톤, 2023/24년 대비 118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4,640만 톤으

로 7월 전망 대비 25만 톤 하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2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8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3,225만 톤으로 

7월 전망과 동일했다. 2024/25년 대비 63만 톤, 2023/24년 대비 67만 톤 증가할 전망

이다.

동남아시아의 밀 수급과 관련해서 소비량은 2,905만 톤으로 7월 전망 대비 40만 톤 

하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77만 톤, 2023/24년 대비 119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됐다. 수입량은 3,070만 톤으로 7월 전망 대비 30만 톤 하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152만 톤, 2023/24년 대비 14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의 밀 생산량은 1억 4,000만 톤으로 7월 전망 대비 200만 톤 하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1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341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2,360만 ha로 2024/25년 대비 1만 ha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된 반면,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5.93톤으로 2024/25년 대비 0.01톤 감소할 것으로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22 

전망됐다. 소비량은 1억 4,800만 톤으로 7월 전망 대비 200만 톤 하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200만 톤, 2023/24년 대비 55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

은 600만 톤으로 7월 전망과 동일했다. 2024/25년 대비 183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 반면, 2023/24년 대비 763만 톤 감소할 전망이다.

 

<표 7> 주요 수입국의 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입량 기말 재고량

서남아시아 19.78 (▼3.78/▼0.99) 40.38 (▲0.40/▲0.68) 20.20 (▲2.83/▼0.11) 11.35 (▼1.31/▼1.11)

북아프리카 17.55 (▲1.51/▲1.18) 46.40 (▲0.25/▼0.08) 32.25 (▲0.63/▲0.67) 11.87 (▲1.28/▲0.33)

동남아시아 0.00 (0.00/0.00) 29.05 (▲0.77/▲1.19) 30.70 (▲1.52/▲0.14) 4.31 (▲0.31/▼0.20)

중국 140.00 (▼0.10/▲3.41) 148.00 (▼2.00/▼5.50) 6.00 (▲1.83/▼7.63) 124.78 (▼3.00/.▼9.74)

※ 괄호 안은 2024/25년 및 2023/24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63 Aug. 12, 2025

4. 옥수수

4.1 세계 수급

미국 농무부(USDA), 국제곡물이사회(IGC),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2025/26

년 세계 옥수수 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생산량의 경우 세 기관 모두 2024/25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USDA는 12억 8,900만 톤으로 5.1%, IGC는 12억 7,600만 톤

으로 3.9%, FAO는 12억 6,200만 톤으로 3.9% 증가를 전망했다. 기초재고량과 생산량

을 포함한 공급량 역시 2024/25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USDA는 15억 7,200

만 톤으로 1.9%, IGC는 15억 5,100만 톤으로 1.9%, FAO는 15억 4,500만 톤으로 1.4% 

증가를 전망했다.

소비량의 경우 세 기관 모두 2024/25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USDA는 12

억 8,900만 톤으로 2.4%, IGC는 12억 7,200만 톤으로 2.0%, FAO는 12억 4,700만 톤으

로 0.6% 증가를 전망했다. 교역량의 경우 USDA는 2억 100만 톤으로 3.6%, IGC는 1억 

8,700만 톤으로 1.1% 증가를 전망한 반면, FAO는 1억 8,300만 톤으로 1.6% 감소를 전

망했다.

기말재고량의 경우 2024/25년 대비 USDA는 2억 8,300만 톤으로 변동 없을 것으로 

전망한 반면, IGC는 2억 7,800만 톤으로 1.1%, FAO는 2억 9,500만 톤으로 4.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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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전망했다. 기말재고율의 경우 2024/25년 대비 USDA는 22.0%로 0.5%, IGC는 21.9%

로 0.2%포인트 하락을 전망한 반면, FAO는 23.7%로 0.9%포인트 상승을 전망했다. 

<표 8> 세계 옥수수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USDA IGC FAO-AMIS

2024/25

(추정)

2025/26

(8월 전망)

전년

대비

2024/25

(추정)

2025/26

(7월 전망)

전년

대비

2024/25

(추정)

2025/26

(7월 전망)

전년

대비

생산량  1,226  1,289 5.1 1,228 1,276 3.9 1,215 1,262 3.9

공급량 1,542 1,572 1.9 1,522 1,551 1.9 1,523 1,545 1.4

소비량 1,259 1,289 2.4 1,247 1,272 2.0 1,240 1,247 0.6

교역량 194 201 3.6 185 187 1.1 186 183 -1.6

기말재고량 283 283 0.0 275 278 1.1 283 295 4.2

기말재고율 22.5 22.0 22.1 21.9 22.8 23.7

※ 기말재고율은 기말재고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PS&D, IGC, FAO-AMIS

4.2 국가별 수급

4.2.1 수출 시장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은 4억 2,526만 톤으로 7월 전망 대비 2,633만 톤 상향 조정됐

다. 22024/25년 대비 4,763만 톤, 2023/24년 대비 3,559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이 3,589만 ha로 2024/25년 대비 234만 ha 증가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당 11.85톤으로 2024/25년 대비 0.59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3억 

3,225만 톤으로 7월 전망 대비 677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1,397만 톤, 

2023/24년 대비 938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7,303만 톤으로 7월 전망 

대비 508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140만 톤, 2023/24년 대비 1,57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5,377만 톤으로 7월 전망 대비 1,160만 톤 상

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2,062만 톤, 2023/24년 대비 898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브라질의 옥수수 수급은 7월 전망과 동일했다. 생산량은 1억 3,1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0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반해, 2023/24년 대비 1,2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이 2,260만 ha로 2024/25년 대비 30만 ha 증가하겠

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5.80톤으로 2024/25년 대비 0.12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

다. 소비량은 9,4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300만 톤, 2023/24년 대비 1,000만 톤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4,300만 톤으로 2024/25년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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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023/24년 대비 473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359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440만 톤, 2023/24년 대비 490만 톤 감소할 전망이다.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수급은 7월 전망과 동일했다. 생산량은 5,3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300만 톤, 2023/24년 대비 2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

적이 750만 ha로 2024/25년 대비 110만 ha 증가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7.07

톤으로 2024/25년 대비 0.74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1,56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40만 톤, 2023/24년 대비 1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3,7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50만 톤, 2023/24년 대비 74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됐다. 기말재고량은 319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41만 톤, 2023/24년 대비 71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생산량은 3,200만 톤으로 7월 전망 대비 150만 톤 상향 조정

됐다. 2024/25년 대비 52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5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이 440만 ha로 2024/25년 대비 30만 ha 증가하겠

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당 7.27톤으로 2024/25년 대비 0.73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

다. 소비량은 633만 톤으로 7월 전망 대비 10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63

만 톤, 2023/24년 대비 9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2,550만 톤으로 7

월 전망 대비 150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45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 반면, 2023/24년 대비 399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95만 톤으

로 7월 전망 대비 35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19만 톤, 2023/24년 대비 

31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러시아의 옥수수 수급은 7월 전망과 동일했다. 생산량은 1,5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16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이 250만 ha로 2024/25년 대비 20만 ha 감소하겠으나, 단위당 수

확량은 ha당 6.00톤으로 2024/25년 대비 0.81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1,12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60만 톤, 2023/24년 대비 1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됐다. 수출량은 36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3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30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116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5만 톤, 2023/24년 대비 40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옥수수 수급은 7월 전망과 동일했다. 생산량은 1,65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75만 톤, 2023/24년 대비 307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

적은 300만 ha로 2024/25년 대비 4만 ha 증가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당 5.5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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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2024/25년 대비 0.17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1,42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30만 톤, 2023/24년 대비 36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19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3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37

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165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40만 톤, 

2023/24년 대비 100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표 9> 주요 수출국의 옥수수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출량 기말 재고량

미국 425.26 (▲47.63/▲35.59) 332.25 (▲13.97/▲9.38) 73.03 (▲1.40/▲15.75) 53.77 (▲20.62/▲8.98)

브라질 131.00 (▼1.00/▲12.00) 94.00 (▲3.00/▲10.00) 43.00 (0.00/▲4.73) 3.59 (▼4.40/▼4.90)

아르헨티나 53.00 (▲3.00/▲2.00) 15.60 (▲0.40/▲1.00) 37.00 (▲2.50/▲0.74) 3.19 (▲0.41/▲0.71)

우크라이나 32.00 (▲5.20/▼0.50) 6.33 (▲0.63/▲0.95) 25.50 (▲4.50/▼3.99) 0.95 (▲0.19/▲0.31)

러시아 15.00 (▲1.00/▼1.60) 11.20 (▲0.60/▲1.00) 3.60 (▲0.30/▼3.00) 1.16 (▲0.25/▲0.40)

남아공 16.50 (▲0.75/▲3.07) 14.20 (▲0.30/▲0.36) 1.90 (▲0.30/▼0.37) 1.65 (▲0.40/▲1.00)

※ 괄호 안은 2024/25년 및 2023/24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63 Aug. 12, 2025

4.2.2 수입 시장

유럽연합의 옥수수 생산량은 5,800만 톤으로 7월 전망 대비 200만 톤 하향 조정됐

다. 2024/25년 대비 131만 톤, 2023/24년 대비 395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

산 면적이 805만 ha로 2024/25년 대비 65만 ha 감소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7.21톤으로 2024/25년 대비 0.40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7,790만 톤으로 

7월 전망 대비 10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10만 톤, 2023/24년 대비 2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2,200만 톤으로 7월 전망 대비 150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200만 톤, 2023/24년 대비 217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멕시코의 옥수수 수급은 소비량과 수입량을 제외하면 7월 전망과 동일했다. 생산량

은 2,48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70만 톤, 2023/24년 대비 109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이 650만 ha로 2024/25년과 동일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3.82톤으로 2024/25년 대비 0.27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5,050만 톤으로 

7월 전망 대비 100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230만 톤, 2023/24년 대비 350

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2,580만 톤으로 7월 전망 대비 100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80만 톤, 2023/24년 대비 158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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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옥수수 수급은 7월 전망과 동일했다. 소비량은 1,55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5만 톤, 2023/24년 대비 2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1,550만 톤

으로 2024/25년 대비 30만 톤, 2023/24년 대비 21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이집트의 옥수수 생산량은 725만 톤으로 7월 전망과 동일했다. 2024/25년 대비 25만 

톤, 2023/24년 대비 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이 95만 ha로 2024/25년 

대비 3만 ha 증가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당 7.63톤으로 2024/25년 대비 0.02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1,710만 톤으로 7월 전망 대비 100만 톤 상향 조정

됐다. 2024/25년 대비 130만 톤, 2023/24년 대비 18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1,000만 톤으로 7월 전망 대비 100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100

만 톤, 2023/24년 대비 198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의 옥수수 수급은 7월 전망과 동일했다. 소비량은 1,16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5만 톤, 2023/24년 대비 1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1,150만 톤

으로 2024/25년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5만 톤 감소할 전망

이다. 

동남아시아의 옥수수 생산량은 3,126만 톤으로 7월 전망과 동일했다. 2024/25년 대

비 2만 톤, 2023/24년 대비 64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5,230만 톤으

로 7월 전망 대비 50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84만 톤, 2023/24년 대비 

33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2,160만 톤으로 7월 전망 대비 10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118만 톤, 2023/24년 대비 231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의 옥수수 수급은 이월 재고량을 제외하면 7월 전망과 동일했다. 생산량은 2억 

9,5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8만 톤, 2023/24년 대비 616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됐다. 생산 면적이 4,430만 ha로 2024/25년 대비 44만 ha 감소하겠으나, 단위당 수확

량은 ha당 6.66톤으로 2024/25년 대비 0.07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3억 

2,1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500만 톤, 2023/24년 대비 1,4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1,0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6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1,341만 톤 감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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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주요 수입국의 옥수수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입량 기말 재고량

유럽연합 58.00 (▼1.31/▼3.95) 77.90 (▼0.10/▼0.20) 22.00 (▲2.00/▲2.17) 5.83 (▼0.40/▼1.48)

멕시코 24.80 (▲1.70/▲1.09) 50.50 (▲2.30/▲3.50) 25.80 (▲0.80/▲1.58) 5.75 (▲0.08/▼0.04)

일본 0.02 (0.00/▲0.01) 15.50 (▲0.25/▲0.20) 15.50 (▲0.30/▲0.21) 1.29 (▲0.02/▼0.01)

이집트 7.25 (▲0.25/▲0.05) 17.10 (▲1.30/▲1.80) 10.00 (▲1.00/▲1.98) 1.78 (▲0.15/▲0.35)

한국 0.10 (▲0.01/▲0.01) 11.60 (▲0.05/▲0.10) 11.50 (0.00/▼0.05) 2.08 (▼0.01/▲0.04)

동남아시아 31.26 (▲0.02/▲0.64) 52.30 (▲0.84/▲3.30) 21.60 (▲1.18/▲2.31) 2.85 (0.00/▼0.34)

중국 295.00 (▲0.08/▲6.16) 321.00 (▲5.00/▲14.00) 10.00 (▲6.00/▼13.41) 178.16 (▼16.02/▼33.13)

※ 괄호 안은 2024/25년 및 2023/24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63 Aug. 12, 2025

5. 대두

5.1 세계 수급

미국 농무부(USDA), 국제곡물이사회(IGC),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2025/26

년 세계 대두 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생산량의 경우 세 기관 모두 2024/25년 대비 증

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USDA는 4억 2,600만 톤으로 0.5%, IGC는 4억 2,800만 톤으로 

1.2%, FAO는 4억 3,000만 톤으로 1.7% 증가를 전망했다. 기초재고량과 생산량을 포

함한 공급량 역시 세 기관 모두 2024/25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USDA는 5

억 5,200만 톤으로 2.4%, IGC는 5억 1,200만 톤으로 3.4%, FAO는 5억 톤으로 2.7% 증

가를 전망했다.

소비량도 세 기관 모두 2024/25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USDA는 4억 

2,500만 톤으로 3.4%, IGC는 4억 2,900만 톤으로 4.4%, FAO는 4억 2,800만 톤으로 

3.6% 증가를 전망했다. 교역량의 경우 2024/25년 대비 USDA는 1억 8,700만 톤으로 

2.7%, IGC는 1억 8,300만 톤으로 2.2%, FAO는 1억 8,400만 톤으로 2.2% 증가를 전망

했다.

기말재고량의 경우 2024/25년 대비 USDA는 1억 2,500만 톤으로 변동 없을 것으로 

전망한 반면, IGC는 8,300만 톤으로 1.2%, FAO는 6,900만 톤으로 1.4% 감소를 전망했

다. 기말재고율의 경우 2024/25년 대비 USDA는 29.4%로 1.0%포인트, IGC는 19.3%로 

1.1%포인트, FAO는 16.1%로 0.8%포인트 하락을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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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세계 대두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USDA IGC FAO-AMIS

2024/25

(추정)

2025/26

(8월 전망)

전년

대비

2024/25

(추정)

2025/26

(7월 전망)

전년

대비

2024/25

(추정)

2025/26

(7월 전망)

전년

대비

생산량 424 426 0.5 423 428 1.2 423 430 1.7

공급량 539 552 2.4 495 512 3.4 487 500 2.7

소비량 411 425 3.4 411 429 4.4 413 428 3.6

교역량 182 187 2.7 179 183 2.2 180 184 2.2

기말재고량 125 125 0.0 84 83 -1.2 70 69 -1.4

기말재고율 30.4 29.4 20.4 19.3 16.9 16.1

※ 기말재고율은 기말재고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PS&D, IGC, FAO-AMIS

5.2 국가별 수급

5.2.1 수출 시장

미국의 대두 생산량은 1억 1,682만 톤으로 7월 전망 대비 116만 톤 하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202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355만 톤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3,242만 ha로 2024/25년 대비 240만 ha 감소하겠으

나,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3.60톤으로 2024/25년 대비 0.19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

다. 소비량은 7,205만 톤으로 7월 전망 대비 7만 톤 하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323만 톤, 2023/24년 대비 661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4,640만 톤으

로 7월 전망 대비 109만 톤 하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463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13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789만 

톤으로 7월 전망 대비 55만 톤 하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110만 톤, 2023/24년 

대비 143만 톤 감소할 전망이다.

브라질의 대두 수급은 7월 전망과 동일했다. 생산량은 1억 7,500만 톤으로 2024/25

년 대비 600만 톤, 2023/24년 대비 2,05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4,880만 ha로 2024/25년 대비 140만 ha 증가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당 3.59톤으

로 2024/25년 대비 0.02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6,230만 톤으로 2024/25

년 대비 120만 톤, 2023/24년 대비 404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1억 

1,2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990만 톤, 2023/24년 대비 783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됐다. 기말재고량은 3,696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85만 톤, 2023/24년 대비 7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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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 증가할 전망이다. 

아르헨티나의 대두 수급은 이월 재고량과 수출량을 제외하면 7월 전망과 동일했

다. 생산량은 4,85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4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29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1,650만 ha로 2024/25

년 대비 80만 ha 감소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2.94톤으로 2024/25년과 동일

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5,05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0만 톤, 2023/24년 대

비 667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580만 톤으로 7월 전망 대비 80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3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69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2,465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6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60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파라과이의 대두 수급은 7월 전망과 동일했다. 생산량은 1,1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8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과는 동일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

산 면적은 380만 ha로 2024/25년 대비 5만 ha 증가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당 

2.90톤으로 2024/25년 대비 0.18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33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만 톤, 2023/24년 대비 2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77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9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29

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45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만 톤, 

2023/24년 대비 16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표 12> 주요 수출국의 대두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출량 기말재고량

미국 116.82 (▼2.02/▲3.55) 72.05 (▲3.23/▲6.61) 46.40 (▼4.63/▲0.13) 7.89 (▼1.10/▼1.43)

브라질 175.00 (▲6.00/▲20.50) 62.30 (▲1.20/▲4.04) 112.00 (▲9.90/▲7.83) 36.96 (▲0.85/▲7.20)

아르헨티나 48.50 (▼2.40/▲0.29) 50.50 (▲0.10/▲6.67) 5.80 (▼0.30/▲0.69) 24.65 (▼0.60/▲0.60)

파라과이 11.00 (▲0.80/0.00) 3.30 (▲0.02/▲0.20) 7.70 (▲0.90/▼0.29) 0.45 (▲0.02/▲0.16)

※ 괄호 안은 2024/25년 및 2023/24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63 Aug. 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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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수입 시장

중국의 대두 수급은 7월 전망과 동일했다. 생산량은 2,100만 톤으로 2024/25년 대

비 35만 톤, 2023/24년 대비 16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1,050만 

ha로 2024/25년 대비 17만 ha 증가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2.00톤으로 

2024/25년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됐다. 착유용 소비량 증가로 인해 전체 소비량은 1억 

3,3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610만 톤, 2023/24년 대비 1,12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1억 1,2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55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 반면, 2023/24년과는 동일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4,338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7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유럽연합의 대두 생산량은 293만 톤으로 7월 전망 대비 2만 톤 하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1만 톤, 2023/24년 대비 12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

은 110만 ha로 2024/25년 대비 3만 ha 감소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2.66톤으

로 2024/25년 대비 0.06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1,682만 톤으로 7월 전

망과 동일했다. 2024/25년 대비 30만 톤, 2023/24년 대비 82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됐다. 수입량은 1,420만 톤으로 7월 전망 대비 10만 톤 하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

비 4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74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멕시코의 대두 수급은 7월 전망과 동일했다. 생산량은 27만 톤으로 미미한 가운데 

소비량은 689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5만 톤, 2023/24년 대비 29만 톤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67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30만 톤, 2023/24년 대비 24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표 13> 주요 수입국의 대두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입량 기말 재고량

중국 21.00 (▲0.35/▲0.16) 133.00 (▲6.10/▲11.20) 112.00 (▲5.50/0.00) 43.38 (▼0.10/▲0.07)

유럽연합 2.95 (▲0.01/▲0.12) 16.82 (▲0.30/▲0.82) 14.20 (▼0.40/▲0.74) 1.89 (▲0.01/▲0.61)

멕시코 0.27 (0.00/▲0.07) 6.89 (▲0.15/▲0.29) 6.70 (▲0.30/▲0.24) 0.621 (▲0.08/0.00)

※ 괄호 안은 2024/25년 및 2023/24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63 Aug. 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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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환율 전망
이진우(GFM (Global Financial Markets) 투자연구소장)*

1)

시장은 점점 미국 發 관세폭탄에 무덤덤해져 가는 양상입니다. 나만 두들겨 맞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두들겨 맞으면서 몇 대 더 맞고 덜 맞는 정도의 차이 뿐인 데에다 때리는 

미국의 주먹도 아플 것이기 때문입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나 미국에서 들려오는 이런저런 

잘 겪어보지 못했던 성격의 뉴스를 읽고 소화하기도 만만치 않은 시절입니다. 이번 원고에

서는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 의장 연설 위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반기 유동성 흐름에 대

한 분석은 지면의 한계와 필자의 능력 부족으로 생략합니다. 경제를 지배하는 정치와 관련

하여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은 시기이지만, 이 또한 말을 아낄 수밖에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1. 국제금융시장 동향

▮ 혼돈스러운 지표, 트럼프 發 불확실성, 그리고 연준

지구촌 곳곳에서 폭염으로 인한 재난과 어려움이 보도되던 2025년 여름, 글로벌 증

시도 무척 뜨거운 서머랠리를 지속해왔다. 1기 때보다 더 난폭하고 매서워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이 여기저기에서 굉음을 울렸지만 아직도 넉넉하고 지금도 알

게 모르게 공급되는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주식시장은 대부분 지칠만한 레벨에서

도 쉽게 꺾이지 않았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들의 시세도 우상향을 

지속해왔다. 8월에 접어들면서 시장의 고민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료 1]에 인용

된 것은 월가의 시장 전문 매체 마켓워치의 기사로 필자가 보기에는 숱한 변수들 가

운데 가장 핵심적인 요인들을 지적한 듯하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인신공격에 가

까운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선택, 러-우 전쟁 종전일과 이에 

따른 국제 유가 영향, 물가와 고용에 대한 미국 국민의 걱정 등이 있다.

* gfm52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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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8월 들어 시장이 주목하는 사안들

인용: 마켓워치(www.marketwatch.com)

마켓워치의 기사 순서와는 반대로 경제지표부터 살펴보자면, 미국의 물가지표의 

경우 급격하지는 않지만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 물가하락이 아니라 물가상승률

의 둔화)에 제동이 걸리고 있고 고용지표는 급격한 악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지표들이 상호 간에 불일치 내지 괴리를 보여 시장참

여자들을 혼돈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턱없이 큰 폭으로 지나간 지표에 대한 수정을 

가하면서 지표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노동통계국

(BLS)은 7월 비농업부문 일자리 창출 개수를 발표하면서 이전 5월과 6월의 수치를 대

폭 하향 조정했는데([자료 2] 참조), 통계지표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애로가 있고 오

류, 누락 및 그에 따른 수정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이건 좀 심하다 싶을 정도였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BLS 국장을 해고하였다). 

마찬가지로 BLS에서 발표하는 미국의 물가지수도 CPI(소비자물가지수)와 PPI(생산자

물가지수)에서 엇갈린 신호를 발하였는데([자료 3] 참조), PPI가 CPI에 반영되는 시차, 

앞으로 관세로 인한 부담이 언제 어느 정도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인지 등도 감안해

야 한다. 요약하자면 물가는 다시 불안해지고 있고 고용은 급격히 둔화될 수 있음을 

지표는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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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 미국의 비농업부문 일자리 창출 개수 추이

차트 인용: 인베스팅 닷컴

[자료 3] 미국의 CPI(소비자물가지수) & PPI(생산자물가지수) 추이

차트 인용: 시황맨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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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하 트럼프)만큼 영향력 있는 ‘뉴

스 메이커’는 드물고, 호불호(好不好)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충동을 야기한 사례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세상에 만연해 있는 악(惡)을 척결하기 위해 

악마의 역할을 기꺼이 자처한다고 평가하는 반면, 반대자들은 그의 모든 언행과 정책

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려 하

지 않는다. 물론 세상에 의인(義人)은 없으며 트럼프 또한 약점과 한계를 지닌 사업가 

출신의 정치인이지만, 트럼프는 일반인들의 경험과 상식, 그리고 그에 따른 기대를 

벗어난 충격적인 상황을 자주 연출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자료 4]는 많은 

이야깃거리를 제공한다. 이 중 필자에게 가장 강력하게 다가온 사진은 1기 당시 세계 

주요국 정상들에게 둘러싸여 공격을 받던 트럼프가 젤렌스키의 백악관 방문을 계기

로 유럽 정상들을 불러들여 미국 대통령의 지시를 경청하는 존재로 격하시킨 모습이

다. 트럼프의 혁명은 성공할 것인지, 임기 4년 후의 운명을 알 수 없는 존재인지 불확

실하다.

[자료 4] 미증유(未曾有)의 ‘뉴스 메이커’ 트럼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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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5] 韓-美 정상회담(실무회담)에서 확인되어야 할 사안들

최근 우리나라 기업과 국민의 최대의 관심사는 8월 25일로 잡혀 있는 韓-美 정상회

담에서 어떤 결과물이 도출될 것인가이다. 국빈 방문이 아닌 실무 방문의 형식이라는 

등의 노이즈(noise)들이 돌출해 왔지만, 중요한 것은 회담의 결과이다. [자료 5]는 7월 

31일 트럼프가 ‘Truth Social’에 올린 한국과 미국 간의 ‘포괄적이고 완전한 무역합의

(Full and Complete Trade Deal: 트럼프는 강조하고픈 대목에서는 대문자로 표기한

다)’ 내용이다. 금년 7월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4,113억 달러인 와중에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요구하는 데에다 백악관 대변인 발표 중에 ‘쌀(rice)’도 

포함된 농산물 시장 개방이라 하여 한국 정부의 발표와 상이한 부분도 많다. 회담이 

가까워질수록 무역합의 이외의 의제들이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다는 보도가 늘어나

고 있는데, 이번 회담의 결과는 국내 기업에 새로운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시급성을 더하는 데에다 몇 년 만에 모처럼 강한 상승 랠리를 펼쳐왔던 국내 증시

와 1,400원 안팎에서 방향성을 모색 중인 달러/원(USD-KRW) 환율에 중요한 모멘텀

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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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6] 파월의 잭슨홀 연설에 대한 언론의 평가

혼란스러운 경제지표들의 연이은 발표, 트럼프와 참모들에게서 밀려드는 금리인하

(이를 넘어선 조기 사임) 압박, 그리고 서서히 거품(bubble) 논란이 설왕설래할 정도

로 지쳐 보이는 위험자산 시장의 랠리 와중에 8월 21~23일 일정으로 잡혀있던 잭슨홀 

미팅 중 제롬 파월 연준(Fed) 의장의 연설은 금년 남은 기간 동안의 금융시장 방향성

을 결정할 중요한 이벤트였다. [자료 7]에서 보듯이 파월은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의 달

성이라는 연준의 이중 책무(dual mandate)에 최대한 충실하면서 고민해 나가겠다는 

기존의 스탠스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고용시장에 대한 그의 조심스러운 전망

과 강조가 다가오는 9월 FOMC에서의 기준금리 인하 재개를 시사하는 것으로 시장은 

받아들였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8월 22일(금) 뉴욕 금융시장의 과격한 반응은 파

월의 매파적 연설을 기대하고 포지션을 구축했던 세력들이 시장의 첫 반응에 일제히 

백기투항을 한 부분이 크다. 언론들의 평가에서도 조심스러운 대목이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자료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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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7] 잭슨홀 연설의 주요 내용 및 시장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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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준의 금리인하 재료로 어디까지 내달릴 수 있을까?

비록 8월 22일(금) 파월 연준 의장의 (시장이 받아들이기로는) ‘비둘기파的’으로 비

친 잭슨홀 연설에 뉴욕 증시는 환호하였지만 필자는 그 시장 흐름을 펀더멘털에 대한 

깊은 고민에 기인했다기보다는 단기 수급적 요인에 의한 단발성의 현상으로 본다. 

[자료 8]의 나스닥 종합지수 3분 차트에서 하방 베팅 세력들의 숏 커버링이 다급히 이

뤄지면서 증시의 급반등을 촉발했지만 이후 추가적인 매수세의 유입은 조심스러웠다. 

그리고 S&P500과 나스닥 일간 차트에서 4월 7일 이후의 단기 상승추세선의 회복 여

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단기간에 상당 폭에 달하는 상승세를 누린 뒤 피로감을 

느끼고 있던 증시가 잭슨홀 연설 때문에 본격적인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 걱정도 적지 

않았으나 시장은 일단 파월의 연설을 시장에 우호적인 메시지라 보고 즉각적인 하락

은 면한 정도로 평가할 만하다. 

[자료 8] 뉴욕증시 최근 동향 및 잭슨홀 연설에 대한 반응

차트 인용: 연합 인포맥스(8/22 장 마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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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9] 美 S&P500 지수 주간차트

차트 인용: 연합 인포맥스(8/22 장 마감 후, 이하 같음)

[자료 9]는 코로나19로 인한 증시 급락 이후 우상향 채널을 형성하면서 꾸준히 오르

고 있는 S&P500 지수의 주간차트이다. 두 차례 음영 처리한 구간은 유동성 랠리가 과

열 양상을 보이면서 채널 상단을 올라서기도 했다가 깊은 조정을 겪어야 했던 시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4월 7일 “상호관세 90일 유예” 발표 이후 이번 랠리는 세 번째로 채

널 상단 돌파 시도에 나서는 중이다. 지수와 20MA(20주 이동평균선) 간의 이격도가 

역대급으로 커진 상태에서 기술적 보조지표들도 지난 두 번의 경우처럼 ‘매도 다이버

전스’를 만드는 중이라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에 증시가 얼마나 더 고점을 높여나갈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중이다. 8월 27일에는 ‘AI(인공지능) 열풍의 최대 수

혜주’인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 또한 뉴욕증시의 추가 상승 여부를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보조금만큼 미국 정부가 지분을 취득하

기로 한 인텔의 향후 주가 추이도 주목할 만하다). [자료 10]에서는 주요국들의 주가

지수 위치를 살펴보고 있다. 더 갈 수는 있지만 그리 멀리 가기에는 이미 많이 올라온 

느낌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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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0] 향후 주가 움직임이 궁금한 두 종목

[자료 11] 주요국 증시 위치 점검(Weekly chart)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환율 전망

  41

▮ 잘 달려왔지만 내부적인 고민도 적지 않은 한국 증시

글로벌 증시와 발맞춰 4월 7~9일 무렵 바닥을 잡은 국내 증시는 이후 뜨거운 랠리

를 이어왔다([자료 12] 참조). 6월 대선(大選) 이후 “KOSPI 5천 포인트!”라는 비전을 제

시한 정부가 펼쳐나갈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기대감까지 가세하면서 7월 말까지는 글

로벌 증시 중 코스피의 상승률이 선두권에 위치하는 등 아웃퍼폼하는 양상을 보였으

나 8월 들어서는 주요국 증시들 가운데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중이다. 대외적으

로는 8월 25일 백악관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와 그것이 한국 경제와 기업들

에 미칠 불확실성이 대기하고 있는 데에다 대내적으로는 절대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

고 있는 집권 여당이 산업계, 학계, 국내외 투자자들의 우려와 간청에도 불구하고 기

업 활동의 위축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의 법안들을 처리해 나가면서 과

매수 국면을 잘 넘겨야 할 국내 증시의 투자심리를 좀처럼 띄우지 못하고 있다. 

[자료 12] KOSPI 주간차트

차트 인용: 연합 인포맥스(8/25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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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3] 주도주들의 주가 위치 점검(Weekly chart)

[자료 13]은 금년 한국 증시의 랠리를 주도해 온 이른바 ‘조방원(조선, 방산, 원전)’

과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업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반도체 부문에서의 주도주들

이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를 점검하자는 차원에서 준비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웨스

팅하우스 계약 관련 악재와 두텁게 형성된 매물대를 돌파해 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고, 풍산의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예상되는 헤드 앤 쇼울더(Head & Shoulder) 패턴

의 한계를 극복해 내야 한다. 화장품 관련주 중에 ‘끼 있는 종목’으로 꼽히는 실리콘투

의 주가는 작년과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시세 분출 후 막상 양호한 실적을 확인하고

는 ‘Sell on news’의 주가 흐름을 보인 터라 앞으로도 재료와 실적에 따라 주가의 출렁

거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소재.

부품.장비) 종목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저 잘 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바깥

으로는 관세 위협과 대미(對美)투자 종용이 그치지 않는 데에다 안으로도 기업 환경

의 악화가 점점 더 걱정스러워지는 가운데 이들이 한국을 떠나는 전략적 의사결정으

로 내닫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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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율 동향 및 전망

▮ Weak Dollar vs Weaker Dollar

이론적으로나 트럼프 1기 때의 경험으로 보나 미국이 관세로 다른 나라들을 공격

하면 달러는 강세를(상대국 통화들은 약세를) 나타내는 것이 그럴 듯하다. 그러나 [자

료 14]의 CNN Business 기사가 지적하듯이 금년 들어 美 달러화는 역대급 약세를 시

현 중이다. 앞으로 줄어들 국가 간 금리 격차,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미국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등을 그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强달러는 듣기에는 그럴 

듯하지만 弱달러(다른 통화들에 비해 더 약한, 즉 weaker Dollar)가 미국에는 더 낫다”

는 트럼프의 발언을 보도한 로이터 기사도 지금까지는 그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고 

있는 미국 대통령의 발언인 만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자료 14] 달러약세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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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5] 달러/원(USDKRW) 일간차트 

기본적으로 글로벌 달러 시세와 큰 방향성을 같이 해 온 달러/원(USD-KRW) 환율

이다 보니 향후 원화에 대한 환율 전망도 달러인덱스(DXY)로 대변되는 국제외환시장

에서의 달러 시세를 살피며 내려야 한다. 기술적으로는 [자료 15]의 일간차트에서 120

일선의 저항선(1,400원)과 60일선의 지지선(1,360~70원) 중 먼저 열리는 쪽으로 단기 

방향성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관세(tariff)라는 변수가 강하게 작용하는 시절을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투자와 미국産 에너지 구매액 

등을 감안한다면 환율의 하방경직성(下方硬直性)이 상방(上方)경직성보다 더 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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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시장의 선물가격 동향 및 전망
김민수(애그스카우터 대표)1)*

1. 시카고 상품거래소 곡물 선물가격 동향1)

1.1 밀

2025년 7월 이후의 밀(연질 적색 겨울밀) 가격 흐름을 주간 단위로 살펴보면 2025년 

9월물이 기준이 되는 7월 1주 차(7/1~7/8) 평균 가격은 5.53달러, 최고가는 5.64달러, 

최저가는 5.48달러이다. 가격은 5.49달러에서 개시되어 5.48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 agscouter@naver.com

1)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 옥수수, 대두 선물가격은 부셸당 가격임

시카고 상품거래소 곡물 가격의 흐름을 살펴보면 6월 중반 이후 급격히 하락해 8월 초

반에는 연중 최저치를 거듭해서 갈아치우는 상황이 전개됐다. 대내외 약세 요인으로 인해 

밀, 옥수수, 대두 가격은 강한 하락 압력을 받았다.

수급 측면에서는 글로벌 공급 확대와 수출국들의 경쟁 심화, 중국의 수입 수요 약화 등

이 곡물 가격 급락의 주된 원인이 됐다. 2025/26년 세계 밀, 옥수수, 대두 생산량은 

2024/25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공급량 증가가 곡물 가격을 하락시켰다. 소

비량과 교역량 증가로 기말재고량이 하향 조정되면서 최근 들어 곡물 가격의 하락세는 제

한을 받고 있다. 곡물 가격은 특히 미국의 수급 전망 변화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8월 수

급 전망에서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이 대폭 증가하고 대두 생산량이 감소하자 옥수수 가격

은 급락하고 대두 가격은 급등했다. 옥수수 가격은 미국 중서부 산지 기상 악화 우려로 인

해 최근 들어 다시 상승 흐름을 타고 있지만 밀 가격은 글로벌 공급 확대 우려에 연중 최

저치를 계속해서 갈아치우고 있다.

외부 시장과의 관계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위협으로 글로벌 증시가 하락하고 달러 가치

가 상승하는 등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두드러진 점은 곡물 가격의 급락 요소가 됐다. 우크라이

나 휴전 협상을 위한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 압박은 유가를 끌어올렸으나 원유 산유국들

의 증산 움직임에 유가는 급격히 떨어졌으며 이 점 역시 곡물 가격의 하락에 힘을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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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가격은 0.01달러 하락했다. 미국 내 작황 및 생육 상태 악화, 러시아 주요 산지 

가뭄에 따른 작황 부진 우려, 외부 시장의 강세 요인과 기술적인 매수세 및 공매도 

청산 등으로 인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으나, 주요 곡물 가격 하락에 따른 동조 현상

과 달러 강세로 인해 상승분을 반납하고 약보합세를 나타냈다.

7월 2주 차(7/9~7/15) 평균 가격은 5.45달러, 최고가는 5.55달러, 최저가는 5.38달러

이다. 가격은 5.47달러에서 개시되어 5.38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09달

러 하락했다. 러시아의 수출 부진 우려에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으나, 미국 농무부의 

예상보다 양호한 수급 전망 발표로 인해 하락 압력을 받았다. 

7월 3주 차(7/16~7/23) 평균 가격은 5.42달러, 최고가는 5.46달러, 최저가는 5.34달

러이다. 가격은 5.41달러에서 개시되어 5.41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변

동 없었다. 기술적인 매도세와 저가 매수세 등이 부딪히면서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

다. 미국의 주간 수출 판매 실적 부진과 달러 강세는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미 

중서부 및 대평원 일대가 예년보다 무덥고 건조해질 것이란 전망과 가뭄으로 인해 러

시아의 생산량 및 수출량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다는 소식은 가격 하락을 제한하는 요

소가 됐다.

7월 4주 차(7/24~7/31) 평균 가격은 5.33달러, 최고가는 5.42달러, 최저가는 5.23달

러이다. 가격은 5.42달러에서 개시되어 5.23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19

달러 하락했다. 주요 곡물 가격 하락과 달러 강세로 인해 하락했으며 글로벌 공급량 

증가, 미국 산지 순조로운 수확 상황 등도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줬다. 

8월 1주 차(8/1~8/8) 평균 가격은 5.14달러, 최고가는 5.18달러, 최저가는 5.08달러

이다. 가격은 5.17달러에서 개시되어 5.15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02달

러 하락했다. 기술적인 매도세와 글로벌 공급 과잉 우려로 하락했다. 

8월 2주 차(8/9~8/15) 평균 가격은 5.07달러, 최고가는 5.15달러, 최저가는 5.04달러

이다. 가격은 5.15달러에서 개시되어 5.07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08달

러 하락했다. 미국 농무부의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미국을 비롯한 세게 수급이 전

월 전망 대비 악화했으나 주요 곡물 가격의 급락세에 동조하는 흐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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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ME 밀(SRW) 선물가격 주간 단위 시계열 흐름(최근월물 기준)

(단위: US ＄/부셸)

자료: CME

1.2 옥수수 

2025년 7월 이후의 옥수수 가격 흐름을 주간 단위로 살펴보면 2025년 9월물이 기준

이 되는 7월 1주 차(7/1~7/8) 평균 가격은 4.09달러, 최고가는 4.20달러, 최저가는 

3.98달러이다. 가격은 4.06달러에서 개시되어 3.98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

은 0.08달러 하락했다. 외부 시장의 강세 요인과 더불어 저가 매수세 유입, 미국의 주

간 및 일일 판매 실적 증가로 인해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우려

로 인해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강해졌으며 미국 내 산지 작황 개선으로 인해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하는 장이 형성됐다. 

7월 2주 차(7/9~7/15) 평균 가격은 3.99달러, 최고가는 4.01달러, 최저가는 3.96달러

이다. 가격은 3.99달러에서 개시되어 4.01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02달

러 상승했다. 미국 농무부의 세계 곡물 수급 전망 보고서가 발표됐으나 시장 참가자

들은 큰 동요를 보이지 않았으며 브라질의 생산 확대 전망에 하락했으나, 숏커버링으

로 인해 반등하는 장이 형성됐다. 

7월 3주 차(7/16~7/23) 평균 가격은 4.03달러, 최고가는 4.05달러, 최저가는 3.99달

러이다. 가격은 4.05달러에서 개시되어 3.99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06

달러 하락했다. 미국에서의 에탄올 생산 실적 호조로 인해 추가 상승하는 장이 형성

됐으나, 주간 수출 판매 실적 부진으로 인해 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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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주 차(7/24~7/31) 평균 가격은 3.95달러, 최고가는 4.02달러, 최저가는 3.89달

러이다. 가격은 4.02달러에서 개시되어 3.94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08

달러 하락했다. 미국의 주간 수출 검사 실적 양호와 판매 실적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대풍작과 아르헨티나의 수출세 인하에 따른 공급 확대 전망으로 인해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다.

8월 1주 차(8/1~8/8) 평균 가격은 3.84달러, 최고가는 3.90달러, 최저가는 3.82달러

이다. 가격은 3.90달러에서 개시되어 3.83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07달

러 하락했다. 미국의 양호한 작황 상태와 주간 수출 검사 실적 부진, 외부 시장의 하

락 압력과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해 추가 하락하는 장이 형성됐다.

8월 2주 차(8/9~8/15) 평균 가격은 3.78달러, 최고가는 3.85달러, 최저가는 3.72달러

이다. 가격은 3.85달러에서 개시되어 3.84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01달

러 하락했다. 미국 농무부의 수급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이 큰 폭으

로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자 강한 하락 압력을 받았으나, 미국 중서부 기상 여건 악화 

우려와 최근 가격 급락에 따른 기술적인 매수세로 인해 낙폭을 대거 줄였다. 

<그림 2> CME 옥수수 선물가격 주간 단위 시계열 흐름(최근월물 기준)

(단위: US ＄/부셸)

자료: C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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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두 

2025년 7월 이후의 대두 가격 흐름을 주간 단위로 살펴보면 2025년 8월물이 기준이 

되는 7월 1주 차(7/1~7/8) 평균 가격은 10.38달러, 최고가는 10.56달러, 최저가는 

10.21달러이다. 가격은 10.30달러에서 개시되어 10.21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09달러 하락했다. 외부 시장의 강세 요인과 저가 매수세 유입, 미국의 양호

한 판매 실적 등으로 인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으나,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우려로 

인해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강해져 하락세로 전환됐다. 

7월 2주 차(7/9~7/15) 평균 가격은 10.04달러, 최고가는 10.13달러, 최저가는 9.95달

러이다. 가격은 10.09달러에서 개시되어 9.95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14달러 하락했다. 미국에서의 순조로운 작황과 브라질의 기록적인 생산 전망에 약

세를 나타냈다. 

7월 3주 차(7/16~7/23) 평균 가격은 10.16달러, 최고가는 10.28달러, 최저가는 10.06

달러이다. 가격은 10.14달러에서 개시되어 10.06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08달러 하락했다. 예상과 달리 미국의 주간 수출 판매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발표

됐으며 미국 산지 생육 상태 개선 기대감에 하락세는 이어졌다. 

7월 4주 차(7/24~7/31) 평균 가격은 9.84달러, 최고가는 10.04달러, 최저가는 9.62달

러이다. 가격은 10.04달러에서 개시되어 9.62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42달러 하락했다. 달러 강세, 유가 하락 등 외부 시장의 영향과 더불어 아르헨티나

의 수출세 인하 소식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 

2025년 9월물이 기준이 되는 8월 1주 차(8/1~8/8) 평균 가격은 9.71달러, 최고가는 

9.75달러, 최저가는 9.66달러이다. 가격은 9.70달러에서 개시되어 9.68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02달러 하락했다. 중국의 수입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브라질의 수출 확대로 인해 약세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예상을 뛰어넘은 미국

의 주간 판매 실적 증가와 기술적인 매수세로 인해 낙폭은 줄어들었다. 

8월 2주 차(8/9~8/15) 평균 가격은 10.12달러, 최고가는 10.22달러, 최저가는 9.92달

러이다. 가격은 9.92달러에서 개시되어 10.22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30달러 상승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구매를 촉구했다는 소식에 힘

입어 상승했으며 미국 농무부의 수급 전망 보고서 발표 결과 미국의 수급 전망이 악

화하자 상승 폭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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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ME 대두 선물가격 주간 단위 시계열 흐름(최근월물 기준)

(단위: US ＄/부셸)

자료: CME

2. 수급 지표와 곡물 선물가격 변동 요인

2.1 밀 

2.1.1 세계 밀 수급 전망

미국 농무부의 2025/26년 세계 밀 수급 전망 변화를 살펴보면 7월 전망은 6월 전망 

대비 공급 측면에서 기초재고량이 0.1%, 수입량이 1.0% 감소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량이 0.1% 증가했으나 수출량이 0.6% 감소했다. 기말재고량은 0.5% 감소했으며 

재고 비율은 25.5%로 6월 전망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8월 전망은 7월 전망 대비 

공급 측면에서 기초재고량이 0.3%, 생산량이 0.2% 감소했으나 수입량이 0.3% 증가했

다.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량이 0.1% 감소했으나 수출량이 0.2% 증가했다. 기말재고량

은 0.6% 감소했으며 재고 비율은 25.4%로 7월 전망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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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세계 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기초재고 생산 수입 소비 수출 기말재고 재고비율

25/26.8(A) 262.70 806.90 209.46 809.53 213.53 260.08 25.4

25/26.7(B) 263.59 808.55 208.84 810.62 213.06 261.52 25.5

25/26.6(C) 263.98 808.59 210.93 809.80 214.33 262.76 25.7

증감률(A/B) -0.3 -0.2 0.3 -0.1 0.2 -0.6

증감률(B/C) -0.1 0.0 -1.0 0.1 -0.6 -0.5

※ 재고 비율은 기말재고량을 수요량(소비량과 수출량의 합계)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WASDE

2.1.2 밀 시장 동향 및 전망 

가. 미국 

미국 시장의 겨울밀 작황 상태를 살펴보면 7월 초반 수확 중간 단계를 넘어섰으며 

8월 중반에는 수확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8월 10일 기준 수확률은 90%로 최근 5년 

평균 대비 1%포인트 뒤처졌다. 생육 상태의 우수 등급(Good-To-Excellent, GTE)은 7

월 6일까지 제시됐으며 48%로 작년 동기 대비 3%포인트 하락했다.

<표 2> 미국 농무부의 겨울밀 주간 작황 보고서

(단위: %)

일자 7/6 7/13 7/20 7/27 8/3 8/10

수확률 53(54) 63(64) 73(72) 80(81) 86(87) 90(91)

GTE 48(51)

※ 수확률의 괄호 안은 최근 5년 평균이며, GTE의 괄호 안은 작년 동기임

봄밀의 작황 상태를 살펴보면 출수(headed) 단계 진입률은 8월 초에 마무리됐으며 

7월 중반까지는 최근 5년 평균보다 앞섰으나 이후 뒤처지는 모습을 보였다. 7월 후반

부터 수확이 시작됐으며 8월 10일 기준 수확률은 16%로 최근 5년 평균 대비 6%포인

트 뒤처져 있다. 생육 상태의 우수 등급(Good-To-Excellent, GTE)은 좋지 못한 편이며 

8월 10일 기준 49%로 작년 동기 대비 23%포인트 하락했다.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52 

<표 3> 미국 농무부의 봄밀 주간 작황 보고서

(단위: %)

일자 7/6 7/13 7/20 7/27 8/3 8/10

출수율 61(58) 78(75) 87(88) 92(95) 95(98)

수확률 1(3) 5(9) 16(22)

GTE 50(75) 54(77) 52(77) 49(74) 48(74) 49(72)

※ 출수율, 수확률의 괄호 안은 최근 5년 평균이며, GTE의 괄호 안은 작년 동기임

2025/26년 미국의 밀 수급 전망 변화를 살펴보면 7월 전망은 6월 전망 대비 공급 

측면에서 기초재고량이 1.1%, 생산량이 0.4% 증가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수출량이 

3.0% 증가했다. 기말재고량은 0.9% 감소했으며 재고 비율도 44.3%로 6월 전망 대비 

1.0%포인트 하락했다. 8월 전망은 7월 전망 대비 공급 측면에서 생산량이 0.1% 감소

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량이 0.4% 감소했으나 수출량이 2.9% 증가했다. 기말재고

량은 2.4% 감소했으며 재고 비율도 42.8%로 7월 전망 대비 1.5%포인트 하락했다. 

<표 4> 미국의 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기초재고 생산 수입 소비 수출 기말재고 재고비율

25/26.8(A) 23.15 52.45 3.27 31.41 23.81 23.64 42.8

25/26.7(B) 23.15 52.49 3.27 31.54 23.13 24.23 44.3

25/26.6(C) 22.90 52.28 3.27 31.54 22.45 24.45 45.3

증감률(A/B) 0.0 -0.1 0.0 -0.4 2.9 -2.4

증감률(B/C) 1.1 0.4 0.0 0.0 3.0 -0.9

※ 재고 비율은 기말재고량을 수요량(소비량과 수출량의 합계)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WASDE

미국 농무부가 발표하는 미국의 밀 파종 면적, 생산 면적 및 단위당 수확량의 변화

를 살펴보면 8월 12일 발표된 수급 전망 보고서에서 2025/26년 파종 면적은 4,540만 

에이커로 7월 전망 대비 10만 에이커, 2024/25년 대비 70만 에이커 감소했다. 생산 면

적은 3,660만 에이커로 7월 전망과 동일했으며 2024/25년 대비 190만 에이커 감소했

다. 단위당 수확량의 경우 8월 전망에서는 에이커당 52.7부셸로 제시되어 7월 전망 

대비 0.1부셸, 2024/25년 대비 1.5부셸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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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미국의 밀 파종 면적, 생산 면적 및 단위당 수확량

구분 2024/25
2025/26

7월 전망 8월 전망

파종 면적(백만 에이커) 46.1 45.5 45.4

생산 면적(백만 에이커) 38.5 36.6 36.6

단위당 수확량(부셸/에이커) 51.2 52.6 52.7

자료: USDA WASDE, Acreage

나. 유럽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량 및 수출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8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량을 2,200만 톤, 수출량을 1,550만 톤

으로 제시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6.0%, 수출량은 1.6% 감소할 전망이다.

러시아의 밀 생산량 및 수출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8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러시아의 밀 생산량을 8,350만 톤, 수출량을 4,600만 톤으로 제시

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2.3%, 수출량은 7.0% 증가할 전망이다.

유럽연합의 밀 생산량 및 수출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8월 세계 곡물 수

급 전망에서 2025/26년 유럽연합의 밀 생산량을 1억 3,825만 톤, 수출량을 3,250만 톤

으로 제시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13.2%, 수출량은 20.4% 증가할 전망이다.

다. 기타

호주의 밀 생산량 및 수출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8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 보고서에서 2025/26년 호주의 밀 생산량을 3,100만 톤, 수출량을 2,300만 톤으로 

제시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9.1%, 수출량은 8.0% 감소할 전망이다.

캐나다의 밀 생산량 및 수출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8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캐나다의 밀 생산량을 3,500만 톤, 수출량을 2,700만 톤으로 제시

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0.1% 증가함에 반해 수출량은 1.8% 감소할 전망이다. 

카자흐스탄의 밀 생산량 및 수출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8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카자흐스탄의 밀 생산량을 1,550만 톤, 수출량을 800만 톤으

로 제시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16.6%, 수출량은 21.6% 감소할 전망이다. 

아르헨티나의 밀 생산량 및 수출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6월 세계 곡

물 수급 전망 보고서에서 2025/26년 아르헨티나의 밀 생산량을 1,970만 톤, 수출량

을 1,300만 톤으로 제시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6.3%, 수출량은 18.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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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전망이다. 

인도의 밀 생산량 및 수출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8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인도의 밀 생산량을 1억 1,751만 톤으로 제시했으며 수출 통제로 

인해 밀 수출량은 25만 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3.7%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의 밀 생산량 및 수입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8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중국의 밀 생산량을 1억 4,000만 톤, 수입량을 600만 톤으로 제시

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0.1% 감소함에 반해 수입량은 183만 톤 증가할 전망

이다. 

2.2 옥수수

2.2.1 세계 옥수수 수급 전망 

미국 농무부의 2025/26년 세계 옥수수 수급 전망 변화를 살펴보면 7월 전망은 6월 

전망 대비 공급 측면에서 기초재고량이 0.3%, 생산량이 0.2% 감소했으나 수입량이 

0.1% 증가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변동이 없었다. 기말재고량은 1.1% 감소했으며 재고 

비율은 18.5%로 6월 전망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8월 전망은 7월 전망 대비 공급 

측면에서 기초재고량이 0.4% 감소했으나 생산량이 2.0%, 수입량이 2.3% 증가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량이 1.0%, 수출량이 2.6% 증가했다. 기말재고량은 3.8% 증가

했으며 재고 비율은 19.0%로 7월 전망 대비 0.5%포인트 상승했다.

<표 6> 세계 옥수수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기초재고 생산 수입 소비 수출 기말재고 재고비율

25/26.8(A) 283.11 1,288.58 192.16 1,289.15 200.86 282.54 19.0

25/26.7(B) 284.18 1,263.66 187.76 1,275.76 195.81 272.08 18.5

25/26.6(C) 285.04 1,265.98 187.48 1,275.79 195.82 275.24 18.7

증감률(A/B) -0.4 2.0 2.3 1.0 2.6 3.8

증감률(B/C) -0.3 -0.2 0.1 0.0 0.0 -1.1

※ 재고 비율은 기말재고량을 수요량(소비량과 수출량의 합계)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WAS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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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옥수수 시장 동향 및 전망 

가. 미국 

미국 시장의 옥수수 작황 상태를 살펴보면 8월 중반 출사(silking) 단계 진입이 마

무리되고 있으며 출사 속도는 최근 5년 평균 대비 약간 뒤처져 있다. 7월부터 호숙

(dough) 단계에 들어섰으며 호숙률은 8월 초반까지 최근 5년 평균보다 앞섰으나 이후 

같은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8월이 시작되면서 등숙(dented) 단계로 진입했으며 8월 

10일 기준 등숙률은 14%로 최근 5년 평균 대비 1%포인트 앞섰다. 생육 상태의 우수 

등급(Good-To-Excellent, GTE)은 작년 대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8월 12일 기준 옥

수수 생육 상태의 우수 등급은 72%로 작년 동기 대비 5%포인트 상승했다. 

<표 7> 미국 농무부의 옥수수 주간 작황 보고서

(단위: %)

일자 7/6 7/13 7/20 7/27 8/3 8/10

출사율 18(15) 34(33) 56(58) 76(77) 88(89) 94(95)

호숙률 3(2) 7(5) 14(12) 26(24) 42(40) 58(58)

등숙률 6(6) 14(13)

GTE 74(68) 74(68) 74(67) 73(68) 73(67) 72(67)

※ 출사율, 호숙률, 등숙률의 괄호 안은 최근 5년 평균이며, GTE의 괄호 안은 작년 동기임

2025/26년 미국의 옥수수 수급 전망 변화를 살펴보면 7월 전망은 6월 전망 대비 공급 

측면에서 기초재고량이 1.8%, 생산량이 0.7% 감소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량이 0.2% 

증가했다. 기말재고량은 5.2% 감소했으며 재고 비율은 10.7%로 6월 전망 대비 0.5%포인

트 하락했다. 8월 전망은 7월 전망 대비 공급 측면에서 기초재고량이 2.6% 감소했으나 

생산량이 6.6% 증가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량이 2.1%, 수출량이 7.5% 증가했다. 기

말재고량은 27.5% 증가했으며 재고 비율은 13.3%로 7월 전망 대비 2.6%포인트 상승했다.

<표 8> 미국의 옥수수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기초재고 생산 수입 소비 수출 기말재고 재고비율

25/26.8(A) 33.15 425.26 0.64 332.25 73.03 53.77 13.3

25/26.7(B) 34.04 398.93 0.64 325.48 67.95 42.17 10.7

25/26.6(C) 34.68 401.85 0.64 324.75 67.95 44.46 11.3

증감률(A/B) -2.6 6.6 0.0 2.1 7.5 27.5

증감률(B/C) -1.8 -0.7 0.0 0.2 0.0 -5.2

※ 재고 비율은 기말재고량을 수요량(소비량과 수출량의 합계)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WAS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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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무부가 발표하는 미국의 옥수수 파종 면적, 생산 면적 및 단위당 수확량 변

화를 살펴보면 8월 12일 발표된 수급 전망 보고서에서 2025/26년 파종 면적은 9,730

만 에이커로 7월 전망 대비 200만 에이커, 2024/25년 대비 670만 에이커 증가했다. 생

산 면적은 8,870만 에이커로 7월 전망 대비 190만 에이커, 2024/25년 대비 580만 에이

커 증가했다. 단위당 수확량의 경우 8월 전망에서는 에이커당 188.8부셸로 제시되어 

7월 전망 대비 7.8부셸, 2024/25년 대비 9.5부셸 증가했다.

<표 9> 미국의 옥수수 파종 면적, 생산 면적 및 단위당 수확량

구분 2024/25
2025/26

7월 전망 8월 전망

파종 면적(백만 에이커) 90.6 95.3 97.3

생산 면적(백만 에이커) 82.9 86.8 88.7

단위당 수확량(부셸/에이커) 179.3 181.0 188.8

자료: USDA WASDE, Acreage

나. 남미  

브라질 곡물공급공사인 CONAB은 8월 14일 2024/25년 브라질의 옥수수 수급 전망

을 발표했으며 전체 생산량은 1억 3,701만 톤으로 2023/24년 대비 18.6%, 2022/23년 

대비 3.9% 증가하겠다. 1기작 생산량은 2,494만 톤으로 2023/24년 대비 8.6% 증가하

겠으나 2022/23년 대비 8.9% 감소하겠다. 2기작 생산량은 1억 957만 톤으로 2023/24

년 대비 21.7%, 2022/23년 대비 7.0% 증가하겠다. 3기작 생산량은 250만 톤으로 

2023/24년 대비 0.8%, 2022/23년 대비 16.3% 증가하겠다. 수출량은 4,000만 톤으로 

2023/24년 대비 3.9% 증가하겠으나 2022/23년 대비 26.8% 감소하겠다. 미국 농무부는 

8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브라질의 옥수수 생산량을 1억 3,100만 톤, 

수출량을 4,300만 톤으로 제시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0.8% 감소함에 반해 수

출량은 변동 없을 전망이다.

<표 10> 브라질의 옥수수 생산량 및 수출량

(단위: 백만 톤)

구분 2022/23 2023/24 2024/25

전체 생산량 131.89 115.50 137.01

  1기작 생산량 27.37 22.96 24.94

  2기작 생산량 102.37 90.06 109.57

  3기작 생산량 2.15 2.48 2.50

수출량 54.63 38.50 40.00

자료: CONAB, SAFRA 2024/25 11th Levantame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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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생산량 및 수출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8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생산량을 5,300만 톤, 수출량을 

3,700만 톤으로 제시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6.0%, 수출량은 7.2% 증가할 전

망이다.

다. 유럽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생산량 및 수출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8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생산량을 3,200만 톤, 수출량을 

2,550만 톤으로 제시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19.4%, 수출량은 21.4% 증가할 

전망이다.

유럽연합의 옥수수 생산량 및 수입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8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유럽연합의 옥수수 생산량을 5,800만 톤, 수입량을 2,200만 톤으로 제시

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2.2% 감소함에 반해 수입량은 10.0% 증가할 전망이다.

라. 기타  

남아공의 옥수수 생산량 및 수출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8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남아공의 옥수수 생산량을 1,650만 톤, 수출량을 190만 톤으

로 제시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4.8% 증가하겠으며 수출량도 30만 톤 늘어날 

전망이다. 

캐나다의 옥수수 생산량 및 수출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8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캐나다의 옥수수 생산량을 1,530만 톤, 수출량을 210만 톤으

로 제시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0.3% 감소하겠으며 수출량도 65만 톤 줄어들 

전망이다.

멕시코의 옥수수 생산량 및 수입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8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멕시코의 옥수수 생산량을 2,480만 톤, 수입량을 2,580만 톤

으로 제시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7.4%, 수입량은 3.2%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의 옥수수 생산량 및 수입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8월 세계 곡물 수

급 전망에서 2025/26년 중국의 옥수수 생산량을 2억 9,500만 톤, 수입량을 1,000만 톤

으로 제시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변동 없겠으나 수입량은 600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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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대두

2.3.1 세계 대두 수급 전망 

미국 농무부의 2025/26년 세계 대두 수급 전망 변화를 살펴보면 7월 전망은 6월 전

망 대비 공급 측면에서 기초재고량이 0.7%, 생산량이 0.2% 증가했으나 수입량이 

0.4% 감소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량이 0.2% 증가했으나 수출량이 0.4% 감소했

다. 기말재고량은 0.6% 증가했으며 재고 비율은 20.6%로 6월 전망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8월 전망은 7월 전망 대비 공급 측면에서 기초재고량이 0.1% 증가함에 반

해 생산량이 0.3%, 수입량이 0.1% 감소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수출량이 0.1% 감소했

다. 기말재고량은 0.9% 감소했으며 재고 비율은 20.4%로 7월 전망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표 11> 세계 대두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기초재고 생산 수입 소비 수출 기말재고 재고비율

25/26.8(A) 125.19 426.39 185.86 425.10 187.44 124.90 20.4

25/26.7(B) 125.12 427.68 186.06 425.17 187.63 126.07 20.6

25/26.6(C) 124.20 426.82 186.86 424.15 188.43 125.30 20.5

증감률(A/B) 0.1 -0.3 -0.1 0.0 -0.1 -0.9

증감률(B/C) 0.7 0.2 -0.4 0.2 -0.4 0.6

※ 재고 비율은 기말재고량을 수요량(소비량과 수출량의 합계)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WASDE

2.3.2 대두 시장 동향 및 전망 

가. 미국

미국 시장의 대두 작황 상태를 살펴보면 7월 초에 발아가 마무리됐으며 개화

(blooming)와 착협(setting pods) 단계로 접어들었다. 8월 초반을 지나면서 개화는 마

무리 단계로 진입했으며 최근 5년 평균과 같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착협율은 8월 

10일 기준 71%로 최근 5년 평균 대비 1%포인트 뒤처졌다. 생육 상태의 우수 등급

(Good-To-Excellent, GTE)은 7월 후반까지 작년보다 약간 높거나 낮은 수준을 보여줬

으나 8월 초반 이후로는 같아졌다. 8월 10일 기준 대두 생육 상태의 우수 등급은 68%

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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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미국 농무부의 대두 주간 작황 보고서

(단위: %)

일자 7/6 7/13 7/20 7/27 8/3 8/10

발아율 96(98)

개화율 32(31) 47(47) 62(63) 76(76) 85(86) 91(92)

착협율 8(6) 15(14) 26(26) 41(42) 58(58) 71(72)

GTE 66(68) 70(68) 68(68) 70(67) 69(68) 68(68)

※ 발아율, 개화율, 착협율의 괄호 안은 최근 5년 평균이며, GTE의 괄호 안은 작년 동기임

2025/26년 미국의 대두 수급 전망 변화를 살펴보면 7월 전망은 6월 전망 대비 공급 

측면에서 생산량이 0.1% 감소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량이 1.9% 증가함에 반해 

수출량이 3.9% 감소했다. 기말재고량은 5.1% 증가했으며 재고 비율은 7.1%로 6월 전

망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8월 전망은 7월 전망 대비 공급 측면에서 기초재고량

이 5.7%, 생산량이 1.0% 감소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량이 0.1%, 수출량이 2.3% 

감소했다. 기말재고량은 6.5% 감소했으며 재고 비율은 6.7%로 7월 전망 대비 0.4%포

인트 하락했다. 

<표 13> 미국의 대두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기초재고 생산 수입 소비 수출 기말재고 재고비율

25/26.8(A) 8.99 116.82 0.54 72.05 46.40 7.89 6.7

25/26.7(B) 9.53 117.98 0.54 72.12 47.49 8.44 7.1

25/26.6(C) 9.53 118.12 0.54 70.76 49.40 8.03 6.7

증감률(A/B) -5.7 -1.0 0.0 -0.1 -2.3 -6.5

증감률(B/C) 0.0 -0.1 0.0 1.9 -3.9 5.1

※ 재고 비율은 기말재고량을 수요량(소비량과 수출량의 합계)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WASDE

미국 농무부가 발표하는 미국의 대두 파종 면적, 생산 면적 및 단위당 수확량 변화

를 살펴보면 8월 12일 발표된 수급 전망 보고서에서 2025/26년 파종 면적은 8,090만 

에이커로 7월 전망 대비 250만 에이커, 2024/25년 대비 620만 에이커 감소했다. 생산 

면적은 8,010만 에이커로 7월 전망 대비 240만 에이커, 2024/25년 대비 600만 에이커 

감소했다. 단위당 수확량의 경우 8월 전망에서는 에이커당 53.6부셸로 7월 전망 대비 

1.1부셸, 2024/25년 대비 2.9부셸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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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미국의 대두 파종 면적, 생산 면적 및 단위당 수확량

구분 2024/25
2025/26

7월 전망 8월 전망

파종 면적(백만 에이커) 87.1 83.4 80.9

생산 면적(백만 에이커) 86.1 82.5 80.1

단위당 수확량(부셸/에이커) 50.7 52.5 53.6

자료: USDA WASDE, Acreage

나. 남미 

브라질 곡물공급공사인 CONAB은 2024/25년 브라질의 대두 수급 전망을 발표하고 

있으며 8월 14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생산량은 1억 6,966만 톤으로 2023/24년 대비 

14.8%, 2022/23년 대비 9.7% 증가하겠다. 수출량은 1억 625만 톤으로 2023/24년 대비 

7.5%, 2022/23년 대비 4.3% 증가하겠다. 미국 농무부는 8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브라질의 대두 생산량을 1억 7,500만 톤, 수출량을 1억 1,200만 톤으로 제

시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3.6%, 수출량은 9.7% 증가할 전망이다.

<표 15> 브라질의 대두 생산량 및 수출량

(단위: 백만 톤)

구분 2022/23 2023/24 2024/25

생산량 154.61 147.74 169.66

수출량 101.86 98.81 106.25

자료: CONAB, SAFRA 2024/25 11th Levantamento

아르헨티나의 대두 생산량 및 수출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8월 세계 곡

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아르헨티나의 대두 생산량을 4,850만 톤, 수출량을 580만 

톤으로 제시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4.7%, 수출량은 4.9% 감소할 전망이다.

파라과이의 대두 생산량 및 수출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8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파라과이의 대두 생산량을 1,100만 톤, 수출량을 770만 톤으

로 제시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7.8%, 수출량은 13.2% 증가할 전망이다.

다. 기타 

중국의 대두 생산량 및 수입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8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중국의 대두 생산량을 2,100만 톤, 수입량을 1억 1,200만 톤으로 

제시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1.7%, 수입량은 5.2%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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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대두 생산량 및 수입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8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유럽연합의 대두 생산량을 293만 톤, 수입량을 1,420만 톤으

로 제시했다. 2024/25년 대비 생산량은 0.3% 증가함에 반해 수입량은 2.7% 감소할 전

망이다.

3. 외부 시장과 곡물 선물가격 변동 요인 

2025년 7월 1주 차(7/1~7/8) 외부 시장과 곡물 가격 간의 흐름을 살펴보면 7월 1일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 연장 불확실성과 시장 경계 심리로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냈으며 달러 가치는 내려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 비축유를 늘리겠다는 발언

으로 인해 유가는 소폭 상승했다. 미국 내 생육 상태 변화로 옥수수 가격은 내리고 

밀 가격은 올랐으나 대두 가격은 보합세로 장을 끝마쳤다. 7월 2일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 합의 소식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는 조정을 받아 약간 하락했다. 미국의 고용지

표 둔화에도 불구하고 달러 가치는 올라갔으며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에 협력하는 

것을 잠정 중단하는 법률을 공포하자 유가는 급등했다. 외부 시장의 강세 요인과 더

불어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인해 주요 곡물 가격은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7월 3일 

미국의 6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 수가 증가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아 뉴욕 증시는 일

제히 상승했으며 달러 가치도 올랐다.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 재개에 유가는 약세를 

나타냈다. 수급 측면의 강세 요인에 옥수수, 대두 가격은 상승한 반면 기술적인 매도

세로 인해 밀 가격은 반락했다. 7월 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국가에 대해 예상

보다 높은 상호관세율 적용 서한을 보내면서 시장은 냉각 모드로 전환되어 뉴욕 증시

는 하락하고 안전자산 선호로 달러 가치는 상승했다. 사우디가 원유 수출 가격을 인

상했다는 소식에 유가는 상승했다.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로 주요 곡물 가격은 

강한 하락 압력을 받았다. 7월 8일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8월 1일로 연기했으며 더 이상의 연기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뉴욕 증시는 

큰 변동 없이 혼조세로 장을 끝마쳤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수익률 상승으로 인

해 달러 가치는 올랐다. 홍해에서의 친이란 세력 후티 반군이 상선에 대한 공격을 가

했다는 소식에 유가는 상승했다. 미국 내 산지 작황 개선으로 인해 옥수수 가격의 하

락세는 이어졌으며 수급 측면의 강세 요인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매도세로 대두 가

격도 하락했다. 달러 강세로 인해 밀 가격도 하락했으나 낙폭은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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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7월 1주 차 다우지수, 달러 인덱스, 원유 WTI, CME 곡물 가격

(단위 : 포인트, 달러/배럴, 센트/부셸)

품목 7/1 7/2 7/3 7/7 7/8

DOW 44,494.94 44,484.42 44,828.53 44,406.36 44,240.76

Dollar Index 96.64 96.75 97.01 97.35 97.54

WTI(25.9월물) 64.15 66.01 65.62 66.49 66.98

옥수수(25.9월물) 406.00 418.00 420.25 403.50 398.00

밀(SRW,25.9월물) 549.00 564.00 556.75 548.50 547.75

대두(25.8월물) 1,029.75 1,053.50 1,055.50 1,031.50 1,021.25

자료: MarketWatch, Barchart, CME

7월 2주 차(7/9~7/15) 외부 시장과 곡물 가격 간의 흐름을 살펴보면 7월 9일 엔비디

아의 시총이 장중 4조 달러를 돌파하는 등 기술주들의 강세로 인해 뉴욕 증시는 일제

히 상승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달

러 가치는 소폭 하락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큰 폭으로 늘어나 유가는 약보합세를 

나타냈다. 최근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인해 옥수수 가격은 소폭 반등했으나 대

두 가격은 거듭된 기술적인 매도세로 인해 추가 하락했다. 밀 시장은 관망하는 자세

를 취해 변동성은 크지 않았다. 7월 10일 트럼프 행정부의 고강도 관세 정책에도 불

구하고 시장은 크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낙관적인 입장에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의 노동 시장 강세 신호와 미 연준의 매파적인 

분위기로 달러 가치는 상승했다. 글로벌 수요 둔화 우려로 유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

다. 러시아의 수출 부진 우려에 밀 가격은 강세를 나타냈으나 옥수수 시장은 큰 변동

을 보이지 않았으며 대두 가격은 상승했다. 7월 11일 캐나다를 비롯한 주요 국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서한이 공개되자 뉴욕 증시는 하락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해 달러 가치는 상승했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이

란 소식에 유가는 올랐다. 수급 측면의 약세 요인으로 인해 주요 곡물 가격은 일제히 

하락했다. 7월 14일 유럽연합과 멕시코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위협에 달러 가치는 

상승한 가운데 협상 가능성에 중점을 둬 뉴욕 증시도 소폭 오르는 장이 형성됐다. 50

일 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휴전 합의에 도달하지 않으면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으나 즉각적인 제재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해 시장 참

가자들은 유가를 대폭 끌어내렸다. 숏커버링으로 인해 옥수수 가격은 반등했으나 대

두 및 밀 가격의 하락세는 이어졌다. 7월 15일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됐

으며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으나 전월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되면서 달러 가치는 상승했

으며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장을 끝마쳤다.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 유예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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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의 하락세는 이어졌다. 기술적인 매수세로 인해 옥수수, 밀 가격은 상승했으나 

대두 가격은 하락했다. 

<표 17> 7월 2주 차 다우지수, 달러 인덱스, 원유 WTI, CME 곡물 가격

(단위 : 포인트, 달러/배럴, 센트/부셸)

품목 7/9 7/10 7/11 7/14 7/15

DOW 44,458.30 44,650.64 44,371.51 44,459.65 44,023.29

Dollar Index 97.38 97.58 97.85 98.11 98.58

WTI(25.9월물) 66.97 65.38 67.04 65.81 65.37

옥수수(25.9월물) 399.25 399.25 396.00 400.00 419.75

밀(SRW,25.9월물) 547.00 554.50 545.00 541.50 558.75

대두(25.8월물) 1,009.00 1,012.50 1,004.25 1,001.00 995.00

자료: MarketWatch, Barchart, CME

7월 3주 차(7/16~7/23) 외부 시장과 곡물 가격 간의 흐름을 살펴보면 7월 16일 미

국의 6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과 같은 수준을 나타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을 조만간에 해임할 수 있다는 보도에 달러 가치는 내려가는 등 시

장은 일시 흔들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 건을 부인하면서 해프닝은 일단락되고 뉴

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다. 미 에너지정보청의 주간 에너지 보고서에서 미국 내 휘

발유 재고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자 유가는 약세를 나타냈다. 수급 측면의 강세 

요인으로 인해 옥수수, 대두 가격은 상승했으며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밀 가격도 올

랐다. 7월 17일 미국 내 견고한 소비 지표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불안을 희석

시키자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으며 강한 경제 지표로 인해 달러 가치도 끌어올렸

다. 이라크의 쿠르디스탄 유전이 드론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에 유가는 반등했다. 미

국의 주간 수출 판매 실적 부진과 달러 강세로 인해 옥수수, 밀 가격은 하락했으나 

유가 상승에 힘입어 대두 가격은 상승했다. 7월 18일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무역협

상 난항이 예상되어 다우지수는 하락했다. 미 연준 위원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달러 

가치도 내려갔다. 유럽연합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매도세로 

유가는 소폭 하락했다. 미국의 기상 여건 변화에 주목하면서 주요 곡물 가격은 상승

했다. 7월 21일 미국 내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차익실현으로 

인해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장을 끝마쳤다. 10년물 국채 수익률 하락으로 달러 가치

는 내려간 가운데 유가는 기술적인 매도세로 인해 2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기술적인 

매도세로 인해 주요 곡물 가격은 하락했다. 7월 22일 인공지능 관련주들의 부진으로 

인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하락했으나 우량주 중심의 다우지수는 상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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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 하락 지속으로 달러 가치는 

내려갔으며 글로벌 수요 위축 우려로 유가의 하락세는 이어졌다. 외부 시장이 약세 

요인으로 인해 옥수수, 대두 가격은 하락했으나 수급적인 측면의 강세 요인으로 인해 

밀 가격은 상승했다. 7월 23일 미국이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과도 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이란 기대감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약해져 달러 

가치는 하락했으며 유가도 소폭 내려가는 장세가 형성됐다. 외부 시장의 약세 요인과 

기술적인 매도세로 인해 주요 곡물 가격은 하락했다.

<표 18> 7월 3주 차 다우지수, 달러 인덱스, 원유 WTI, CME 곡물 가격

(단위 : 포인트, 달러/배럴, 센트/부셸)

품목 7/16 7/17 7/18 7/21 7/22 7/23

DOW 44,254.78 44,484.49 44,342.19 44,323.07 44,502.44 45,010.29

Dollar Index 98.34 98.50 98.48 97.85 97.39 97.21

WTI(25.9월물) 65.19 66.23 66.05 65.95 65.31 65.25

옥수수(25.9월물) 405.25 402.00 408.50 403.75 399.25 398.50

밀(SRW,25.9월물) 541.25 533.50 546.25 542.25 549.50 540.50

대두(25.8월물) 1,013.50 1,021.50 1,027.75 1,015.00 1,010.25 1,005.75

자료: MarketWatch, Barchart, CME

7월 4주 차(7/24~7/31) 외부 시장과 곡물 가격 간의 흐름을 살펴보면 7월 24일 알

파벳의 2분기 호실적으로 나스닥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다우지수는 하락

하는 등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감소

와 10년물 국채 수익률 상승 등으로 인해 달러 가치는 상승했다. 러시아가 내수 시장

의 에너지 수요를 위해 8월부터 휘발유 수출을 제한할 것이란 소식에 유가도 올랐다. 

수급 및 외부 시장의 강세 요인으로 인해 옥수수, 밀 가격은 상승했으나 대두 가격은 

하락했다. 7월 25일 미국과 유럽연합 간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으로 뉴욕 증시는 일제

히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연준 본부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해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과 만났으며 조기 해임 가능성을 부인해 달러 가치는 올랐다. 미국 정부가 

세브런의 베네수엘라 사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보도에 유가는 하락했다. 

외부 시장의 영향을 받아 주요 곡물 가격은 일제히 하락했다. 7월 28일 미국과 유럽

연합 간 무역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시장의 반응은 뜨겁지 않았으며 관망세로 뉴욕 증

시는 혼조세를 나타냈다. 글로벌 무역 긴장 완화 속에 유로화 가치는 하락하고 달러 

가치는 오르는 장이 형성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위한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자 유가는 2% 이상 뛰었다. 대내외 강세 요인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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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수출세 인하 소식에 옥수수, 대두 가격은 하락했으나 밀 시장은 관망하는 자세

를 취했다. 7월 29일 미중 관세 협상과 미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시장 경계

감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유로화 약세 속에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에서 사실상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보여 달러 가치의 상승세는 이어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시한을 앞당겨 놓았으며 관세 부

과 위협도 가하자 유가(WTI)는 배럴당 69달러를 넘어섰다. 달러 강세로 인해 주요 곡

물 가격은 하락했다. 7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의 기준금리 인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재차 동결하자 다우지수는 하락했으나 나스닥지수는 소폭 상승하

는 등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냈다. 달러는 강세를 나타낸 가운데 유가(WTI)도 배

럴당 70달러에 도달했다. 미국의 대러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 수출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유가 상승을 견인했다. 저가 매수세 유입과 더불어 에너지 가격 상승에 힘입

어 옥수수 가격은 상승했으나 대두와 밀 가격은 하락했다. 7월 31일에는 미국의 전격

적인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시장의 경계심리로 인해 뉴욕 증시는 하락했다. 미국의 

견고한 고용시장과 미 연준의 매파적인 정책으로 달러는 강세를 나타냈다. 미국의 주

간 원유 재고 증가 여파와 원유를 수입해오고 있는 멕시코와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 

연장으로 인해 유가는 하락했다. 외부 시장의 약세 요인으로 인해 대두 및 밀 가격은 

하락했으나 수급 측면의 강세 요인으로 인해 옥수수 가격은 상승했다. 

<표 19> 7월 4주 차 다우지수, 달러 인덱스, 원유 WTI, CME 곡물 가격

(단위 : 포인트, 달러/배럴, 센트/부셸)

품목 7/24 7/25 7/28 7/29 7/30 7/31

DOW 44,693.91 44,901.92 44,837.56 44,632.99 44,461.28 44,130.98

Dollar Index 97.38 97.64 98.63 98.89 99.82 99.97

WTI(25.9월물) 66.03 65.16 66.71 69.21 70.00 69.26

옥수수(25.9월물) 401.75 399.50 393.75 389.25 391.75 394.00

밀(SRW,25.9월물) 541.50 538.25 538.50 529.75 523.75 523.25

대두(25.8월물) 1,004.25 998.75 988.75 981.75 967.75 961.75

자료: MarketWatch, Barchart, CME

8월 1주 차(8/1~8/8) 외부 시장과 곡물 가격 간의 흐름을 살펴보면 8월 1일 미국의 

7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 증가세가 시장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실업률이 증가하

는 등 고용지표 악화로 인해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점도 하락 압력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 연준이 다음 달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커지자 달러 가치는 크게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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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OPEC+ 회의를 앞두고 있으며 회원국들의 증산 가능성에 주목하며 유가 역시 내

려갔다. 외부 시장의 하락 압력 요인으로 인해 옥수수 가격은 반락했으며 대두 및 밀 

가격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8월 4일 미국의 고용지표 악화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 가

능성에 주목하며 뉴욕 증시는 반등했다. 달러 가치는 추가 하락했으며 OPEC+ 회원국

들이 오는 9월부터 산유량을 늘리기로 했다는 소식에 유가도 약세를 나타냈다. 수급 

측면의 변동 요인으로 인해 옥수수 가격은 하락하고 대두 가격은 상승하는 장이 형성

됐다. 밀 시장은 방향성을 살피느라 큰 변동 없이 장을 마무리했다. 8월 5일 미국의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 하락으로 인해 달러 가치는 보합을 나타냈으며 미국의 서

비스업 둔화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뉴욕 증시는 하락하는 장이 형성

됐다. 글로벌 공급 과잉 우려로 유가의 하락세는 이어졌다. 수급 측면의 강세 요인에

도 불구하고 외부 시장의 하락 압력과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해 옥수수 가격은 3거래

일 연속 하락했으며 기술적인 매도세와 글로벌 공급 과잉 우려로 밀 가격도 내려갔

다. 대두 시장은 큰 변동 없이 관망하는 자세를 취했다. 8월 6일 애플이 미국 시장에 

1,000억 달러 투자하는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할 것이란 소식에 기술주인 나스

닥지수를 중심으로 뉴욕 증시는 상승했다. 미 연준 인사들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인해 달러 가치는 내려갔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생산적인 회의를 

가졌다고 발언하자 유가는 약세를 나타냈다. 거듭된 유가 하락과 주간 에탄올 생산 

실적 부진에 옥수수 가격은 4거래일 연속 하락했으며 브라질의 수출 확대로 인해 대

두 가격도 약세장을 형성했다. 반발 매수세로 인해 밀 가격은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

였다. 8월 7일 미국의 상호관세가 전격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다우지수는 내려가고 나

스닥지수는 오르는 등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다. 크리스토퍼 월러 미 연

준 이사가 차기 의장 후보로 부상하면서 달러 가치는 상승했다. 미국과 러시아 정상

회담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유가의 하락세는 이어졌다. 펀더멘털 강세 요인과 기술적

인 매수세로 인해 주요 곡물 가격은 상승했다. 8월 8일 애플을 비롯한 대형 기술주들

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다. 아드리아나 쿠글러 미 연준 이

사의 조기 사임에 따라 후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브 미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

장을 임명하자 달러는 약세를 나타냈다. 원유 시장은 관망하는 자세를 취했으며 유가

는 보합으로 장을 끝마쳤다. 추가 상승 모멘텀을 얻지 못하고 기술적인 매도세로 인

해 주요 곡물 가격은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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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8월 1주 차 다우지수, 달러 인덱스, 원유 WTI, CME 곡물 가격

(단위 : 포인트, 달러/배럴, 센트/부셸)

품목 8/1 8/4 8/5 8/6 8/7 8/8

DOW 43,588.58 44,173.64 44,111.74 44,193.12 43,968.64 44,175.61

Dollar Index 99.14 98.78 98.78 98.18 98.40 98.18

WTI(25.7월물) 67.33 66.29 65.16 64.35 63.88 63.88

옥수수(25.9월물) 389.50 387.00 381.50 379.75 384.50 382.75

밀(SRW,25.9월물) 516.75 516.75 508.25 508.50 518.25 514.50

대두(25.9월물) 969.50 975.25 971.50 965.50 974.00 967.75

자료: MarketWatch, Barchart, CME

8월 2주 차(8/9~8/15) 외부 시장과 곡물 가격 간의 흐름을 살펴보면 8월 11일 미국

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를 하루 앞두고 시장 경계감에 뉴욕 증시는 하락했다. 인

플레이션 상승 우려에 달러 가치는 상승했다. 오는 15일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으며 유가는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소폭 올랐다. 미국 농무부 수급 전망 발표를 앞

두고 주요 곡물은 변동성을 줄였으며 옥수수, 대두 가격은 상승했다. 밀 가격은 강보

합세로 장을 끝마쳤다. 8월 12일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됐으며 전월 대비 

상승률이 낮게 발표되자 뉴욕 증시는 반등했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짙어지자 달

러 가치는 내려갔다. 미 에너지정보청은 글로벌 재고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에 따

라 유가는 하락했다. 수급 측면의 약세 요인으로 인해 옥수수 가격은 큰 폭으로 내리

고 밀 가격도 동반 하락했다. 대두 가격은 수급 악화로 인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8월 

13일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감이 약해지면서 뉴욕 증시는 상승하

고 달러 가치는 내렸다. 예상 밖으로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자 유가

는 하락했다. 전일 큰 폭으로 하락했던 옥수수 시장은 반발 매수세로 인해 소폭 반등

했으며 대두 가격의 상승세도 이어졌다. 달러 약세는 밀 가격의 상승 요인이 되나 큰 

변동 없이 관망하는 자세를 취했다. 8월 14일 예상 밖으로 미국의 7월 생산자물가지

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뉴욕 증시는 큰 변동 없이 보합권에 머물렀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하면서 달러 가치는 올랐다. 오는 15일 미·러 정상회담

을 앞두고 있으나 큰 소득 없이 끝날 것이란 우려에 유가는 상승했다. 옥수수 시장은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으며 대두 및 밀 가격은 하락하는 장이 형성됐다. 8월 15일 미

국의 7월 소매판매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으며 우량주 중심의 다우지수는 소폭 상승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 계획 언급으로 인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

는 하락했다. 미시간대 8월 소비자심리지수가 크게 내려가자 달러 가치는 하락했다. 

이날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으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며 유가는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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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격 급락에 따른 기술적인 매수세로 인해 옥수수 가격은 큰 폭으로 올랐으며 

대두 및 밀 가격도 동반 상승했다. 

<표 21> 8월 2주 차 다우지수, 달러 인덱스, 원유 WTI, CME 곡물 가격

(단위 : 포인트, 달러/배럴, 센트/부셸)

품목 8/11 8/12 8/13 8/14 8/15

DOW 43,975.09 44,458.61 44,922.27 44,911.26 44,946.12

Dollar Index 98.52 98.10 97.84 98.25 97.84

WTI(25.9월물) 63.96 63.17 62.65 63.96 62.80

옥수수(25.9월물) 385.00 371.50 374.00 375.00 383.75

밀(SRW,25.9월물) 515.00 505.00 507.25 503.50 506.50

대두(25.9월물) 991.75 1,012.75 1,024.00 1,007.50 1,022.25

자료: MarketWatch, Barchart, C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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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Box> 제1편

최근 일본의 쌀값 폭등 실태와 시사점
허덕*1)

1. 서론

2024년 일본에서는 쌀 품귀현상이 발생하여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당시 일본

의 쌀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50% 이상 상승하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이 두 배까

지 치솟았다. 이러한 쌀값 폭등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부각되었다.

일본에서 쌀 가격 상승 현상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3년의 쌀 파

동(헤이세이 쌀 파동)은 필자가 유학 당시로 직접 겪었으며, 그 이전인 1918년에도 쌀 

파동(다이쇼 쌀 소동)이 발생하여 당시 식민지였던 조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

다. 물론 쌀 파동의 원인은 서로 다르고, 당시의 정부의 대응책도 달랐기에 과거의 경

험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1993년 쌀 파동 이후 줄곧 쌀 가격이 하향 추세를 보였다. 명목가격으

로는 소폭 하락이지만, 물가를 반영한 실질가격으로 환산하면 큰 폭의 하락이다. 그

러던 것이 2024년에 와서는 쌀 가격이 크게 치솟았기 때문에 쌀이 일본 국민들의 주

식인 만큼 충격도 컸다.

쌀은 일본의 식문화에 있어서 핵심을 이루는 식재료이다. 쌀의 안정적 공급은 국가

의 식량안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최근의 쌀 부족은 단순한 일과성의 문제가 아

니라, 공급의 불안정화와 수요 구조의 변화가 맞물려 장기적이고 심각한 과제임은 분

명하다. 

이에 2024년 쌀 파동이 왜 발생하였는지 또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될지 그리고 일본 

정부의 대응은 무엇인지 또 그 대응책은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공급 측면에서는 오랜 세월에 걸친 감산정책(일본에서는 감반(減反)이라 부른다),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빈발, 그리고 농업 종사자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 생산

* 건국대학교 상허생명과학대학 식품유통공학과 교수(huhduk@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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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자의 식생활의 다양화나 인구 

감소에 더하여 인바운드 수요 급증이 수급 밸런스를 한층 더 복잡하게 하고 있으며, 

재고 관리도 중요한 과제이다. 만일 재고 관리를 잘못하면 단기적인 공급 부족이나 

가격 급등을 야기하여 소비자나 유통업자에게 큰 영향을 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을 근거로 하여 수급 밸런스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 측

면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의 의식 변화, 물류 인프라 정비, 한층 더 유연한 정책 등이 

요구된다. 아울러, 재고 관리 강화에 더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수급 조정체제 구축이 

불가결한 상황이다2). 

에토타쿠(江藤拓) 일본의 농림수산성 장관이 쌀 소동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2025년 5월 21일 고이즈미신지로(小泉進次郎)가 새로 농림수산성 장관에 취임하였다. 

새로운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쌀값 인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취임 당

일에 정부 비축미의 경쟁 입찰 일정을 중단시키고, “수요가 있으면 무제한으로 내놓

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5월 23일에는 “비축미를 이르면 내달(6월) 초순 슈퍼에서 

5㎏당 2천 엔(19,260원)대에 팔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새로운 방출 방식인 수의

계약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의사를 전하였다. 소위‘반값 공급’의지의 천명이다3).

이 글에서는 쌀 부족의 배경을 수요·공급·재고 측면에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제

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최근 쌀 수급 현황과 2025년 쌀 가격을 전망한다. 제3

장에서는 2024년 쌀 파동의 원인 및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는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으

로 살펴본다. 이어 제4장에서는 농림수산성의 쌀 관련 정책과 조치 및 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일본이 2024년 쌀 파동을 해결하고 나아가 구조적으로 쌀 가

격 상승 현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지를 제시한다. 아울러 

일본의 사례가 우리나라에는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이 글에서 일본 엔화 대 한국 원화의 환율은 ‘환율 플러스’앱의 2025년 5월 19일 기

준 환율인 9.63원/1엔을 적용하였다.

2) Foodlab, ‘레이와에 쌀 폭동이 일어난 이유는?’, 2024년 11월, (https://futokoro.san-yu.co.jp/media/2024/10/ 

01/115), 매일경제, ‘30여년 만의 쌀값 최고치…일본에 쌀 품귀 벌어진 이유’, 2024년 7월 30일자 기사

(https://v.daum.net/v/20240730111500647)

3) 연합뉴스. ‘일본인들, 새 농림상 쌀값 인하 추진에 기대감’, 2025년 5월 25일자 게재

(https://www.yna.co.kr/view/AKR20250525039900073?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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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일본의 쌀 수급 현황

2.1. 쌀 수요 변화

일본에서는 최근 들어 상업용 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24년에는 쌀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다. 농림수산성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부터 2022년도 사이에 인구 

감소와 쌀에 대한 수요 감소로 주식 쌀의 수요가 연평균 약 11만 톤 감소하였다. 2020년 

이후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감염의 영향과 외식 수요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쌀 수요가 더욱 감소하였다. 그렇지만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팬데믹(pandemic) 이

후 사람들의 이동과 인바운드 관광의 회복으로 식품 서비스 산업이 활발해지고, 이에 따

라 수요 증가로 인하여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쌀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였다(그림 1).

<그림 1> 주식용 쌀 수요량 추이(만 톤)

※ 연평균 감소는 해당 기간의 기울기로부터 계산한 것임.

자료: 농림수산성, 농산물: 쌀(벼), 밀, 대두: 쌀에 관한 참고 자료’, 「米をめぐる状況について」,(2024년 11월)」,작성

자 minorasu 편집부. 브런치스토리, ‘일본 레이와 쌀 소동과 식량의 미래, 「(매거진) 농업의 이해」, 2025년 1월 

18일 게재에서 재인용

2.2. 쌀 생산 동향

2024년 이후 쌀 가격 급등의 원인은 분명치 않다. 2024년 여름에 쌀이 부족할 것이

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농림수산성 조사에 의하면 실제로는 부족하지 않고 가을 수확

량은 평년과 비슷하였다고 발표하였다. 2024년산 주식용 쌀 재배면적은 125만 

9,000ha로 전년 대비 1만 7,000ha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표 1 참조). 

또한, 쌀 단수에 대한 농림수산성의 주장을 보면 2024년 9월 25일 기준 전국의 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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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예상수량은 544kg으로 예상하였다. 농림수산성은 “일부 지역에서 5월 하순에서 6

월 상순에 걸친 저온이나 6월 하순부터 7월 중순에 걸친 간헐적인 일조 부족 등의 영

향이 있었다. 하지만 많은 지역에서 대체로 날씨가 좋아 작황은 평년 수준 이상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성에서는 주식용 쌀 재배면적에 

10a당 예상 수확량을 곱한 예상 수확량(주식용)은 683만 3,000톤으로 전년 대비 22만 

3,000톤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4).

많은 경우 식량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소문의 확산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식량

은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부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일본인

들은 특히 쌀 부족에 민감한 편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표 1).5)

<표 1> 쌀의 용도별 연차별 생산량

주: 1) 주식용 쌀: 통계부 공표치로 생산량은 9월 25일 시점의 예상 수확량. 비축미: 지역 농업재생협의회가 파악한 면

적. 가공용 쌀 및 신규 수요미: 추진계획 설정 면적

2) 신규 수요미의 술제조용에 대해서는 ‘수요에 대응한 생산 및 판매 추진에 관한 요령’에 기초하여 생산수량 목표 

쿼터 내에서 생산된 현미이며, 2018년산 이후는 집계하고 있지 않음.

3) 대략적인 계산이므로 신규 수요미의 합계는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음.

자료: 농림수산성 농산국, 「米をめぐる状況について」, 2024년 11월, 

https://www.maff.go.jp/j/seisan/kikaku/attach/pdf/kome_siryou-210.pdf)

4) 농림수산성 농산국, 「米をめぐる状況について」, 2024년 11월, https://www.maff.go.jp/j/seisan/kikaku/attach/ 

pdf/kome_siryou-210.pdf)

5) JB press, ‘“優秀な官僚”もコントロールし切れない「令和の米騒動」の本当の原因’, 2025년 2월 20일 게재, 

https://jbpress.ismedia.jp/articles/-/86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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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가격 폭등은 일본의 소비자 물가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그림 2). 총무청이 

공표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는 2020년 기준인데, 2025년 3월의 미가지수(米價指

數)는 전년 동월 대비 92.1% 오른 195.3포인트로 나타났다.

<그림 2> 소비자 물가(전국) 추이(총무성 소비자물가 지수)

자료: 농림수산성, 「米に関するマンスリーレポート(2025년 4월호)」, 

https://www.maff.go.jp/j/seisan/keikaku/soukatu/attach/pdf/mr-943.pdf)

2.3. 쌀 재고 동향

재고도 수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국가 보유 재고량은 목표에 의해 100만 

톤 정도로 일정하지만, 민간재고량은 조금 다르다. 쌀의 민간재고량 동향을 살펴보면, 

2020년 이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2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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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쌀의 민간재고량 추이(각년 4월, 현미)

자료: 농림수산성, ‘레이와 6년(2024년)에 생산된 쌀의 계약 및 판매 상황, 민간 재고의 동향, 쌀 판매 사업의 판매량 

및 판매 가격의 동향에 관한 보도 자료(2024년 9월), 9월말 현재)’, ‘민간 재고 동향(속보)’ 및 ‘쌀 판매점의 판매

량 및 판매 가격 동향(속보)’에서 minorasu 편집부 작성. 브런치스토리, ‘일본 레이와 쌀 소동과 식량의 미래, 

「(매거진) 농업의 이해」, 2025년 1월 18일 게재에서 재인용

2023년부터 2024년도까지 민간재고량 감소 추세를 월별로 살펴보면, 2022년 4월 

민간재고량(주로 2021년 생산량)은 238만 톤으로 2016년 4월 109%, 2019년 4월 124%

에 비해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2년 생산 이후 수요와 공급이 타이트해지자, 2024년 

4월 재고량은 최근 몇 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2024년 생산 시즌 이후 

현저히 감소하였다(그림 4).

<그림 4> 2021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의 쌀 민간재고량 추이

자료: 농림수산성, ‘보도자료(레이와 6년(2024년)에 생산된 쌀의 계약 및 판매 상황’, ‘민간 재고 동향’, ‘쌀 곡물 유통

업체 판매량 및 가격 동향(2024년 9월말 현재 레이와 6년(2024년) 현재)’, ‘민간 재고 동향 (속보)’, ‘농산물: 쌀

(벼), 밀, 콩, 쌀의 상대거래가격과 수량, 계약 및 판매 상황, 민간 재고 동향 등, minorasu 편집부 작성 ‘Trends 

in Private Inventories(Preliminary Report)’. 브런치스토리, ‘일본 레이와 쌀 소동과 식량의 미래, 「(매거진) 농

업의 이해」, 2025년 1월 18일 게재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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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일본의 산지 쌀 가격 결정방법

생산단계에서의 쌀 가격은 개산금(槪算金)이라는 결정방법에 의해 산정된다. 개산

금이란 농협이 쌀을 집하할 때 농가에 지급하는 선지급금으로, 그해 쌀 유통가격을 

형성하는 지표이다. 각지의 농협에서는 올해 가을에 수확되는 쌀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개산금을 작년과 비교하여 30%에서 40% 정도 인상하는 움직임이 확산되었다. 아

래 <그림 5>는 2024년산 쌀에 대한 개산금을 산정한 결과이다.

<그림 5> 2024년산 쌀의 개산금 설정과 상대거래가격 상황

자료: 농림수산성, 「米に関するマンスリーレポート(2025년 4월호)」, 

https://www.maff.go.jp/j/seisan/keikaku/soukatu/attach/pdf/mr-943.pdf)

2.5. 최근 쌀 가격 변동 현황

2024년산 쌀이 나오기 직전인 2024년 여름 무렵부터 쌀 가격이 급등하였다. 산지가

격의 경우, 2024년산 쌀의 2025년 3월 상대거래가격(60kg당)은 전 종목 평균 25,876엔

/60kg(24만 9,168원/60kg)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68% 상승한 10,448엔(10만 614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기에 비축미 거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월 대비 609

엔(5,865원) 하락 즉, 2% 하락한 셈이다. 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20% 감소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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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말이다. 2025년 3월까지의 2024년 쌀 평균 가격 24,500엔/60kg(23만 5,935원/60kg)

은 출하업자와 도매업자 등 사이의 거래가격으로는 비교 가능한 1990년 이후로 과거 

최고의 가격이다(그림 6).

<그림 6> 일본의 브랜드 쌀 상대거래가격(세금 포함) 변동

주: 1) 보고 대상자는 전농, 도현 경제련, 현 단일농협, 도현 출하단체(연간 현미구입수량이 5,000톤 이상), 출하업자

(연간 직접판매수량이 5,000톤 이상)임.

2) 가격에는 운임, 포장대금, 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음. 단, 소비세는 2014년 3월 이전에는 5%, 2019년 9월 이전

은 8%, 10월 이후는 경감세율 대상인 미곡의 품대 등은 8%, 운임 등은 10%로 산정함.

3) 그래프 좌측의 연산 평균가격은 해당연산의 출하부터 다음 해 10월까지(2024년산은 출하부터 2025년 3월까지

의 속보치)의 통년 평균가격, 우측은 월별 가격임.

자료: 농림수산성, 「米に関するマンスリーレポート(2025년 4월호)」, 

https://www.maff.go.jp/j/seisan/keikaku/soukatu/attach/pdf/mr-943.pdf)

문제는 장기적으로 60kg당 쌀 가격이 하락 추세를 보여 왔으나, 2022년 이후 쌀 가

격이 오르기 시작하여 2024년도에 크게 치솟았다는 데 있다. 그것도 바로 이전 연도

인 2023년 평균가격에 비해 51.4%나 상승하였기 때문이다(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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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장기적인 60kg당 쌀 상대거래가격(구 쌀가격센터가격)6) 동향 

자료: 브런치스토리, ‘일본 레이와 쌀 소동과 식량의 미래, 「(매거진) 농업의 이해」, 2025년 1월 18일 게재

(https://brunch.co.kr/@ecotown/469)

아래 <그림 8>은 산지가격이 소매단계에서의 5kg당 판매가격에 반영된 상황을 보

여준다. 슈퍼 등의 매장에서 2023년에는 5kg 쌀이 2,500엔(24,075원) 전후였지만, 

2024년 여름 무렵부터 4,000엔(38,250원) 전후가 되었다. 브랜드 쌀은 5,000엔(48,150

원)까지 가격이 올랐다7). 

6) 쌀의 상대거래가격이란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JA전농) 등의 출하단체와 도매업자 사이에 주식용 쌀을 거래할 때

의 가격을 말한다. 쌀 거래 가격의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이다. 현미 60킬로그램 당에 대해 매월 농림수산성이 공표를 

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9월분부터 그 해에 생산된 쌀로 전환된다.(출처: https://www.jiji.com/jc/article?k= 

2024091700973&g=tha). 과거에는 정부가 가격을 정하는 쌀은 비축미 등의 정부 쌀뿐이었다. 그러나, 그 후, 유통 

판매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센터에서의 취급이 격감하였기 때문에 2011년(헤세이 23년) 3월 31일부로 「쌀가격센터」

도 해산되었다. 이로 인해 2010년까지는 쌀가격센터가격을 이용하였는데, 쌀가격센터가격은 소비세 등을 포함하지 

않으며, 현미 가격(연산 베이스)을 정미 환산(도정비 등은 포함하지 않음)한 것이다.(출처: 농림수산성, ‘コメの内外
価格差’ https://www.maff.go.jp/j/council/seisaku/syokuryo/250131/attach/pdf/250131-146.pdf)

7) JB press, ‘“優秀な官僚”もコントロールし切れない「令和の米騒動」の本当の原因’, 2025년 2월 20일 게재

(2025년 5월 12일 최종), https://jbpress.ismedia.jp/articles/-/86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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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일본의 브랜드 쌀 5kg당 판매가격 추이

주: 1) ㈜KSP-SP가 제공한 POS데이터에 근거하여 농림수산성 작성

2) 주별 데이터를 월 데이더에 있어 적용하였기 때문에 실제의 월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농림수산성, ‘スーパーでの販売数量・価格の推移(POSデータに基づき作成, 全国・週次)’,

https://www.maff.go.jp/j/syouan/keikaku/soukatu/attach/pdf/index-447.pdf)

그림에서 보면 2024년 6월 이후 완만한 속도로 가격이 상승하다가, 7월부터 상승속

도가 한층 빨라지고, 8월부터는 더욱 상승 속도가 가팔라졌으며, 햅쌀이 나온 10월 이

후에서야 상승속도가 다소 완만해졌다. 하지만 2025년 들어 다시 상승속도가 빨라지

다가 2025년 3월 이후 다시 완만해져, 2025년 4월 21일부터 4월 27일 평균 5kg당 

4,223엔(40,667원)으로 전주 대비 12엔(116원) 상승(0.3%), 전년 동기 대비 2,145원

(20,656원, 102.7%)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2.6. 2025년 쌀 가격 전망

앞으로 쌀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기 전 트레이더들이 예측하는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DI for Rice’설문지는 향후 3개월 동안의 수요 및 공급 추

세에 대해 전문가에게 묻는 설문이다. 즉, 쌀의 DI는 쌀 거래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수요와 공급 추세 및 가격 수준에 대해 묻는 월간 설문지에서 계산된다. 기준치 50으

로 100에 가까울수록 수요와 공급이 타이트해지고 쌀 가격의 상승 가능성이 높아진다

는 의미이다. 쌀의 DI를 보면, 쌀 거래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쌀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견해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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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국내 주식용 쌀의 향후 3개월 수급동향에 대하여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질문에 대한 응답(전체)

자료: 쌀밥의 안정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기구의 「통계 정보 조사 보고서」의 「2024년(10월 6일)」의 「쌀 무역 당사자 

판단에 관한 조사 결과」에 의해 minorasu 편집부 작성. 브런치스토리, ‘일본 레이와 쌀 소동과 식량의 미래, 

「(매거진) 농업의 이해」, 2025년 1월 18일 게재에서 재인용

한편, 쌀 가격의 변동은 정부의 쌀 비축 매입 경매 결과로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미국 무역 관계자가 일반 거래가 정부의 구매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될 것이라

고 판단하면 입찰가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2021년과 2022생산년도의 경

우 1차 입찰에서 계획된 구매 물량의 거의 전부가 판매되었고, 4차 경매에서 계획된 

전체 금액이 충족되었다. 다만, 2023생산년도에는 2차 입찰에서 예정 금액의 90%가 

입찰되었으나 이후 입찰이 늦어지고, 7회째까지 실시에도 불구하고, 예정 매입의 97%

만 이루어졌다. 2024생산년도 첫 번째 입찰의 3%와 7번째 입찰까지 입찰의 84%만 가

능하였다(그림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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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정부 비축미 입찰 상황

자료: 농림수산성의 매년 최종 결과‘국산 쌀 곡물의 정부 구매에 대한 일반 경쟁입찰 결과’에서 minorasu 편집부 작성. 

브런치스토리, ‘일본 레이와 쌀 소동과 식량의 미래, 「(매거진) 농업의 이해」, 2025년 1월 18일 게재에서 재인용

이러한 요인에 근거하여 보면 2023년 쌀부터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

며, 한층 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24년 쌀이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된다8). 

어쨌든, 2025년산 쌀 가격도 오를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렇다면 앞으로 가을의 햅쌀 

계절이 되면 쌀 가격은 하락하는지에 대한 답이 노(No)라는 것이다. 현재의 쌀 가격 상

승 현상의 첫 번째 방아쇠는 원래 지난 가을의 햅쌀 시기에 농협 등이 예년에 없는 높은 

가격으로 농가로부터 쌀을 매집한 데 있었다. 그리고 올 가을 햅쌀도 작년과 비슷하거

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농가에서 매집될 가능성이 벌써부터 농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2025년 2월 말의 전농(全農) 니이가타현(新潟県) 본부의 움직임

이었다. 전농 니이가타현 본부는 현내의 쌀을 모아 전국에 판매하는 상사 기능을 담당

하고 있다. 니이가타현은 일본 최대의 쌀 주산지이며, 그 동향에는 강한 영향력이 있

다. 그 전농 니이가타현 본부는 2025년 2월 말, 2025년산 쌀에 대해 60kg당 2만 3,000

엔(22만 1,490원, 1등 고시히카리)을 최저선으로 매입할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2024년 여름에 나타난 매집 기준에 비해 35% 상승한 것이다. 이 목적에 대해서 현본부

의 담당자는 “빨리 가격을 제시하여 확실히 쌀을 집하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한다. 

게다가 “이번에 발표된 금액은 어디까지나 최저 보증액에 불과하다. 즉, 실제로는 이 

이상의 금액으로 농가로부터 쌀을 매집하는 것도 예상되며, 그렇게 되면 작년부터 올해

8) minorasu, ‘コメ不⾜の再来.“令和の米騒動”に学ぶ農家の未来’, 2025년 1월 29일 게재(https://minorasu.basf. 

co.jp/80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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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쌀값 급등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사실 니이가타에서의 결정에 따라 업

계 내에서는 ‘2025년산 쌀도 고가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다.

그렇다면 논의의 초점은 쌀 가격이 언제 원래 수준으로 안정될 것인지에 맞추어진

다. 쌀 파동 이전 일본의 쌀 가격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이해관

계자들이 가격 회복 시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쌀값이 과연 

적정한 수준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2022년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벼(쌀)를 키우는 데 필요한 비료 등의 자재 가격이 급속히 치솟고 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하면 비료는 최고 60% 가까이 올랐다. 그러나 쌀값은 오히려 하락

세였다. 즉, 쌀을 키우는 데 필요한 비용은 급격히 높아진 반면, 쌀값은 오르지 않은 

상황이었다. 2024년 쌀 파동이 시작되기 이전에 쌀 가격은 매우 저렴했던 것이다.

쌀의 수요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1공기 60엔(578원)의 밥’은 정말 비

싸다고 확신할 수 없다. 물론 일본의 주식인 쌀이 소비자가 사기 어려운 가격이 된다

는 것은 확실히 문제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도 쌀값은 1공기당 약 60엔 정도이

다. 페트병 차 1병도 150엔(1,445원) 정도 하는 것을 고려하면 밥 1공기에 60엔이라는 

것은 부담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다. 

3월 24일자 일본농업신문에 게재된 논설에서 규슈의 한 농업인은 이렇게 썼다. “소

비자들은 밥 한 공기 값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중략... 덮밥도 60~70엔(578~674

원) 정도 한다. 이 가격이 정말 비싼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동판매기 음료는 최

근 몇 년간 30~50엔(289~482원)이 올랐지만, 소비자도 매스컴도 거의 다루지 않는다. 

이것이 농업인의 속내일 것이다. 앞으로 쌀 가격이 원래처럼 되는 일은 없을지도 모

른다. 다소 갑작스러운 전개에 대부분의 소비자는 당황하고 있지만, 몇 년 계속되면 

조만간 지금의 쌀값에 익숙해질 것으로 본다. 2024년 쌀 파동은 일본쌀의 ‘뉴노멀’을 

향한 과도기일 것이다9)”.

또 다른 전문가도 “앞으로 쌀 가격이 크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 말한다. 미곡 유

통평론가 츠네모토야스시(常本泰志)는 “스팟거래 가격은 내리겠지만, JA거래가격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재매입할 때 개산금보다 낮은 금액은 있을 수 없고, 2025년

산의 시세를 매입하여 지탱하게 되므로, 소매가격은 크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라

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9) 이치무라 토시노부(농과 음식의 라이터), ‘1조9000억엔의 거대 적자! 레이와의 쌀소동'과  '농림중금문제'에서 드러나

는 '일본의 구래형 엘리트'의 한계’, (https://news.yahoo.co.jp/articles/33231bd4eea0fd3dfd8daf95f1f66 

e4112f3d8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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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기대학 오이즈미카즈루(大泉一貫) 명예교수도 “비축미의 방출로 일시적으로는 

가격이 내리겠지만, 6월 말의 민간재고량에 주목한다. 농림수산성은 158만 톤으로 상

정하고 있지만 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작년과 같은 패닉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도 있

다.”고 지적하고 있다.

토호쿠(東北) 지방 JA직원은 “올해 풍작이라면 내려갈 수도 있다. 외국산 쌀이 증가

하고, 비축미가 방출되고, 게다가 올해 풍작이 되면 가격은 내려갈 것이다. 하지만 

2023년보다는 비싼 5kg에 3,000엔(28,890원) 정도가 적정치일 것”으로 보았다.10) 

그는 또한, 2025년산 쌀의 생산 전망에 대해서는 “2023년산 쌀이 부족했는데도 

2024년산 재배면적은 그렇게까지 늘어나지 않았다. 2025년산도 전작(轉作)하던 사료

쌀 재배를 주식 쌀로 되돌리는 움직임이 일부에서 나오겠지만, 크게 늘지는 않을 것

으로 보고 있다. 쌀값이 급등하였다고 해서 주식 쌀의 재배면적 확대나 고액의 기계

에 투자하려고는 하기 어렵다. 고령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같은 생산 규모를 거의 

늘리지 않는 농가도 많을 것이다. 최근의 기후변화 리스크를 생각하면, 생산량의 감

소나 수율 저하의 염려는 항상 있다. 이대로 수요가 바뀌지 않으면 쌀이 부족해질 가

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가격 급등에 따른 소비자의 쌀 기피 현상이 진행되어 수요가 크게 줄면, 쌀이 

남아 가격이 떨어지는 사태도 있을 수 있음도 고려하여야 할 점이다.

3. 2024년 쌀값 폭등 원인

3.1. (원인 1): 기후변화와 작황 부진11)

이상기후와 기후변화는 쌀의 안정적인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예측하기 

어려운 태풍이나 호우는 발생 때마다 농업 환경을 크게 파괴하기도 한다. 일본에서 

주로 심고 있는‘코시히카리’ 품종은 추위에는 강한 품종이지만 더위에는 약한 품종이

기 때문에 폭염에 의한 품질 저하가 문제가 된다. 특히, 2023년에는 기록적인 폭염의 

10) 주간 SPA!, ‘コメの高騰は誰のせいか？専門家が指摘する「3つの要因」’, 2025년 4월 7일 게재

(https://news.yahoo.co.jp/articles/4ba1c718de95d1316d44b5f05013b45cdaa7069c) 

11) 이 부분은 Foodlab, ‘레이와에 쌀 폭동이 일어난 이유는?’ 2024년 11월, (https://futokoro.san-yu.co.jp/media/ 

2024/10/01/115)과 山下一仁, ‘레이와의 쌀 파동, 그 근원에 의문을 제기한다’, 경제산업연구소, 2024년

(https://www.rieti.go.jp/jp/papers/contribution/yamashita/149.html)을 주로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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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으로 수확량이 감소하여 품질 확보가 곤란하였다. 특히, 동일본을 중심으로 1등

급 쌀(등급의 숫자가 작을수록, 도정 후에 남는 쌀의 양이 많음)의 수확률이 전년 대

비 감소하였다(그림 11).

<그림 11> 2023년산 쌀의 1등급 비율(전년도 대비 증감)

자료: 농림수산성, 「米穀の農産物檢査結果」, 2024

일본은 1993년 쌀 부족 사태 이후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품종을 교체하거나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량하여 왔다. 이에 따라, 최근의 이변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당시만큼 

수확량 감소로 이어질 상황은 거의 없다. 

1993년 여름의 혹독한 추위가 있었고 그 후 면적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사사니시

키(ササニシキ)’ 품종은 미야기현에서 개발된 다수확 쌀로 현이 자랑하는 브랜드 쌀

이었다. 하지만 도복(倒伏, 쓰러짐)되기 쉽고 돌풍이나 병에 약하였기 때문에 점차 재

배를 중단하였다. 사사니시키 대신 내한성이 뛰어난 ‘히토메보레(ひとめぼれ)’나 ‘나

나츠보시(ななつぼし)’와 같은 품종의 재배면적이 늘어났다.

히토메보레 품종은 2012년부터 11년 동안 재배면적 비율 2위를 유지하고 있다. 나

나츠보시는 히토메보레 품종과‘아키호(あきほ), 소라이쿠150호(空育150号)’의 교배종

으로 장애와 추위에 대한 내성이 강하며, 홋카이도 면적의 약 절반 정도의 면적에서 

재배하고 있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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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22년산 찹쌀 품종별 재배 비율

품종 면적의 백분율 (%) 장해내냉성 고온등숙성 주요생산지

코시히카리 33.4 익스트림8 약간 약함-중간
니이카타현, 

이바라기현, 토치키현

히토메보레 8.5 익스트림8 중간
미야기현, 이와테현, 

후쿠시마현

히노히카리 8.1 약함
쿠마모토현, 오이타현, 

가고시마현

아키타코마치 6.7 중간-약간 강함 중간
아키타현, 이바라기현, 

이와테현

나나츠보시 3.2 약간 강함-강함 홋카이도

하에누키 2.9 익스트림8 중간 야마가타

마츠시구라 2.4 중간-약간 강함 아오모리

키누히카리 1.9 약간 약함-중간 다소 약함 시가현, 효고현, 쿄토부

유메필리카 1.8 중간-약간 강함 홋카이도

키누무수메 1.8 적당히 강함
시마네현, 오카야마현, 

돗토리현

총 상위 10 품종 70.7

자료: 쌀안정공급확보기구가 만든 minorasu 편집부, ‘통계정보, 조사, 보고서, 소비동향조사, D1조사, POS정보, 품종

별 수확동향의 2022년산 벼 품종별 재배동향 등 자료에서 발췌, NARO, ‘홋카이도를 제외한 전국 고온숙성벼의 

표준품종 선정(차세대 품종개발연구센터 2017년 실적’, ‘전국농업확장지원협회와 쿠보타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약조숙(弱早熟)의 고온 숙성내성이 우수한 새로운 고수확 벼 품종 후보라인 ‘Saikai No. 291’’

2022년산 품종별 재배비율 상위 10위까지를 보면 장해내냉성(障害耐冷性12))이 강한 

품종이 많이 나열되어 있다. 또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에 수반하는 고온 장해가 문제가 

되고 있어 각지에서 고온등숙성(高温登熟性13))이 강한 품종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그중 ‘키누무스메(きぬむすめ)’가 3년 연속 10위 이내에 자리잡고 있다. 장해내냉성이 

강한 품종은 재배가 늘어나고 향후에는 고온등숙성이 강한 품종의 보급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이상기후에 의한 흉작의 위험은 이전보다 경감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생산조정 정책에 따라 주식인 쌀에 대한 수요 감소에 대응하여 재배면적과 수확량

12) 일본에서 주로 발생하는 벼의 냉해는 장해형 냉해와 지연형 냉해로 나눌 수 있으며, 양쪽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혼합형 냉해라고 부른다. 장해형 냉해는 주로 이삭기, 특히 출수·개화기의 냉온에 의해, 불임 벼가 많이 발생하여 수

확되는 것이다. 한편 지연형 냉해는 생육 초기부터 등숙기까지 다양한 시기의 냉온과 일조 부족으로 생육이 지연되

고, 결국 추냉으로 인해 등숙 불량이 되어 감수하는 냉해이다. 장해내냉성 품종이란 장해형 냉해를 잘 견딜 수 있는 

품종을 말한다.(출처: 國際農林業協働協會(JAICAF), ‘お米のはなし 83話 品種の耐冷性’, https://www.jaicaf. 

or.jp/fileadmin/user_upload/publications/FY2024/okome83_240530.pdf)

13) 출수에서 이삭 안에서 쌀이 생육, 성숙할 때까지를 등숙이라고 부른다. 등숙기는 유숙기를 포함한 출수부터 수확까

지 전체를 말한다. 즉, 등숙(登熟)=쌀이 익는 것, 쌀이 익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보통 ‘더위에 강한 품종(고온등

숙성 품종)'이라고 할 때는, 쌀이 익는 시기(등숙기)가 고온에서도 수확량이 떨어지지 않는 것, 혹은 쌀의 품질이 좋다

는 것을 가리킨다.(출처: 일본농업신문, ‘［ことば］登熟’, 2022년 9월 1일 게재, https://www.agrinews.co.jp/ 

farming/index/46655)



Issue Box 1편 : 최근 일본의 쌀값 폭등 실태와 시사점

  89

도 감소하고 있다. 논을 활용하는 정책도 잘 알려져 있으며, 논 파종은 줄어들고 있

다. 농림수산성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벼 수확량은 776만 톤, 면적은 146만 ha로 

2000년 이후 20년 동안 약 80% 감소하였다. 마찬가지로 주식 쌀에 대한 수요는 약 

80%까지 감소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쌀 과잉 또는 쌀 부족의 위험은 적다고 

할 수 있다(표 3).

<표 3> 주식용 쌀에 대한 수요, 벼 수확량, 면적 및 재배농가수에 대한 장기적인 추세

주식 쌀에 대한 수요 작물 수확량 면적 재배농가수

2000 8,860,000톤 9,472,000톤 1,763,000ha 1,744,000호

2005 8,650,000톤 9,062,000톤 1,702,000ha 1,402,000호

2010 8,140,000톤 8,478,000톤 1,625,000ha 1,159,000호

2015 7,830,000톤 7,896,000톤 1,505,000ha 940,000호

2020 7,140,000톤 7,763,000톤 1,462,000ha 699,000호

2000년 대비 80.6% 82.0% 82.9% 40.0%

자료: 농림수산성, ‘농림조사-쌀, 밀, 대두, 쌀 관련 참고자료’, ‘쌀을 둘러싼 최근 상황(2024년 11월 5일). 작성자: 

minorasu 편집부.

그러나 벼를 파종하는 농가의 수는 더욱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통계로 보면 

2020년에는 70만 가구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2000년의 40%에 그친다. 소수의 농

가가 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넓은 논을 차지하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경영의 효율화가 진행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쌀 부족’ 가능성은 계속 존재할 것이다.14) 

2023년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폭우와 고온 피해로 인한 벼의 흉작이 쌀 가격 폭등

의 첫 번째 요인으로 꼽는다. 2023년에는 전국 각지에서 총 강우량 1,000mm를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태풍과 선형 강수 띠로 인한 폭우로 벼 등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2023년 12월에는 일본 기상청(JMA)이 일본 부근의 연간 평균 기온

과 해수면 온도가 모두 통계가 시작된 이래 2023년이 가장 높은 값이라고 발표하였

다. 특히, 일본 북부와 동부에서는 봄부터 가을까지 3계절 연속으로 평균 계절 기온이 

가장 높았다. 또, 2023년 12월 기상청은 2023년의 날씨에 대해서, 연평균 기온 및 일

본 근해의 해수면 수온은 모두 통계 개시 이후 가장 높은 값이라고 발표하였다. 특히, 

북·동일본에서는 봄~가을의 3계 연속으로 계절 평균 기온이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24년산 쌀 등 농작물의 수확량을 나타내는 작황지수(평년을 100

14) minorasu, ‘コメ不⾜の再来.“令和の米騒動”に学ぶ農家の未来’, 2025년 1월 29일 게재

(https://minorasu.basf.co.jp/80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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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함)를 보면, 전국적으로는 101로 웃돌고 있지만, 쌀이 많은 니이가타현(新潟県)

과 아키타현(秋田県) 등은 평년을 밑돌고 있었다. 그 결과, 쌀을 중심으로 한 쌀 흉작

이 발생하여 공급량이 줄어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쌀값 급등이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농림수산성과 생산현장과는 수확량

을 둘러싼 견해차가 크다. 농림수산성은 쌀 생산량은 충분하지만 투기꾼에 의한 사재

기가 부족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현장에서는 “애초에 양이 부족하다.”라

는 목소리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는 2023년의 기록적인 폭염이

라는 의견에는 크게 다르지 않다. 벼의 이삭이 나타나는 계절에 기온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저등급 쌀의 수량이 증가하였다. 그 결과, 쌀의 품질을 측정하는 ‘1등급 쌀 비

율’이 현저히 떨어졌다. 예를 들어, 일본 쌀 주산지 중 하나인 니이가타현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쌀의 약 80%를 차지하던 1등급 쌀이 코시히카리 4.9%, 멥쌀(uruchi) 

15.7% 등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보고되어 있다. 

<그림 12> 쌀 생산량에 관한 농가 및 전문가와 정부의 의견

자료: 니이가타일보, ‘[쌀값 폭등] 작황지수 '평년 수준'은 사실일까? 국가의 수확량 조사에 의문, 현내 법인 「정부가 말

할 정도로 잡히지 않았다」’, 2025년 3월 27일자 기사

농림수산성의 작물 상태 지수는 101(정상 작물 이상)로 발표되었지만, 이는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미소의 수확량 저하를 고려한 것은 아니다. 실

제로, ‘갈라진 쌀’의 수는 고온의 손상 등의 영향으로 자주 발생하여 수확량이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열점박이 쌀 노린재’로 인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쌀의 ‘열

점박이 노린재’피해를 입으면 검은색 또는 갈색 반점이 있는‘점박이 쌀’이 발생한다. 

노린재 발병은 지역적 차이가 있지만 2023년부터 증가하고 있다. 이대로 기후변화가 

계속되면 앞으로 고온 피해, 물 부족, 열점박이 노린재 등으로 인해 생산과 품질이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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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하게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고온에 강한 품종의 육종과 새로운 재배 기술

의 도입이 시급하다15).

3.2. (원인 2) 지속적 감산정책의 영향

■ 감산정책

쌀 소비량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쌀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소비량 감소에 대응하여 정부가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통제해 온 결과라고 해석

된다. 이전에 일본에는 감반(感反)이라는 정책이 있었다. 감반이란 소위 감산정책을 

말한다. 전후에는 쌀이 부족했던 일본도 쌀 생산량이 증가하고, 식생활이 변화하여 

쌀이 남아도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때 정부가 취한 정책이 바로 쌀을 감산하

는 감반이다. 재배하는 쌀의 양을 줄이는 대신 보조금을 지불하는 정책으로, 보조금

은 10a당 최대 연간 약 10만 엔(96만 3,000원)이 지불되고 있었다. 생산량을 조절함으

로써 쌀값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막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일본 농업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져 버리게 되

는 부작용도 있다. 이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감반은 2018년에 폐지되었고, 매

매 자유화와 가격 자유화도 이루어졌다. 다만, 감반은 없어졌지만 정부의 쌀에 대한 

통제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지금도 정부의 감산 요청에 협력하는 농가에는 

지원을 하고 있다16). 

감반은 재배면적을 축소하는 소위 생산조정 정책이다. 이 정책은 1970년대부터 시

행되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된 결과, 수급 균형의 왜곡이 자주 발생하였다. 2018년에 

감반이 폐지되었지만 현실은 아직 논을 밭으로 전환(다른 작물로 전환)을 위한 보조

금이 존재하고, 벼 농가 수도 감소하고 있어 앞으로도 쌀 생산량은 계속 감소할 것으

로 예상된다17)(그림 13)18). 

15) 니이가타 현, ‘2023년 쌀 생산에 관한 연구회’, ‘2023년산 니이가타 쌀의 1등급 비율 감소에 대한 요인과 대응’, 

‘2023년 쌀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 농림수산성

16) 자료: Food lab, '레이와의 쌀 소동은 왜 일어났는가', 2024년 10월 1일자 기사

(https://futokoro.san-yu.co.jp/media/2024/10/01/115)

17) 교도통신사, '쌀값 폭등의 원흉, 50년 이상 지속된 감반정책이 초래한 생산능력 저하와 생산의욕 감퇴', 2025년 4월 

1일자 기사(https://news.yahoo.co.jp/articles/92dbf5f9af30b7c41de9c79b6d9eb)

18) Foodlab, ‘레이와에 쌀 폭동이 일어난 이유는?’, 2024년 11월(https://futokoro.san-yu.co.jp/media/2024/ 

10/01/115), 매일경제, ‘30여년 만의 쌀값 최고치…일본에 쌀 품귀 벌어진 이유’, 2024년 7월 30일자 기사

(https://v.daum.net/v/2024073011150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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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쌀 감산정책으로 인하여 쌀 농업은 빠르게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다. 일각에

서는 너무 급속한 감산정책이 식량 위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경제인연합회에서는 식량안보를 고려하여 적정면적의 논을 유지할 것을 제언하

고 있기도 하다.

<그림 13> 일본의 재배면적·수확량, 적정 생산량

자료: 농림수산성, 「작물통계조사」, 적정 생산량은 각종 보도에 기초하여 닛세이기초연구소 작성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예산에 여력이 있는지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지가 과제일 것이다. 특히, 일본의 농업예산은 1982년 이후 40%나 감

소한 상황이다.

쌀 재배면적 감소 정책 추진의 또 다른 배경으로는 농경지와 농가 인구 감소가 심

각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1990년 210만 ha이던 농경지는 2024년 150만 ha로 

30% 줄었고, 농가 인구는 660만 명에서 208만 명으로 70% 가까이 급감하였다. 특히, 

쌀농사를 짓는 농가의 평균 연령은 60세를 넘어섰다. 고령화로 농업 노동력이 줄어들

고 농지 개발로 논이 사라져 장기적으로 쌀 생산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쌀 가격은 수요가 약간 증가하거나 악천후가 나빠지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

하면 즉시 상승하지만, 커다란 정책적 변화를 꾀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앞

으로도 쌀 부족이나 쌀 가격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는 또 다른 이유이다. 

감산정책(감반) 폐지 후에도 논 면적·생산량은 감소하고 있다. 한편, 노동력 부

족·고령화 농업 종사자의 고령화와 청년층의 농업 기피 현상도 쌀 생산 체제에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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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0년의 벼 재배면적 2ha 미만의 소규모 경영체가 전체의 

약 30%를 차지한다. 다만, 경영체당 재배면적은 서서히 확대 경향을 보이는 등 구조 

전환의 조짐이 보인다(그림 14). 

<그림 14> 수도작 재배면적에서 점하는 경영체당 재배면적 점유율

자료: brunch story, ‘일본 레이와 쌀 소동과 식량의 미래’, 에코타운, 2025년 1월 28일 게재

(https://brunch.co.kr/@ecotown/469)

쌀뿐만 아니라 농림업 전체에서 후계자 부족이 지속되고 있으며, 경지면적 규모가 

작을수록 65세 이상의 경영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지속적인 생산 체제의 확보가 

곤란해지고 있다(그림 15).

<그림 15> 경영경지면적 규모별 농업경영 연령 구성

자료: brunch story, ‘일본 레이와 쌀 소동과 식량의 미래’, 에코타운, 2025년 1월 28일 게재

(https://brunch.co.kr/@ecotown/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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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의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농업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있

다. 특히, 자재와 에너지 가격 급등, 물류비용 상승이 쌀 생산농가처럼 주류를 이루는 

소규모 농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실제로 1ha 미만의 농가에서는 5ha의 농가와 비

교하여 단위 면적당 생산비가 2배 가까이 들어 경영의 지속성에 심각한 염려가 발생

하고 있다(그림 16).

<그림 16> 쌀 재배면적 규모별 생산비

자료: 농림수산성, 「2023년 농업경영통계조사」를 기초로 닛세이기초연구소 작성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농업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현재 일본의 취농인구 중 농업

을 생업으로 하는 기간적 농업 종사자 수는 약 130만 명이며, 평균 연령은 67~68세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15년 후인 2040년에는 30만 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농업의 위기는 분명하지만, 최근 『일본농업신문』에서 놀라운 수치가 

나왔다. 2030년 일본의 경작면적(논밭)이 2020년과 비교해 92만 ha나 줄어든다는 것

이다. 도호쿠(東北) 지방의 전체 경작면적이 81만 ha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의 심각성

이 전해진다. 1970년에는 전체적으로 연간 1,400만 톤의 수확이 있었지만, 현재는 700

만 톤 정도로 논이 반감된 것이나 다름없다. 50년 이상 지속된 감산정책의 영향은 심

각하다. 

쌀 평론가인 야마시다(山下一仁)는 “쌀값이 전년 동월에 비해 1만 엔(9만 6,300원) 

이상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농가에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고물가 

속에 이 상황이 지속되면 소비자들이 값싼 해외 밀과 쌀로 옮겨가게 되고, 다시 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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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돌아 지금보다 이농인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 지금 기존의 농업 구조 자체가 존

속 직전에 있는 것이다.”라고 감산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19).

쌀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비축미를 방출하였다. 1차 낙찰분

은 2025년 3월 하순부터 매장에 진열되기 시작하였다. 당시의 에토(江藤) 농림수산성 

장관은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시작하는 것은 4월 10일경이며,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나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여름까지 매월 비축미를 

방출하기로 하였다. 4월 말에도 세 번째 비축미 방출도 효과가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

다.”고 하였다.20)

정부의 비축미 방출이 이루어졌지만, 쌀 판매가격 급등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2025년 들어 극조생 벼 품종의 벼를 적극적으로 모내기를 시작하기도 하였

다. 아래 <그림 17>은 1993년 이후 많이 심는 쌀 품종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7> 찹쌀 품종별 재배비율 추이(단위: %)

자료: brunch story, ‘일본 레이와 쌀 소동과 식량의 미래’, 에코타운, 2025년 1월 28일 게재

(https://brunch.co.kr/@ecotown/469)

19) 山下一仁, ‘令和のコメ騒動, 根本的な原因を問う’, 독립행정법인 경제산업연구소(RIETI) ホームコラム・寄稿
新聞·雑誌等への寄稿2024年度, 2024년 10월 28일 게재(https://www.rieti.go.jp/jp/papers/contribution/ 

yamashita/149.html)

20) khb 동일본방송, ‘極早稲おもてなしの田植え始まる　宮城・涌谷町　備蓄米放出の効果は’, 2025년 4월 15일 

방송(https://news.yahoo.co.jp/articles/215c4da858fbf0b8d586f829c51ccb9fdd60c7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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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 부족

재고 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지적된다.21) 최근 재고량 감소가 쌀 파동의 한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쌀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재

고와 정부 비축미라는 두 가지 구조가 있다. 민간재고는 농가나 유통업자가 시장 판

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며, 정부 비축미는 재해나 흉작 등 비상시에 대비

하여 국가가 계획적으로 보유하고 주로 가격 급등이나 공급 불안이 생겼을 때 시장에 

방출되는 것이다. 쌀은 장기보존이 가능한 식품으로 적절한 재고 관리를 통해 수급 

급변에 대응할 수 있는 식품이다. 그러나 2022년 이후에는 민간재고량이 감소 추세에 

있어 안정적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간재고량 감소가 시장의 가격 급등

과 공급 부족을 초래한 것이다.

■ 비축미의 방출 효과 미흡

앞에서 비축미가 감소하였다는 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비축미 방출에도 불구하고, 

쌀 가격이 하락하지 않자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5년 1월 31일 정부 비축미 방출기준

을 바꾼 신(新)제도를 발표하였다. 현재 ‘현저한 흉작’일 때만 가능하였던 방출 조건에 

‘(시장의 쌀) 유통에 지장이 발생했을 경우’를 추가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비축미 방출 시 도매업자에게 매각할 가격이나 수량 등 구체 사항은 추후 검토할 예

정”이라고 보도하였다22).

일본 정부가 쌀값 폭등의 원인을 제대로 설명조차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공

급 불안에 따른 쌀 가격 고공행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23). 이미 두 번째 비축

미 방출도 이루어졌지만 높은 가격은 낮아지지 않았다24).

비축미 제도의 운용에는 연간 500억 엔(4,815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 농림수산성

은 감산정책에 연간 3,500억 엔(3조 3,705억 원)을 투자해 왔다. 소비자들은 쌀값을 

21) 닛세이기초연구소, ‘令和の米騒動が起きた背景と農業の現状～米の価格高騰はなぜ起きた？～’, 연구원의 눈',  

2025년 4월 17일 게재(https://www.nli-research.co.jp/report/detail/id=81723?site=nli)

22) 조선일보, ’21세기에 쌀 파동 겪는 일본, 결국 비축미 푸는 수순’, 2025년 2월 3일 게재(https://www.chosun. 

com/national/2025/02/02/AHNX3NCHRJEAHIIE6APHFIVN7Y/).

23) 파이넨셜 뉴스, ‘[국제경제] 1년만에 3배 ↑" 심상치 않은 日쌀 파동, 정부미 푼다해도 가격 폭등 미스터리’, 2025년 

3월 3일 게재(https://www.fnnews.com/news/202502271436206449), 마이니치신문 2025년 2월 2일자 기

사에서 재인용 

24) 니이가타일보, ‘[쌀값 폭등] 작황지수 '평년 수준'은 사실일까? 국가의 수확량 조사에 의문, 현내 법인 「정부가 말할 

정도로 잡히지 않았다」’, 2025년 3월 27일자 기사(https://www.niigata-nippo.co.jp/articles/-/580892?utm_ 

source=headlines.yahoo.co.jp&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related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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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기 위하여 세금을 내고 쌀을 비싼 값에 사게 되는 것이다. 소비자는 이처럼 이중

으로 부담을 떠안은 상태이다. 재해에 대비하여야 할 비축미 제도가 이번 쌀 부족에 

박차가 가하였다는 것이다25). 

정부의 비축미 방출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성의 심의회가 민간 재고량이나 가격, 소

비 동향을 근거로 결정한다. 적정 비축량은 100만 톤 정도로 정해져 있으며 최근에는 

91만 톤 정도로 추이하고 있다. 정부 비축미는 식량법에 의해‘미곡 수급 및 가격안정

에 관한 기본지침’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 현재는 비축미를 방출하는 경우로 ‘대흉작’

이나 ‘연속되는 흉작’이 정해져 있지만, 유통 부족을 이유로 한 방출은 할 수 없었다. 

이에 ‘유통 부족’ 상황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운용 제도를 재검토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유통이 안정된 후에 국가가 같은 물량을 되사는 것을 조건으로 JA 전

농 등의 집하업자에게 비축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쌀의 투기적 구매를 견제하고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 비축미 품질에 대한 불신

‘비축미’라고 하면 오래된 쌀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다. 하지만 JA 관계자는 “이번

에 방출하는 비축미는 대부분 2024년산 쌀이다. 품종 등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 

유통되는 쌀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게까지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한다.26) 

그럼에도 방출되는 비축미가 현재의 일반적인 판매 방법과 다를 경우, 소비자에게 

거부감을 가지게 된다. 슈퍼의 쌀은 통상 몇 년도산인지 그리고 ‘니가타현산 고시히카

리’ 또는 ‘아키타현산 아키타코마치’ 등과 같은 유명 브랜드인지 등 산지 품종 브랜드

를 표시한다. 하지만 비축미에서는 그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낙찰받은 쌀이 여러 해

에 걸쳐 쌓이거나 단일 종목을 확보하지 못하여 브랜드라고 부를 수 없게 될 가능성

이 있기 때문이다.

비축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있는 측면도 있다. 이 제도를 통해 항상 

100만 톤 정도를 비축하도록 매년 쌀을 20만 톤 정도 사들여 보관하고 있다. 5년 보관

한 비축미는 지금까지 쌀값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가축 사료용으로 판매되어 왔다(그

25)닛세이기초연구소, ‘米価をつり上げる"犯人"は誰なのか!?価格高騰で列島騒然「令和の米騒動」はまだまだ続
く！’, 2025년 4월 17일 게재(https://www.nli-research.co.jp/report/detail/id=81723?site=nli)

26) JA 관계자 인터뷰 자료(RSK 산요방송 2025년 4월 16일 기사(https://news.yahoo.co.jp/articles/6f4ef 

32111667d87b47b059cd4884a03e34d7014)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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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18 참조). 겉으로는 재해와 같은 비상시를 위한 비축이지만 실제로는 대량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여 쌀값을 높게 유지시키는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8> 일본의 5년 주기 쌀 비축제도 운영방식(일본 농림수산성)

자료: 브런치스토리, ‘일본 레이와 쌀 소동과 식량의 미래, 「(매거진) 농업의 이해」, 2025년 1월 18일 게재

(https://brunch.co.kr/@ecotown/469)

전체 쌀 가격의 안정 여부는 현시점에서 전망하기 어렵다. 비축미 활용을 고려할 

수 있으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품질 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쌀의 품질을 

유지하려면 저온에서 저장할 필요가 있다. 겨울철에는 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어도 봄 

이후에는 상황이 좋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상온이면 오래 보관한다 하더라도 골든

위크27) 전이 그 한도일 것”라고 말한다. 이에 따라 “저온 창고를 가지지 못한 생산자

나 집하업자는 쌀을 처분하게 된다. 또 쌀을 매매한 금액을 연도 말에 청산하는 업자

가 많아 그 이후는 재고를 수중에 머무르지 않고 서둘러 파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농림수산성의 입장에서는 비축미 판매수익에서 수지는 오히려 플러스가 되어 손해 

27) 4월 말~5월 초순의 공휴일이 집중되는 기간은 「골든위크」라고 부르며, 오봉(일본 추석)이나 연말연시와 나란히 하

는 관광 시즌이다. GW라고 표기되기도 한다. 이 명칭은 1950년대에 일본 영화사가 만들어낸 선전 용어이자 선전 

행위로 이어진다고 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봄의 대형 연휴’라고 바꿔 말하고 있다. 2025년의 골든위크는, 4월 26일

(토)부터 5월 6일(화)까지인데, 4월 28일(월), 4월 30일(수)~5월 1일(금)은 평일이지만 최대 11일 연휴가 가능하다.

(출처: activity Iapan, Q. ゴールデンウィークとは？’(https://activityjap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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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일은 없다. 가격이 다소라도 떨어지게 되면 결국 하락 추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말한다28). 

정부의 비축미 방출 대응이 늦어지게 된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겹쳐 있었다. 우선, 

급격한 수급 변동에 대해 정보 수집과 예측이 따라가지 못하여 적절한 타이밍을 놓친 

점을 든다. 더불어, 시장가격 하락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축미 방출에 신중한 자

세를 취한 결과, 수급 안정보다 가격 유지를 우선시하는 구도가 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제도상의 제약이나 관계 기관과의 조정에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긴급시에

도 기동적인 방출이 곤란한 구조도 과제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축미 제도의 운

용 재검토, 수급 변동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운영 구축의 필요성이 환기되고 있다.

3.3. (원인 3) 관광객 급증 등 수요 증가29)

■ 쌀 소비량 변동과 대체 식품과의 가격 비교

농림수산성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부터 2022년도 사이에 인구 감소와 쌀로부터의 

이탈로 인하여 주식 쌀의 수요가 연평균 약 11만 톤 감소하였다. 또한, 2020년 이후로

는 코로나19 영향과 외식 수요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수요가 더욱 감소하였다. 그

러나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팬데믹 이후 사람들의 흐름과 인바운드 관광의 회복으

로 인한 식품 서비스 산업 수요 증가로 인하여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수요량이 증가

하였다.

현재 일본인이 하루에 밥그릇으로 두 공기 남짓 먹고 있다. 연간 1인당 소비량으로

는 51.1㎏ 정도이다. 1962년에는 118.3㎏이었으므로 약 60년 사이에 절반 이하로 격

감한 것이다(그림 20)30). 게다가, 지출액으로는 원래는 압도적으로 쌀이 많았지만 

2011년에 쌀과 빵이 역전되었으며 지금은 면류에도 뒤지고 있다. 일본인의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하여 쌀을 먹을 기회가 줄어든 것이 원인이다.

28)닛세이기초연구소, ‘米価をつり上げる"犯人"は誰なのか!?価格高騰で列島騒然「令和の米騒動」はまだまだ続
く！’, 2025년 4월 17일 게재(https://www.nli-research.co.jp/report/detail/id=81723?site=nli)

29) 이 부분은 닛세이기초연구소, ‘令和の米騒動が起きた背景と農業の現状～米の価格高騰はなぜ起きた？～’, 연

구원의 눈',  2025년 4월 17일 게재(https://www.nli-research.co.jp/report/detail/id=81723?site=nli)를 주로 

참고하였다.

30) 자료: Food lab, '레이와의 쌀 소동은 왜 일어났는가', 2024년 10월 1일자 기사

(https://futokoro.san-yu.co.jp/media/2024/10/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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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쌀, 빵, 면의 구입량 추이

자료: 총무성, 「가계조사」 가계수지편을 기초로 닛세이기초연구소 작성

에너지원으로 쌀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빵, 우동, 파스타와 같은 밀 제품이나, 소

바, 모찌, 하루사메(당면의 일종), 오트밀 등 다양하다. 건강을 해치지 않고 가계에 부

담을 덜 주는 주식으로 쌀을 대신할 수 있는 재료의 1끼당 가격, 영양가, 사용성 등을 

비교해 보면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품목은 우동이며, 영양적 측면에서는 파스타가 

가장 유력하다. 

매일의 아침 식사는 식빵, 점심은 면류가 많다.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6장짜리 식빵

은 2024년 69엔(664원)에서 79엔(761원)으로 올랐지만, 다른 것과 비교하면 오름폭이 

완만하다. 면류 중 우동은 1끼 80g 정도라고 가정하면 약 21엔(202원) 수준이므로, 

100g당 약 100엔(963원)의 쌀과 비교하면 훨씬 저렴하다. 냉동우동은 한 끼에 50엔

(482원) 정도이며, 파스타는 한 끼(약 80g)에 80엔(770원) 정도이다. 중화면도 한 끼에 

100엔(963원) 정도로 모두 쌀보다 저렴하다. 소바나 소면 등 건면은 1식당 50엔(482

원) 전후로 억제될 수 있다. 녹두나 감자, 고구마로 만드는 하루사메는 40엔(385원) 

정도로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요리이다. 두부는 60엔(578원) 정도이며, 오트밀은 한 

끼에 30g에 10엔(96원) 전후로 매우 저렴하다31). 

이에 더하여, 인구 감소가 진행됨에 따라 쌀을 소비하는 인구 자체도 감소하고 있

어 전체의 수요 축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최근의 인플레이션에 의한 영

31) 여성세븐플러스, ‘《コメ高騰を生き抜く》代替主⻝の選び方を専門家が解説　安さなら「うどん」, 栄養なら「パ

スタ」, ⻑続きさせるコツは「代替ときどき米」’, ⼥性セブン 2025年 4⽉ 10日号, 2025년 4월 2일 게재

(https://j7p.jp/?p=136424)에서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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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32)도 쌀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33). 

장기적인 수요 감소 속에서 최근 장기간 발생하였던 코로나 사태의 수습에 따라 가

정 내 조리가 증가하고, 인바운드 수요의 회복 등에 의해 쌀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23년도부터 연간 평균 민간 재고량이 감소하였다. 2024년 이후도 재고량이 회

복하지 않고, 전 종목 평균 상대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그림 20).

<그림 20> 쌀 상대가격 및 민간재고

자료: 총무성, 「가계조사」, 농림수산성, 「쌀의 기본지침(안)」에 관한 주요 데이터 등 방일 외국인 수의 추이 및 인바운

드에 의한 쌀 수요 증가에 관한 시산.

■ 엔화 약세 등에 따른 외국인 방문객 증가에 의한 쌀 수요 증가34)

일본 정부 관광국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 방일 외국인 방문객 수는 310만 명

(코로나 사태 전인 2019년 대비 8.9% 증가)으로 한 달 동안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

다. 또한, 관광청이 발표한 방일 외국인 관광객 수(2024년 4월~6월)에 따르면, 전체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식음료 가격도 2019년 대비 1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 식품의 인바운드 소비가 증가하고 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음을 시사한다.

2025년 2월 발표된‘숙박자수 통계’에 의하면, 방일 외국인(인바운드) 수요35)가 15% 

32) Foodlab, ‘令和の米騒動はなぜ起きたのか(레이와에 쌀 폭동이 일어난 이유는?)’, 2024년 11월, (https://futokoro. 

san-yu.co.jp/media/2024/10/01/115), 매일경제, ‘30여년 만의 쌀값 최고치…일본에 쌀 품귀 벌어진 이유’, 

2024년 7월 30일자 기사(https://v.daum.net/v/20240730111500647)

33) 닛세이기초연구소, ‘令和の米騒動が起きた背景と農業の現状～米の価格高騰はなぜ起きた？～’, 연구원의 눈',  

2025년 4월 17일 게재(https://www.nli-research.co.jp/report/detail/id=81723?site=nli)

34) Foodlab, ‘레이와에 쌀 폭동이 일어난 이유는?’ 2024년 11월, (https://futokoro.san-yu.co.jp/media/2024/ 

10/01/115)

35) 방일 외국인 여행자란 국적에 근거하는 법무성 집계에 의한 외국인 정규 입국자 수로부터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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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여, 증가율은 둔화되었지만, 내국인은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36). 

관광청이 발표한 숙박여행 통계 조사에 의하면, 2025년 2월의 총 숙박자수(제1차 속

보)는 전년 동월 대비 1% 증가한 4,833만 명(박)이었다. 내역을 보면, 외국인이 전년 

동월 대비 15.5% 증가한 1,330만 명(박), 내국인(일본인)은 전년 동월 대비 3.6% 감소

한 3,503만 명(박)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두 자릿수 증가로 호조라고는 하지만 증가

율은 1월 34.8% 증가를 크게 밑돌았다. 내국인(일본인)은 10개월 연속 감소하였다. 

2025년 2월의 객실 가동률은 전월 대비 2.5포인트 증가한 60.3%로, 1월의 54.6%에 비

해서도 크게 상승하였다(그림 21).

<그림 21> 출입국자 수 추이

주: 일본정부 관광국 조사. 방일 외국인객과 출국 일본인의 합계.

자료: 요미우리신문, ‘航空各社が国際線拡大, 運賃の高止まりで稼ぎ頭に…トルコ線・ミラノ線など異例の新規就航
ラッシュ’, 2025년 2월 19일 게재(https://www.yomiuri.co.jp/pluralphoto/20250218-OYT1I50172/?from=yhd)

일본 정부는 당초 방일 외국인 관광객 수 6,000만 명의 목표 시기인 2030년까지 도

입할 생각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관광객 수가 급증하고 있어 목표 달성 시기

를 앞당겼다. 2025년 1~3월의 관광객 수는 1,053만 명으로, 1월 이후의 누계로는 최고 

속도로 1,000만 명을 넘고 있다(그림 22)37).

코로나19 이후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쌀 소비량도 덩달아 늘어

제외하고, 이것에 외국인 일시 상륙객 등을 더한 입국 외국인 여행자를 말한다.(참고: 통계·출입국자수 (출입국체류

관리청 웹사이트)

36) 관광청, ‘숙박자수 통계-2025년 2월(1차 속보)’, 2025년 4월 14일과 요미우리신문, ‘航空各社が国際線拡大, 運
賃の高止まりで稼ぎ頭に…トルコ線・ミラノ線など異例の新規就航ラッシュ’, 2025년 2월 19일 게재

(https://www.yomiuri.co.jp/pluralphoto/20250218-OYT1I50172/?from=yhd) 등을 이용하였다.

37) 일본정부 관광국(JNTO), ‘방일외객수’ 2025년 1월 21일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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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2024년 상반기에만 약 1,780만 명의 관광객이 일본을 방문

하였는데, 이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훌쩍 넘어선 수치이다. 이들은 스시, 주먹밥 등 

쌀을 기반으로 하는 음식을 즐기며 외식 수요를 크게 끌어올렸다. 농림수산성에 따르

면,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관광객의 쌀 소비량은 5만 1,000톤으로 전년도 1

만 9,000톤에 비해 2.7배나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수요 급증은 기존 쌀 재고의 

빠른 소진의 계기가 되었다는 주장이다38).

<그림 22> 방일 외국인 여행자 수·출국 일본인 수 추이

자료: 관광청, 「관광 통계·백서」, 2025년 발표. 트래블 보이스, ‘宿泊者数統計2025年2⽉, 訪日インバウンド15％増
も伸び率は鈍化, 日本人は10か⽉連続マイナス －観光庁（第1次速報）’, 2025년 4월 14일 게재, 

https://news.yahoo.co.jp/articles/9c9787999fc482970ce7ca9e4fdbfd83d4eda54b)

수요 측면에서는 매월 300만 명의 여행자가 일본에 7일간 머물며 일본인 수준으로 

쌀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소비량의 0.5% 증가에 불과하고, 기껏해야 3만 톤 정도로 추

정된다. 농림수산성은 전체적으로 11만 톤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39).

38) 네이버 블로그 아직 잘살고 있습니다(CRABBY), ‘[tech] 일본 쌀 폭등 너희들 쌀에 진심이구나’ , 2025년 3월 16일 

게재(https://blog.naver.com/sid000/223798079131)

39) 山下一仁(야마시타 가즈히로), ‘令和コメ騒動の農⽔省にとって不都合な真実-既得権者しか⾒ない農政を放
置してよいのか’, 「금융재정 비즈니스 2025년 3월 6일호 게재,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CIGS) 및 글로벌 이코노미 

2025년 3월 27일 게재(https://cigs.canon/article/20250327_8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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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비축량에 대한 수요 증가

인바운드 소비 외에도 쌀이 빵에 비해 저렴해졌다거나 난카이 트로프 지진에 대한 

공포로 인해 비축을 위해 구매에 나서고 있다는 등의 설명도 있다. 8월은 쌀 재고가 

가장 적은 시기이다. 특히, 2024년 들어 해당 기간 동안 난카이 저점에 대한 일시적인 

정보와 태풍의 접근으로 비축하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욱 부족해졌다. 또

한, 쌀 부족에 대한 보고가 자주 등장하자 쌀 부족에 대한 불안감이 형성되어 품절되

기 전에 쌀을 구매하자는 태도가 더욱 쌀 부족을 초래하였다.40) 이에 따라, 1인당 쌀 

구매량을 10kg으로 제한하는 슈퍼마켓도 있었으며, 심지어 일본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서 쌀을 사가는 모습까지 포착되고 있다41).

하지만 2020년 이후 민간재고량이 증가하다가 2024년에 크게 줄었다. 2022년 4월 

민간 재고량(주로 2021년 생산량)은 238만 톤으로 2016년 4월 109%, 2019년 4월 124%

에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2년 생산 이후 수요와 공급이 타이트해 최근 몇 년 중 

가장 낮다. 

3.4. (원인 4) 유통구조 변화와 사재기42)

일본의 쌀 유통구조 전반의 비효율성도 문제이다. 유통과정에서의 과도한 마진으

로 쌀값이 올라도 그 수익은 농민에게 돌아가지 않는 왜곡된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는 주장이다43).

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유통단계에서 쌀을 사재기하여 가격 폭등의 혜택을 보려

는 투기적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일본 정부는 가격 급등이 두드

러졌던 2023년 여름에는 다음 햅쌀이 시장에 나오면 유통량이 회복되고 가격 급등도 

진정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후에도 가격이 가속도적으로 상승을 

40) 이에 대해서는 후술할 ‘원인 4: 유통구조 변화와 사재기’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41) 위키트리 라이프, ‘일본 쌀값 대폭등 미스터리... 한국도 위험할 수 있다’, 2025년 4월 16일 게재

(https://www.wikitree.co.kr/articles/1042780)

42) 이 부분은 주로 노구치총합연구소, 2025년 1월 31일, https://news.yahoo.co.jp/articles/44fd1b72a2c190 

f89652227d02f8d35 c31427213)와 데일리신조, 2025년 3월 13일 게재와 데일리신조, ‘備蓄米を放出しても

「夏にはコメ不⾜」に陥るリスク⋯「令和の米騒動」再来で“参院選”はどうなる？’ 2025년 3월 13일 게재

(https://news.yahoo.co.jp/articles/ef2ca26d9ec251fbe217cd6b7e4b06b0726ccf01)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43) 위키트리 라이프, 일본 쌀값 대폭등 미스터리... 한국도 위험할 수 있다’, 2025년 4월 16일 게재

(https://www.wikitree.co.kr/articles/1042780). 국민일보, ‘찬밥 취급받던 ‘쌀의 역습’,  2025년 4월 9일 게재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44100433&code=11151400&cp=nv)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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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하였다. 이에 정부는 비축미 방출을 가능하게 하는 운용 규칙 변경을 검토하였

다. 하지만 현재의 쌀값 급등에는 투기적 요인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민 전체의 이

익을 해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2024년 여름 정부 비축미 판매 규칙을 완화하

는 조치를 강구했어야 했다는 의견도 있었다44).

2024년 쌀 파동의 요인으로 일본의 쌀 유통구조 역시 문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

는 것도 사실이다. 과거에는 농협(JA)을 통해 쌀이 대부분 거래되었지만, 최근에는 온

라인 직거래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쌀의 유통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진 측면

이 있다. 게다가, 2024년 8월 난카이 대진 경보와 태풍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 사이에

서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는 쌀 부족을 더욱 부추겼다45).

문제는 공급 부족만이 아니다. 농림수산성은 지난해 쌀 수확량이 679만 톤으로 전

년보다 18만 톤 늘었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농협 등 주요 집하업체가 매입한 쌀은 

221만 톤에 불과하였다. 전년과 비교하여 23만 톤이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생산은 

늘었는데 유통량은 줄어든 상황이다. 당시의 에토 장관은 “어딘가에 쌓인 쌀이 부족

을 초래하였다.”며, 투기세력을 지목하였지만, 명확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반면, 와타나베요시아키(渡辺好明) 니이가타 식량농업대학 명예학장은 “쌀 통계조

사원이 줄어 정확한 생산량 파악이 어렵다.”고 비판하였다. 과거 수만 명에 달하던 조

사원이 예산 문제로 축소되며, 소규모 표본으로 전체 생산량을 추정하고 있다는 지적

이다. 그 배경 중 하나로 온라인 직거래 증가에 의해 정부가 유통구조 변화를 파악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46)

44) 이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성, ‘정부, 비축미 방출로 전환가격 급등으로 지침 개정', 2025년 1월 25일 및  니혼게이자이

신문, ‘비축미 방출로 새 제도 정부 유통 부족 완화를 위한 준비’, 2025년 1월 25일 게재, 시즈오카신문, ‘비축미 방출

로 부족감 해소로 재검토’, 2025년 1월 25일 게재, 기우치 토에이(노무라종합연구소 이그제큐티브 이코노미스트), 

‘NRI 웹사이트 [기우치 토에이] Global Economy & Policy Insight’ (https://www.nri.com/jp/media/column/ 

kiuchi) 일본농업신문을 비롯하여 노구치총합연구소, 2025년 1월 31일 발표 (https://news.yahoo.co.jp/articles/ 

44fd1b72a2c190f89652227d02f8d35c31427213) 및 데일리신조, ‘備蓄米を放出しても「夏にはコメ不⾜」に

陥るリスク⋯「令和の米騒動」再来で“参院選”はどうなる？’, 2025년 3월 13일 게재(https://news.yahoo.co.jp/ 

articles/ef2ca26d9ec251fbe217cd6b7e4b06b0726ccf01)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45) 네이버 블로그 아직 잘살고 있습니다(CRABBY), ‘[tech] 일본 쌀 폭등 너희들 쌀에 진심이구나’ , 2025년 3월 16일 

게재(https://blog.naver.com/sid000/223798079131)

46) 위키트리 라이프, ‘일본 쌀값 대폭등 미스터리... 한국도 위험할 수 있다’, 2025년 4월 16일 게재

(https://www.wikitree.co.kr/articles/1042780) 및 국민일보, ‘찬밥 취급받던 ‘쌀의 역습’’, 2025년 4월 9일 게재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44100433&code=11151400&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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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원인 5) 높은 관세와 수입 제한

■ 현재 일본의 쌀 수입 제도47)

일본에서는 자국산 쌀에 대해 지원금까지 주면서 정부는 쌀을 줄이려고 하는데, 사

실 일본은 매년 쌀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는 나라이다. 특히, 의무수입(minimum 

Access48)) 쌀이 수입의 주를 이룬다고 보아도 된다. 1986년~1993년 사이에 행해진, 

GATT-UR 협상에서 자유무역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의 장소에서 결정된 것이 바로 쌀

에 대한 ‘의무수입 수량’이다. 일본은 쌀이 자급할 수 있게 된 이후 쌀을 수입하지 않

았지만, “수입하지 않거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자유무역주의에 위반된다.”는 

외국의 압력에 따라, 자유로운 수입 제한을 인정받는 대신 매년 정해진 양의 쌀을 수

입하게 된 것이다.49)  

GATT-UR 합의에 기초하여 당시까지의 수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쌀에 대해

서도 최저한의 수입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였고(의무수입 쌀, MA 쌀), 1995년도 이후 

MA 수량에 대하여 무세의 수입쿼터(관세할당)를 설정하고 있다. MA 쌀에 대해서는 

국산 쌀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가 일원적으로 수입하

여 판매(국가무역)한다.

한편, TPP11협정에 있어서는 국가무역제도를 유지하고 호주에게는 국별 쿼터(관세

할당)를 설정하였다. MA 쌀 및 TPP11 호주 쿼터 이외의 수입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

의 쿼터 외 세율을 설정하고 있다, 

일본은 쌀 시장 개방 시기를 1995년에서 2001년으로 6년 늦추는 대신, 외국쌀을 의

무적으로 사들이기로 하였다. 쌀이 가진 민감성, 국내외 가격차 등을 고려한 고육지

책이었다. 최소시장접근(Minimum Market Access, MMA)물량은 이행 첫해인 1995년 

쌀 소비량의 4％(42만 6,000톤)를 시작으로 매년 0.5％씩 늘려, 2000년에는 8％(85만 

2,000톤)까지로 설계되었다. 

하지만 일본은 당초 개방 예정 시기보다 2년 앞선 1999년 4월 쌀 시장을 관세화로 

전환하였다. MMA 물량이 매년 늘어나면서 재고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1998년 12월 

47) 이 부분은 농림수산성 농산국, 「米をめぐる状況について」, 2024년 11월(https://www.maff.go.jp/j/seisan/ 

kikaku/attach/pdf/kome_siryou-210.pdf)의 자료를 주로 이용하여 필자가 해설을 덧붙였다.

48) 수입 금지 조치를 허용하지 않고 일정한 양을 반드시 수입하도록 하는 일을 말한다. 주로 농산물 시장 개방을 거부하

는 국가에 이러한 압력이 가해진다. 

49) Food lab, ‘레이와의 쌀 소동은 왜 일어났는가’, 2024년 10월 1일자 기사

(https://futokoro.san-yu.co.jp/media/2024/10/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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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에 1㎏당 402엔(3,871원)의 관세상당치(Tariff Equivalent, 

TE)를 통보한 뒤, 1999년부터 수입쌀에 1㎏당 351.2엔(3,382원), 2000년 이후에는 341

엔(3,284원)을 부과하고 있다. 2000년 당시 341엔(3,284원)의 종량세를 종가세로 환산

하면 1,068% 수준이다.

눈여겨볼 점은 일본의 수입쌀 관리 방식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MMA 물량은 전량 

국영무역을 통해 정부가 구입 및 관리하고 있다. 주로 가공용으로 판매되며 남은 쌀

은 가축 사료나 해외원조로 쓰인다. 일반 시장으로 방출되는 것을 철저히 막고 있는 

것이다. 1995년 4월부터 13년간 일본의 외국쌀 수입량은 865만 톤이었다. 이 쌀은 가

공용 319만 톤, 해외원조 222만 톤, 사료용 104만 톤, 주식용 91만 톤, 재고 129만 톤 

등이다. 또한, 일본은 수입쌀은 물론 자국산 쌀까지 해외원조에 사용하면서 수급을 

조절하고 있다.

일본의 MMA 물량은 수입국가가 정해지지 않은 총량쿼터 방식이지만, 매년 50% 정

도를 미국산이 차지하고 있다. MMA 물량 이외의 외국쌀이 거의 수입되지 않는 배경

에는 높은 관세 외에도 일본쌀에 대한 국민들의 ‘애정’과 여기에 ‘품질’이 뒷받침되었

기 때문이다. 

쌀의 MA 쿼터내, TPP11 호주 쿼터내 그리고 쿼터외 민간무역 수입에 대한 국경조

치에 대해 살펴보면 수입가격 쿼터 내 세율은 0엔/kg이지만, MA 쿼터내 수입과 

TPP11 호주 쿼터에 대한 마크업(Markup)은 kg당 292엔(2,812원)을 상한으로 하며, 수

입가격에 마크업을 더한 가격이 정부가 사는 가격(매도가격)이 된다. 한편, 쿼터외 수

입의 민간무역에 대해서는 쿼터외 세율로 kg당 341엔(3,284원)을 설정하고 여기에 관

세를 더한 것이 수입가격이 된다. 

물량면에서 보면, MA 쿼터내 국가가 수입하는 수입량은 연간 약 77만 현미 톤으로, 

정미 쌀로 환산하면 연간 약 68만 정미 톤으로 설정되어 있다. TPP11 호주 쿼터내 국

가무역 물량은 연간 최대 8,400톤이다. 한편, 쿼터외 물량인 민간 수입량은 연간 약 

100~200 실(實) 톤으로 그 양이 매우 적다. 국가를 통하지 않고 민간 수입에 대해서는 

1998년도까지는 수입허가제를 운용하였지만, 1999년도에 관세화 조치로 인하여 관세

를 지불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게 되었는데도 말이다.

TPP11 협정을 제외한 경제연합협정에 대해서는 쌀에 대해 관세 삭감·철폐에서 제

외되어 있으며 TPP11 호주 쿼터의 수량은 2018년도 2,000톤(12~3월분에만 해당), 

2019~2020년도는 6,000톤, 그 이후에는 매년 약 240톤씩 증가하며, 2030년도 이후에

는 8,400톤으로 설정되어 있다(그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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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일본의 쌀 수입 제도(1) 쌀의 국경조치

주: 1) 국가를 통하지 않는 수입(민간 수입)에 대해서는 1998년도까지는 수입허가제, 1999년도에 관세화(관세를 지불

하면 누구나 수입 가능)

2) TPP11협정을 제외한 경제연합협정에 있어서는 쌀에 대해 관세삭감·철폐로 제외되어 있음.

3) TPP11 호주 쿼터 수량은 2018년도에는 2천 실 톤(12-3월만), 2019-2020년도는 6천 실 톤, 그 이후에는 매

년 240 실 톤씩 증가, 2030년도 이후에는 6.4천 톤

자료: 농림수산성 농산국, 「米をめぐる状況について」, 2025년 5월

(https://www.maff.go.jp/j/seisan/kikaku/attach/pdf/kome_siryou-241.pdf)

최소시장접근 물량은 현미 베이스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당초 관세

화를 시행하지 않는 대신 5년간 ‘4%에서 8%’로 매년 0.8%씩 증가하기로 하고, 이에 추

가하여 MA 수량을 설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1999년 관세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매년 쿼터 물량 증가율은 0.4%로 반감하고, 2000년도 시점의 MA 쌀 수량은 당초 

예정되어 있던 85.2만 톤에서 76.7만 톤으로 감축되었다(그림 24). 한편, MA 쌀 이외의 

수입에는 kg당 341엔(3,284원)이라는 고율의 관세를 쿼터 외 세율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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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일본의 쌀 수입 제도(1) 최소시장접근 물량 추이

주: 1) 당초 관세화를 하지 않는 대신 ‘4%→8%(5년)(매년 0.8%씩 증가)라는 위에 얻는 MA수량을 설정

2) 1999년에 관세화함에 따라, 매년 증가율은 0.4%로 반감하고, MA쌀 수량(2000년도 시점)은 당초 예정되었던 

82.5만 톤에서 76.7만 톤으로 축차적 감소

3) MA쌀 이외의 수입에는 높은 수준(341엔/kg)의 쿼터와 세율을 설정

자료: 농림수산성 농산국, 「米をめぐる状況について」, 2025년 5월

(https://www.maff.go.jp/j/seisan/kikaku/attach/pdf/kome_siryou-241.pdf)

MA 쌀의 운용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나 견해를 살펴보면, MA 쌀을 받아들일 때 정

부로서 ‘쌀의 최소시장접근 도입에 따른 작물 변경(轉作) 강화는 시행되지 않는다’라는 

방침을 결정하였고, 최소시장접근은 수입 기회를 제공하지만, MA 쌀에 대하여는 국가

가 수입을 한다는 입장이다. 통상의 경우에는 최소시장접근 물량의 전량을 수입한다. 

GATT-UR 합의를 받아들일 당시는 호소카와(細川) 내각일 때이다. 받아들일 당시 

다음과 같이 각료들은 이해하고 있었다. 즉, 1993년 12월 17일 각료 이해 별지에 따르

면 대책 항목 중에 ‘1. 쌀 생산·공급 대책’으로 쌀의 최소시장접근 도입에 따른 작목 

변경의 강화는 실시하지 않기로 하고, 이어 안정적인 국내 생산이 가능하게 되어 국

민에게 안정공급을 할 수 있도록, 중기적인 관점에서 비축과 용도에 맞는 수급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쌀 관리 시스템을 정비한다.

한편, MA 수입에 관해 UR 농업협정에 있어서 쌀의 최소시장접근 기회의 법적 성

격에 관한 정부의 통일된 의견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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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R 농업협정에 따라 쌀의 최소시장접근 기회를 설정하는 경우, 일본이 부담하

는 법적 의무 내용은 국내 소비량의 일정 비율 수량에 대한 수입 기회를 제공

하는 것이다.

(2) 단, 쌀은 국가무역 품목으로서 국가가 수입을 실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소

시장접근 기회를 설정하면, 통상의 경우 해당 수량 수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3) 그러나 일본이 수입하려고 해도 수출국이 흉작으로 수출 여력이 없는 등 객관

적으로 수입이 곤란한 상황도 있을 수 있으므로 예외적인 경우에 현실로 수입

되는 수량이 최소시장접근 기회로 설정되는 수량에 미달하더라도 법적의무 위

반이 아니다.

다음으로 국가무역에 의한 쌀 수입의 대략적인 구조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그림 

25). 국가는 입찰에 의해 결정된 수입업자를 통해 매입한다. 다만, MA 쌀의 일부(77

만 현미 톤 중 최대 10만 실 톤) 및 TPP11 호주 쿼터에 대해 국가무역 쿼터 내에서 

수입업자와 국내의 실수요자의 실질적인 직접 거래를 인정하고 있다. 이를 ‘SBS 

(Simultanious Buy and Sell, 동시매매입찰) 수입’이라 한다. 이에 따라 일본 소비자들

은 값싼 외국쌀이 수입되더라도 행정 규제 때문에 국내 쌀과 비슷한 가격으로 외국산 

쌀을 구매하게 되었다.

<그림 25> 국가무역에 의한 쌀 수입의 구조

자료: 농림수산성 농산국, 「米をめぐる状況について」, 2025년 5월

(https://www.maff.go.jp/j/seisan/kikaku/attach/pdf/kome_siryou-24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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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역에 의한 쌀 수입에는 일반 수입과 SBS 수입이 있다. 일반 수입 즉, MA 쌀 

중 77만 톤 현미 톤 수입인 경우 국가가 수입업자에게 매입 위탁계약을 하여 수입업

자가 구입한 것을 국가가 매입하여, 이를 국가가 실수요자들에게 판매하는 경로를 갖

는다. 이때의 절차는 ① 수입업자가 국가 입찰에 참가, ② 국가와 수입업자(낙찰업자)

가 매입 위탁계약을 체결, ③ 국가가 수입업자로부터 매입, ④ 이후 국가가 별도의 

입찰을 통해 국내 실수요자에게 매도하여 전달하는 구조를 갖는다. 이 경우에는 가격 

면에서 국산 쌀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가공용, 사료용 등 비주식용으로 판매하

게 된다. 

SBS 수입에는 MA 쌀 중 최대 10만 톤과 TPP11의 호주 쿼터가 해당된다. 이때 수입

업자는 쌀을 매입하여 국가를 통해 실수요자에게 매도하는 경로와 수입업자가 실수

요자에게 실질적인 직접거래를 하는 등과 같은 특별 매매계약을 하는 경로가 있다. 

이 경우의 절차를 정리하면 ① 수입업자와 국내 실수요자가 한 쌍으로 국가 입찰에 

참가, ② 국가의 매도가격과 매입가격 차이(마크 업)가 큰 것부터 낙찰, ③ 국가와 수

입업자·실수요자(낙찰 페어)의 3자 간에 특별 매매계약을 체결, ④ 국가가 수입업자

로부터 매입과 실수요자에 대한 매도를 동시에 실시하는 절차를 가진다. 이렇게 수입

된 쌀은 주로 주식용으로 판매된다.

수입된 MA 쌀의 판매 상황을 도식화한 것이 아래 <그림 26>이다. 국가무역에 의해 

수입된 MA 쌀은 가격 등의 면에서 국산 쌀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용도 즉, 주

로 가공식품 원료용을 중심으로 판매된다. 한편, MA 쌀에 대한 가공용 등의 수요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사료용으로도 판매하는 외에도 해외에 대한 식량 원조에도 활용

하고 있다. 단, MA 쌀을 식량 원조에 활용할 경우 유의할 점이 있다. 즉, 개발도상국

이나 국제기구로부터의 요청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부담이 필요하다. 또한, 국

제 규칙과의 정합성에 유의하여야 하는데 이에는 ① 원조처에 대한 쌀 수출국은 원조

처에 대한 수출 감소를 우려하여야 한다. 원조할 때는 국제기관 등에 연락·협의할 

필요가 있다. ② MA 쌀 수출국은 일본시장에 수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품과 국산

품을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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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MA 쌀의 판매 상황

주: 1) 수입수량은 2023년 10월 시점 정부 매입실적

2) 주식용은 주로 중식/외식용 쌀(단, MA쌀 수입 개시 이후 그 주식용 판매수량의 합계를 크게 웃도는 양의 국산

쌀을 원조용(165만 톤), 사료용(284만 톤) 등에 활용)

3) 가공용은 된장)미소), 소주, 쌀과자 등 가공식품 원료용

4) 재고는 2023년 10월말 시점의 수량

자료: 농림수산성 농산국, 「米をめぐる状況について」, 2025년 5월

(https://www.maff.go.jp/j/seisan/kikaku/attach/pdf/kome_siryou-241.pdf)

■ 수입쌀의 용도 제한

일본은 1993년 냉해로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0%나 줄어 쌀 재고가 바닥나자 정부

가 태국과 미국에서 쌀을 수입하여 시장에 풀었다. 하지만 당시 수입된 쌀 품질에 대

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고, 이 사건을 교훈 삼아 일본 정부는 국내산 쌀 재고를 100

만 톤 이상 유지하고 있다. 이때부터 일본에서 수입쌀은 쌀과자 등 가공용으로 수요

가 굳어졌다50).

현재 일본은 쌀에 280%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즉, 1,000엔(9,630원)에 외국

에서 쌀을 구입하였다면 3,800엔(36,594원)에 일본 국내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이다. 하

지만 이 외의 쌀 수입에는 자국 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쌀 수입에 778%라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WTO와의 약속에 따라 연간 최소 68만 2,000톤의 쌀을 수입하

지만, 대부분 사료용이나 가공용으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에게는 거의 풀리지 않는

다. 이러한 정책은 쌀 부족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51).

50) 당시의 농민신문,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영농정보) 일본의 쌀 관세화 과정과 영향’, 2009년 9월 1일 게재

(https://www.sejong.go.kr/bbs/R3168/view.do?nttId=29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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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세로 연간 77만 톤을 수입하는 최소의무수입 쌀 가운데, 최대 10만 톤은 주식

용으로 입찰에 부쳐질 계획이다. 2024년도에는 이 물량이 모두 낙찰되었다. 반면, 민

간 수입은 최소수입물량 외에서 이루어지며 수입업체는 ㎏당 341엔(3,284원)의 관세

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쌀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일본의 외국산 식용 쌀의 

민간 수입이 늘고 있다. 2025년도 수입량은 주요 종합상사인 가네마쓰(兼松)와 쌀 도

매업체 신메이(新明) 등을 중심으로 약 4만 톤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약 70만 명의 

연간 소비량에 해당하는 규모로, 2024년 대비 20배에 이른다. 수입쌀 가운데 절반 이

상은 미국산이다. 

2025년 4월 25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비축미를 방출한 이후에도 국내

산 쌀 가격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이온(ION) 등 유통·외식 대기업들은 안정

적인 공급을 위해 가격 경쟁력이 있는 수입쌀 활용에 나섰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의 관세 조치를 둘러싼 협상에서 미국산 쌀의 무관세 수입 확대를 협상 카드 중 하나

로 검토 중이다. 

대규모 쌀 취급업체인 기토쿠신료(木德神糧株式會社)는 정부 수입분과 민간 수입

분을 합쳐 2025년 총 1만 톤 가량을 수입할 계획이다. 2024년에는 정부 수입분을 중

심으로 4,000~5,000톤을 취급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이토추상사(伊藤忠商事), 마루베

니(丸紅), 스미토모상사(住友商事) 등도 민간 수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관세가 붙는 민간 수입쌀이 국내산보다 가격이 비싸 판매에 한계가 있었

지만,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2024년도 민간 수입량

은 2025년 2월까지 11개월간 1,497톤으로, 2023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하였다.

 농림수산성이 2025년 3월에 시행된 비축미 첫 입찰 이후에도 수급은 여전히 타이

트한 상황이다. 도쿄 시내의 한 쌀 도매업체에 따르면, 민간 수입쌀은 관세를 부담하

더라도 5㎏에 약 3,000엔(28,890원)선으로 판매가 가능하다고 한다. 

반면, 국내산 브랜드 쌀은 4,000~5,000엔(3만 8,520원~4만 8,150원), 비축미는 약 

3,500엔(3만 3,705원) 수준이다. 이로 인해 비축미 방출 이후에도 수입쌀의 가격 경쟁

력이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다. 도매업계에선 “국산 공급이 안정되더라도 값싼 수입쌀 

수요는 일정 수준 유지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52)

51) 네이버 블로그 아직 잘살고 있습니다(CRABBY), ‘[tech] 일본 쌀 폭등 너희들 쌀에 진심이구나’ , 2025년 3월 16일 

게재(https://blog.naver.com/sid000/223798079131)

52) 파이넨셜뉴스, ‘日쌀값 고공행진 속 수입쌀 확산… 외국쌀 시대 열리나’, 2025년 4월 25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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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정부의 주요 대책과 효과

4.1. 비축미 방출의 효과

일본 정부는 1995년에 비축미를 제도화하였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첫 번째 비축

미 방출 15만 톤에 대한 입찰이 이루어졌다. 당시 에토 장관은 입찰 전 쌀 가격이 매

우 비싸다는 인식을 보이면서 비축미가 시장에 유통되면 쌀 가격은 최종적으로 떨어

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하지만 현장의 의견은 달랐다. 큐슈(九州)에서 할인 슈퍼를 전개하는 트라이얼 홀

딩스는 CNN의 취재에서“비축미의 제1진이 일부 점포의 매장에 줄을 선 것을 확인하

였다. 다만, 쌀의 품질에 의문을 품고, 이번 비축미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였다. 69세의 한 여성은 CNN의 취재에서 “오래된 쌀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살 생각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녀는 또한, “쌀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2025년 3월 초에 사재기를 하여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마무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다만, 원래 가격으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

였다53).

전매로 돈을 벌려는 집하업자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일반 집하업자는 쌀 재고가 

없어지는 것이 두려워 점포 수를 늘리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사재기’이다. 보관 장

소도 필요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떠안는 것은 보통의 업자는 할 수 없다. 사라진 21만 

톤의 대부분은 2024년산 쌀을 ‘당겨먹은’ 것 때문이다. 재고량은 전년과 비교해서 40

만 톤도 모자란다. 1개월분의 유통 수량은 45만 톤 정도이므로, 8월과 9월의 유통량

을 충당할 수 없는 수준의 재고량이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당겨먹는’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54).

비축미의 90% 이상을 낙찰받은 JA 전농은 비축미가 매장에 본격적으로 진열되는 

것은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았다.55) 하지만 방출되지 않은 품종은 가격 내릴 이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41245)

53) CNN(일본판), ‘‘레이와의 쌀소동’, 가격억제에 비축미를 방출’, 2025년 4월 8일 게재

(https://news.yahoo.co.jp/articles/51bc03d748e007e45787236fc490e4d8bc55981e)

54) 데일리신조, ‘21万トンの米はどこに消えた？　備蓄米を放出しても「適正価格に落ち着くまで2年近くかかる

可能性も’, 2025년 2월 28일 게재(https://news.yahoo.co.jp/articles/499203a02060992d592670587535c5 

fdf81871bd) 참조.

55) TBS News Digital(또는 チューリップテレビ), ‘備蓄米いよいよ放出へ　入荷は未定でも…県内スーパーから

は期待の声 富山’, 2025년 3월 28일 방송. 동 제목의 TBS News Digital(https://newsdig.tbs.co.jp/ 



Issue Box 1편 : 최근 일본의 쌀값 폭등 실태와 시사점

  115

가 없다. 정부는 비축미를 방출하여 쌀 전체의 가격 억제를 노리지만, 방출된 품종 이

외의 품종의 쌀은 가격이 떨어질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 햅쌀이 나올 시기까지 고공

행진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4년 여름부터 계속된 쌀 부족에 

대하여 입도선매의 계약기간을 늘려 계약하게 해달라는 사례도 있는 상황이다.

한 방송사(FNN 프라임온라인)에서는 캐스터와 전문가간 대담형식의 기사를 내보

낸 적이 있다. 이에 따르면 한 전문가는“3월 중순 비축미 약 14만 톤이 방출되었는데, 

그것을 집하업자가 실제로 인수한 것은 4,071톤으로 3%도 안 되는 양이었다. 또한, 

도매업자에게 인도된 양은 2,761톤, 2%가 되지 않는 숫자이다. 그리고, 소매업자 등에

게는 461톤 밖에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 통계를 내놓았다. 

비축미가 너무 적게 유통되고 있는지에 대해 지다유이치(智田裕一) 해설위원은 “물

류 문제가 크다. 비축미는 원래 유통을 전제로 하지 않았던 곳이 있어, 창고가 지역에

서 편중되어 있는 곳이 있었다. 그리고 급하게 방출을 하였기 때문에 운반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게다가 3월 운송 업계의 성수기였기 때문에 물류가 막혀 버린 부

분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비축미 방출 및 방출 기준 개편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비축미 방출이 실

제 수급 완화로 이어질지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방출량과 입찰 일정은 정해졌

지만, 품종, 낙찰 가격, 각 도매업체에 배분되는 물량을 확인하여야만 시장에 미칠 영

향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비축미 방출에도 불구하고 쌀 가격에는 영향

이 거의 없었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실제로 시장에 풀린 물량이 

극히 적었기 때문이다.

 2024년 쌀 파동으로 정부 비축미 방출을 가능하게 하는 운용규칙을 재검토함으로

써 물가를 0.4%포인트 상승시키고, 개인소비, GDP를 연간 0.2%포인트 하락시켰다. 

총무성이 2025년 1월 24일에 발표한 작년 12월의 소비자물가 통계에서 쌀류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64.6%와 전월 동월 대비로는 +63.6%를 웃돌았다(그림 27). 

articles/-/181938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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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쌀값 상승률 추이

자료: 총무성 통계에 기초하여 노구치총합연구소 작성.

1년 전인 2023년 12월의 전년 동월 대비는 +5.9%였지만, 1년 사이에 가격 상승은 

급가속하였다. 쌀류 가격은 2024년 12월 소비자물가 전체를 전년 동월 대비 +0.40%나 

상승시켜 가계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쌀 가격 상승은 실질 개인 소비를 1년간에 

0.19%, 실질 GDP를 1년간에 0.21% 정도 저하시킨다고 시산되었다(내각부, 단기 일본

경제 계량모델에 의한 시산).

이것만으로도 쌀 가격 급등은 일본경제에 상응하는 타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

에 쌀값 상승이 센베이(전병) 등 가공식품 가격과 외식 가격에 전가되는 영향을 감안

하면, 그 영향은 더욱 클 것이다56).

정부 비축미 방출로 쌀값이 급락하면 생산업체는 비용 상승분을 감당할 수 없게 될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에 생산자의 이익도 충분히 배려하여 신중하게 방출 여부를 결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당시 실제 쌀 가격 하락은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쌀값 폭등이 계속되면 소비자의 쌀 기피 현상이 발생하여 장기적으로 볼 때 

생산자의 이익이 훼손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쌀값 급등에는 투기적 

요인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2024년 여름 단계에서 이처럼 정부 비축미의 판매 규칙을 완화하는 조치를 강

56) 노구치총합연구소, ‘『令和の米騒動』に政府備蓄米放出を可能にする運用ルール⾒直しで対応へ：米価高騰は

物価を0.4％押し上げ, 個人消費, GDPを年間0.2％押し下げる’, 2025년 1월 31일 게재(https://news. 

yahoo.co.jp/articles/44fd1b72a2c190f89652227d02f8d35c3142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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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필요가 있었다.57) 이러한 입찰 조건들은 문제가 되어, 2025년 5월 21일 비축미 

회수 조건부 방침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2025년 5월 24일에는 신임 고이즈미 농림수산성 장관의 개혁 발언도 있었다. 일단 새

로운 장관 취임 이후 업자간 거래가격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8 참조). 

<그림 28> 쌀의 업자간 가격 추이

자료: JIJI.com, ‘気になるデータ】お米の値段 スーパーでのコメの平均価格 2025年’, 2025년 6월 17일 게재

(https://www.jiji.com/jc/tokushu?id=retail_rice_price_reiwa&g=eco)

고이즈미 새 장관의 첫 번째 조치는 비축미 방출 방법을 바꾼 것이었다. 즉, 기존

에는 대규모업자인 JA가 입찰에서 대부분의 비축미를 낙찰받았으나, 새로운 장관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업체들에게 기회를 주어 입찰에 참여하게 하였고, 실제로 다양한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았다. 통계로 보면 2025년 6월 말 현재 슈퍼 단

계의 쌀 판매가격도 눈에 띄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58)(그림 29 참조).

57) NRI 웹사이트, ‘[기우치 토에이의 Global Economy & Policy Insight]’ (https://www.nri.com/jp/media/ 

column/kiuchi)에 게재된 것이다. 노구치총합연구소, ‘『令和の米騒動』に政府備蓄米放出を可能にする運用
ルール⾒直しで対応へ：米価高騰は物価を0.4％押し上げ, 個人消費, GDPを年間0.2％押し下げる’, ‘2025

년 1월 31일 게재(https://news.yahoo.co.jp/articles/44fd1b72a2c190f89652227d02f8d35c31427213)에서 

재인용.

58) 2025년 6월말일 조사 결과 슈퍼에서의 5kg당 평균 판매가격도 3,691엔(35,544원)으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

되었다.(출처: NHK, ‘コメ価格の⾒通し指数 下げ幅最大 備蓄米放出が影響か;, 2025년 7월 4일 방송

(https://www3.nhk.or.jp/news/html/20250704/k10014853711000.html#ancho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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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슈퍼에서의 쌀 평균가격

주: 1) 데이터는 1일 3회(오후 0, 3, 6시대)에 갱신됨. 과거 데이터도 수정될 수 있음.

2) 마천다이징 온 「RDS-POS시장 데이터」 슈퍼 전국(점두 판매가격 평균). 시사닷컴

자료: (https://www.jiji.com/jc/tokushu?id=retail_rice_price_reiwa&g=eco)

향후 일본의 쌀 가격 관련 정책들에 과연 개혁되는 부분이 얼마나 있고 또 개혁의 

효과는 얼마나 될지 지켜볼 일이다.

4.2. 쌀 수입정책의 효과

수입정책은 수급이 불균형일 때 정부가 손쉽게 취할 수 있는 정책이다. 특히, 공급

이 부족할 때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쌀에 대한 수입량을 늘리는 정책이 자

주 사용되어 왔다(그림 30~그림 31 및 표 4~표 5 참조). 하지만 일본의 쌀 수입 상황

처럼 다소 특이한 면이 있어 수입량 조절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본 재무성에서는 쌀 수입에 대하여 제언을 한 바 있다. 

2025년 4월 15일 한 신문의 뉴스59)에 따르면“일본은 연 80만 톤 가까운 쌀을 무관세

로 수입하고 있지만, 주식용은 10만 톤까지이며, 대부분은 가공용·사료용으로 이용

되고 있다. 2025년 들어 정부는 비축미를 방출하였지만 높은 가격이 계속되고 있다. 

재무성은 10만 톤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급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또

59) 아사히신문(朝日新聞), ‘主⻝用のコメ, 輸入枠を拡大すれば不⾜解消？　財務省が提言’, 2025년 4월 15일 게재 

(https://www.asahi.com/articles/AST4H3CQWT4HULFA01RM.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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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공용이나 사료용으로 판매한 분은 수입 시보다 가격이 내릴 수 있는 여지가 크

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684억 엔(6,785억 원)의 재정부담이 생겼다. 비싼 값에 팔리

는 주식용의 비율이 증가함으로써 재정부담도 가볍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30> 일본 국산쌀과 수입산 쌀의 가격차 

주: 1) 쌀 가격 센터 가격은 소비세 등을 포함하지 않으며, 현미 가격(연산 기준)을 정미 환산(도정료는 등은 포함하지 

않음)한 것임. (전종목 가중평균가격)

2) 상대거래가격은 소비세 등을 포함하지 않는 가격을 시산한 것으로 현미 가격(연산 베이스, 해당 연산의 출하로부

터 다음 해 10월(2024년산은 출하로부터 2024년 3월까지의 가격)을 정미 환산한 것임.(전종목 가중평균가격)

3) SBS 수입가격은 정부매입가격(연도 기준)이며, 항만제경비를 포함(가중평균가격)임. 2014년도 미국산 멥쌀 단립

종, 2022년도 미국산 멥쌀 중립종, 2003년도~2005년도 및 2022년도 중국산 멥쌀 단립종의 수입실적은 없음.

4) 일반 수입가격은 정부 위탁계약 가격(연도 기준)이며, 항만 경비를 포함하지 않음(가중평균가격). 2009년도 이

전 및 2011, 2013, 2016년도의 중국산 멥쌀 중립종의 수입 실적은 없음.

5) 캘리포니아주 단립종(정미)의 현지 가격은 현지 정미소 출하 가격(캘린더연도 기준). ‘USDA Rice Yearbook’(미

국 농무성). 2011년 1~10월의 데이터는 없음.

6) 미국산 멥쌀의 현지 가격은 업계지가 게재한 월초의 FOB 가격(해당 연도의 9월~3월의 평균 가격(2024년도는 

9월~3월의 평균 가격)).

7) 중국산 자포니카 쌀(정미)의 현지 가격은 2009년까지는 현지 시장의 정미 도매가격, 2010년, 2023년은 현지 

시장의 무미 도매가격을 정미 환산(환산율은 미국 농무성 데이터에 의함)한 것, 2012년 이후는 도매시장의 정

미 도매가격(모두 캘린더연도 기준). 『중국 향촌진흥발전보고』(중화인민공화국 농업부)

8) 환율은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IMF).

자료: 농림수산성, 「米をめぐる状況について」, 2025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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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MA 쌀 수입수량(수입 대상국별 및 수입방식별) 상황

주: 1) SBS 수입수량의 단위는 천 톤이며, 각 연도의 수입계약수량의 추이임.

2) 천 톤과 천 현미 톤이 병존하여 합계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3) 대략적인 수치이므로 합계와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4) 쿼터 외 세율을 지불하고 수입되는 쌀의 수량은 예년 0.3-0.4천 톤 정도임.

자료: 농림수산성, 「米をめぐる状況について」, 2025년 4월

<그림 31> SBS 쌀 수입 상황

주: 대략적인 수치이므로 합계와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자료: 농림수산성, 「米をめぐる状況について」, 2025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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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민간무역에 의한 수입수량 추이(쿼터외 수입)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월말시점)

(참고)

2023/24년도 주식용쌀 수요량

250톤 426톤 385톤 343톤 368톤 1,497톤 705만 톤

주: 1) 쿼터외 관세를 지불하고 민간무역에 의해 수입되는 쌀의 수량

2) 쿼터외 수입수량은 실 톤, 주식용 쌀 수요량은 현미 톤.

3) 2024년도(2월말 시점)은 잠정치

자료: 농림수산성, 「米をめぐる状況について」, 2025년 4월

4.3. 비축미 방출제도 개편의 내용과 효과

앞서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난 1월 쌀 유통 문제 등이 발생하였을 때 비축미를 방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유통이 안

정된 후에 국가가 같은 물량을 되사는 조건으로 JA나 JA 전농 등의 집하업자에게 비

축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 판매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쌀의 투기적 구매를 견제하고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농림수산성은 최근 쌀 도매업체와 생산자 등이 참석한 의견 교환회

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유통 정체로 인해 2025년산 쌀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었다. 쌀 생산 및 유통 관계자들은 21만 톤의 비축미 방출이 당

장의 공급 불안을 다소 완화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수급 안정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하

였다. 

비축미 방출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결국 당시의 쌀 가격은 내리지 않았다. 고이

즈미 신임 농림수산성 장관의 혁신적인 조치로 인해 일부 효과를 보기는 하였다. 이

러한 상황으로 보아 결과적으로 JA 농협과 농림수산성, 농림족 의원이 2024년 쌀 파

동의 주범이었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4.4. 생산조정 정책의 효과

일본의 쌀 관련 정책 중 이번 2024년 쌀 파동의 근본적 배경이 된 것은 감산정책 

기조이다. 일본이 1970년부터 도입한 감산정책의 장기적인 부작용이 드러났다는 분석

이 나왔다. 1969년 317만㏊였던 일본의 논은 2023년 124만㏊로 줄었다. 54년 전의 벼 

재배면적에서 60.9%가 사라진 셈이다. 쌀 생산량도 1967년 약 1,309만 톤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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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추가 인상을 예상한 농가들과 일부 도매업자가 재고를 쌓아두고 풀지 않기 때

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작년 10월 말 중의원 선거에서 참패하여 

과반 의석을 지키지 못하였다. 2025년 7월 예정 참의원 선거에서도 지면 정권을 내놔

야 할지도 모르는 위기여서‘쌀 파동에도 대책도 안 내놓은 여당’이라는 여론의 비판은 

피해야 할 상황이다.61)

감산·고미가 정책 이외에 농업보호 정책은 존재한다. 미국과 EU는 농가 소득을 

보호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높은 농산물 가격이 아니라 정부에서 농가로의 직접지불

로 전환하고 있다. 일본의 농업보호는 서구에 비해 높은 수준인 데다, 그 70~80%가 

직접지불이 아니라 높은 가격에 의한 것이다. 아울러, 밀이나 쇠고기처럼 국산의 높

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입품에도 관세를 부과하여 소비자에게 비싼 식품을 사

게 하고 있다. 또한, 국산 보호를 가격에서 직접지불로 대체함으로써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불필요해지게 된다. 그러나 소비세에 대해 역진성을 주장하는 정당이 있어도 

농정의 역진성은 어느 당도 문제 삼지 않는다.

일본은 가격 지지에도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감산정책은 매년 3,500억 엔(3

조 3,705억 원)의 재정부담으로 농가에 보조금을 주어 생산을 감소시키고 소비자에게 

비싼 쌀을 사도록 한다. 재정부담을 하여 소비자 부담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감산을 중단하고 수출하였다면 식량위기 발생 시 수출하던 쌀을 먹으면 된다. 수입 

식량이 끊기는 위기에 대한 대비도 될 것이다. 수출은 무상비축과 같은 기능도 한다. 

이로써 매년 500억 엔(4,815억 원)을 쓰고 있는 정부의 비축미 부담이 필요 없게 될 

것이다. 수출이 이루어지면 국내 가격은 수출 가격보다 떨어지지 않는다. 수출 가격

은 최저 지지 가격의 역할을 한다62).

60) 국민일보, 찬밥 취급받던 ‘쌀의 역습’’, 2025년 4월 9일 게재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44100433&code=11151400&cp=nv)

61) 조선일보, ‘21세기에 쌀 파동 겪는 일본, 결국 비축미 푸는 수순’, 2025년 2월 3일 게재

(https://www.chosun.com/national/2025/02/02/AHNX3NCHRJEAHIIE6APHFIVN7Y/)

62) 캐논글로벌 전략연구소 미디어 글로벌이코노미, ‘令和のコメ騒動　農⽔省が招く飢饉’, 「(⽉刊) 正論」, 2025년 4

월 1일 발매(https://cigs.canon/article/20250425_88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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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시사점

5.1. 일본의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주요 대안

■ 기본 방향

최근 일본은 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주식용 쌀의 수요는 해마다 

감소 경향이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2021년산 무렵부터 생산량이 수요량을 밑돌기 시

작하였다. 2023년산의 경우 빵 등에 비해 쌀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느낌과 인바운드

(방일객) 증가 등으로 수요가 한층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공급 측면에서는 고온 장해가 겹쳐 공급 부족이 44만 톤에 달하였다. 

2024년산의 공급량은 수요량을 5만 톤 웃돌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쌀을 당겨먹는 바

람에 공급도 모자랄 형편이었다. 물량 부족으로 생산, 집·출하, 소매, 소비단계에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쌀 사재기 경쟁과 넉넉하게 보유하고자 하는 등의 심리가 있다 

보니, 가격 또한 오른 것이다. 

비축미 방출 후에도 부족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일 수 있

지만, 이번 쌀 부족이 가까운 미래에 생산자가 급감하여 재배면적을 유지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안정적 생산이 불가결하고, 생산자가 안심하고 쌀농사를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농업 종사자의 고령화나 후계

자 부족에 의한 이농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요구되는 정

책은 벼농사 농가가 생산비용을 감안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조성하여

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평균적인 규모의 생산자가 일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쌀의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의 거래가격이 그를 밑돌 경우 차액분을 보상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주식인 쌀을 국내 생산하여 안정 공급한다는 식량안보의 관점에서 보는 견

해이다. 이대로 시장 원리에 맡겨 두면 소비자는 저렴한 수입품으로 흘러가고, 식량

자급률은 저하되고 말 것이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낮은 쌀 가격과 생산자가 요구하는 

높은 쌀 가격의 차이를 메우는 재정 조치가 요구된다.

쌀 가격이 급등하였다고 해서 주식 쌀의 재배면적 확대나 고액의 기계에 투자하려

고는 하기 어렵다. 고령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같은 생산 규모가 고작이라고 하는 

농가도 많을 것이다. 최근의 기후변화 리스크를 고려하면, 생산량 감소나 수율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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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염려는 항상 따라다닌다. 이대로 수요가 바뀌지 않으면 쌀이 다시 부족해질 가능

성이 높다. 

가격 급등에 따라 소비자의 쌀 기피 현상이 진행되어 수요가 크게 줄게 되면, 쌀이 

과잉되어 가격이 떨어지는 사태도 있을 수 있다. 농지를 어떻게 미래에 계승할 것인

가를 논의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농가의 은퇴 후에 농지를 관리하지 않고 황폐해져 

버리는 것은 문제이다. 인수할 상대를 지역에서 확보하는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과 농협 등 농업인들이 지역에 다가가면서 주민들과 함께 지역 농

업의 미래를 그려나가야 할 것이다63). 

■ 주요 대안

(1) 다품종 재배로 ‘수확 시기 분산’ 및 대규모 재배로 비용 절감

앞으로 쌀 부족과 쌀 과잉을 막기 위하여, 쌀 농가가 해야 할 일과 안정된 쌀 생산

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다품종 재배

를 통한 ‘수확 시기 분산’을 도모하고, 대규모 재배로 비용 절감을 이루어야 한다. 벼

농사를 짓는 농가가 줄어들고 있어서 안정된 쌀 생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가당 생

산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계획 중 하나는 다양한 품종을 재배하고 수

확 시즌에 분배하는 것이다. 효율적이고 대규모로 벼농사를 실현할 수 있다64).

(2) 데이터 기반의 시의성 있는 의사 결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극한 기상 현상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시기적절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다.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함으로써 극한의 날씨에서도 매

출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독일의 주요 화학 제조업

체인 바스프(BASF)가 개발한 재배 관리 지원 시스템인 ‘xarvio® Field Manager’는 AI

를 활용하여 지역, 품종, 날씨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여 벼의 생육 단계를 실시간으

로 예측한다. AI는 방대한 양의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날씨에

63) 서일본신문, ‘쌀 안정공급에 필요한 정책은 당초 예산 115조 엔, 농림수산 관계는 2조 엔 정도… 전문가에게 묻는다’, 

2025년 4월 10일자 기사(https://news.yahoo.co.jp/articles/c8a7e53997f68001fb92acb76ad325881c29db65)

64) 일본금융공사, "유용한 경영 정보, 다양한 품종 재배에 의한 생육 기간의 확대와 쌀 판매 대책(기술 창구 No.2110) 

(https://www.jfc.go.jp/n/finance/keiei/). 실제 사례로 이바라키현의 경우, 아키타코마치, 코시히카리, 유메히

타치, 만게쓰모치 등의 품종을 마른 논 직접 파종과 결합함으로써 파종과 직접 파종 기간을 약 50일로 연장하였다. 

그 결과, 기계 및 설비의 활용률을 향상시키고 트랙터 4대, 이삭기 2대, 콤바인 수확기 1대만으로 100헥타르의 경작

을 운영하는 데 성공하였다. 마찬가지로, 15헥타르 이상을 재배하는 쌀 농가에 비해 생산비용이 25% 절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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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적절한 작업 시간을 파악할 수 있다.

시즈오카현의 벼 농가는 Zarbio를 사용하여 최적의 수확 시기를 결정함으로써 주

변 농가가 쌀의 품질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쌀을 일류 쌀로 

전달하였다. 또한, 비료를 판단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사용 첫 3년 동안 수확량이 약 

20% 증가하였다고 한다.65)

앞으로의 농업은 산업으로서의 변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앞으로는 생산과 판매 전체

의 레벨을 올리면서, 독자적인 강점을 계속 만드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농업의 형태도 

변화해 오고 있다. 농사를 짓는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옛날처럼 ‘농지를 빌려서 독립

해야 한다’는 시대가 아니라, 농업법인에 취직하는 길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66). 

(3) 감산 위주의 정책 기조에서 수급에 따른 조정 방식으로 전환

향후 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조정이나 정책 유도에 지나치

게 의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농업구조 재구축이 불가결하다. 수요의 변동을 파악한 

정확한 재고 전략, 그리고 리스크에 즉응할 수 있는 신속한 정책 판단이 요구된다. 농

업을 지탱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시키면서, 소비자와 생산자 쌍방의 신뢰

를 잇는 조정 기능 강화야말로, 앞으로의 미곡 정책의 열쇠가 될 것이다67).

또한, 쌀에 대한 개산금은 쌀값 동향에 관계없이 지불하는 최저액(최저 보증액)의 

의미를 가진다. 앞으로는 수급 동향을 고려하고 추가 지불 등을 검토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68). 수급에 대한 정확한 사전 예측에 따라 농가들에게 보증액을 조기에 농가

에게 제시함으로써 필요한 때 적절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정치적 개혁

현재의 쌀값 급등에는 투기적 요인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민 전체의 이익을 해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69). JA 농협, 농림수산성, 농림족 의원의 이익공동체의 주관심은 

65) Xarvio, ‘収量・一等米⽐率・作業効率がトリプルアップ. 生育ステージ予測と生育マップが叶えた農業DX-

田森 喜治さん’, 2024년 게시(https://www.xarvio-japan.jp/case/09_sizuoka)

66) 라디오관서토픽스(라디오피), '令和の米騒動・物価高・人⼿不⾜　これから農業はどうなるのか？　現役農家
に聞いた', 2025년 4월 10일 방송(https://news.yahoo.co.jp/articles/4c163ee2a6e81d96c226252d8cca 

baec0e7b4712)

67) 小前田大介,‘令和の米騒動が起きた背景と農業の現状～米の価格高騰はなぜ起きた？～’, 닛세이기초연구소, 

2025년 4월 17일 게재(https://www.nli-research.co.jp/report/detail/id=81723?site=nli)

68) 일본농업신문, ‘“米騒動” 収束の鍵は大口集荷の回復　安定供給へ動くJA系統’, 2025년 4월 3일자 기사

(https://news.yahoo.co.jp/articles/251a11a2033580e53049fbff91821f782ac0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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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비자들의 어려움 해소보다는 농업소득 증대와 이를 통한 자신들의 지역구의 

표 확보에 두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정치적인 눈치를 보지 않고, 비축미 판매 

조치를 보다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 정치의 특징인 지

방자치제를 고치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소비자 전체를 위한 정치적 개혁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6.2. 일본 쌀값 파동 및 대책의 시사점70)

한국의 쌀값은 아직 안정적이다. 하지만 일본의 사례는 한국도 언제든 비슷한 위기

에 직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쌀 시장도 다음과 같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요소

들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첫째, 기후 위기의 영향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2024년 여름 한국은 1894년 기상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더운 여름을 기록하면서 쌀 품질이 떨어졌다. 실제로 1등급 쌀 

비율이 10% 이상 줄어들었으며 기상청은 올해 여름도 폭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

였다. 기후변화가 쌀 생산을 장기적으로 위협하는 셈이다.

기후 위기와 농촌 고령화, 농업 인구 감소로 쌀 생산 기반이 흔들리는 가운데, 이번 

일본의 쌀 파동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식량안보 위기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본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거리두기에 

나섰지만, 국내에서도 쌀값과 생산량을 둘러싼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국 역시 쌀값이 2024년 11월부터 6개월 연속 상승 중이다(2025년 5월 기준). 한

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2025년 4월 8일 기준 20㎏당 중도매가는 5

만 840원으로, 2023년 11월 이후 1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25년 3월 평균 

쌀 20㎏당 소매가격은 5만 5,237원으로, 3월 기준으로 최근 10년 중 2021년 3월(5만 

9,990원)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그림 32).

69) 노구치총합연구소, ‘『令和の米騒動』に政府備蓄米放出を可能にする運用ルール⾒直しで対応へ：米価高騰
は物価を0.4％押し上げ, 個人消費, GDPを年間0.2％押し下げる; 2025년 1월 31일(https://news.yahoo. 

co.jp/articles/44fd1b72a2c190f89652227d02f8d35c31427213)

70) 이 부분은 위키트리 라이프, 일본 쌀값 대폭등 미스터리... 한국도 위험할 수 있다’, 2025년 4월 16일 게재

(https://www.wikitree.co.kr/articles/1042780)와 국민일보, ‘찬밥 취급받던 ‘쌀의 역습’’, 2025년 4월 9일 게재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44100433&code=11151400&cp=nv)을 참조하여 작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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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한국의 쌀 중도매인 판매가격 변동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반면, 쌀 수확량은 역대 최소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쌀 

생산량 전망은 344만 톤으로, 2024년 358만 5,000톤에 비해 약 4% 줄어든 규모이다. 

통계청이 미곡 생산량 집계를 시작한 1998년 이후 최저치이다. 벼 재배 의향 면적 역

시 66만 3,000ha로 전년 대비 5% 감소하였으며, 2024년 쌀 생산량은 358만 5,000톤으

로 2023년 370만 2,000톤에 비해 3.2% 감소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쌀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4년 벼 재배면적을 8만

ha 감축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 정책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감축 목표가 부

여되어 실행되고 있다. 감산이 식량안보를 위협한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우리

나라 정부는 “현재 감축은 논을 보전한 상태에서 전략작물 재배 등으로 전환되는 방

식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둘째, 한국의 쌀 가격 상승세에도 농가의 순수익은 오히려 4분의 1 가까이 급감하

였다. 상승 중인 소비자 가격과는 반대로 농민이 실제로 받는 산지 쌀값은 하락세이

다. 여기에 생산 비용 증가와 쌀 소비 감소까지 겹치며 농업 수익성은 크게 악화되었

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4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10a(1a=100㎡)당 농가 총수입은 57만 2,000원으로 2023년보다 12.6% 줄었다. 순수익

은 27만 1,000원으로 무려 24.3% 급감하여 201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최근 

5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10a당 순수익은 연평균 6.5%씩 감소하고 있다. 

반면, 생산비는 상승세이다. 2024년 10a당 논벼 생산비는 88만 2,000원으로 2023년

보다 0.8%(7,000원) 증가하였고, 20kg당 쌀 생산비도 3만 3,000원으로 2.6%(845원) 올

랐다. 고령화에 따른 인건비 부담, 위탁영농비, 종묘비 등 직접생산비가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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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집중호우와 고온으로 인한 병충해 피해로 생산량은 1.7% 감

소하면서 전체적인 투입 대비 수익성이 악화되는 구조이다.

셋째, 쌀 소비 패턴 변화와 수입 의존도도 문제이다. 2023년 1인당 쌀 소비량은 

55.8kg. 1970년(136.4kg)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반면, 밀가루 기반 음식과 육류 

소비는 증가하며 쌀의 식탁 점유율이 줄었다. 하지만 쌀은 여전히 한국인의 주식인 

까닭에 수요가 갑작스럽게 늘거나 공급이 줄면 가격 급등이 불가피하다.

한국의 쌀 재고는 34.7%에 이른다. 이 재고가 쌀값 안정에 기여하지만, 흉작이나 

수요 급증 시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 게다가 한국은 식량 수입에 크게 의존한다. 

2023년 식량자급률은 44.5%로 쌀을 제외하면 20%대에 불과하다. 글로벌 경제가 열려 

있던 시기에는 식량 수입으로 버텼지만, 블록 경제와 기후위기로 수입이 위협받고 있

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으로 곡물 수출이 제한된 사례는 한국의 취약성을 

잘 보여준다.

넷째, 쌀 유통구조의 비효율성도 잠재적 위험이다. 한국의 쌀 유통은 농협과 RPC

(미곡종합처리장)가 주도하지만, 중간 마진과 물류비가 높아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농가는 20kg 쌀을 4만 원에 넘기지만, 소비자는 6만 원 이상을 내고 사야 한

다. 유통 구조가 투명하지 않은 셈이다. 일본처럼 투기나 사재기가 발생하면 유통망

이 이를 증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대응의 한계도 우려스럽다. 한국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비

축미 방출과 직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정부 비축미는 약 90만 톤으

로, 연간 소비량의 25% 수준이다. 하지만 일본의 사례처럼 비축미 방출이 가격 안정

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쌀 생산량이 370만 톤으로 

소비량 350만 톤을 약간 상회한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기후 위기로 흉작이 반복되

면 이 균형은 쉽게 깨진다. 직불금 중심의 농업 보조금은 농가 소득을 보장하지만, 생

산량 조절이나 품질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 쌀값 폭등에 비축미와 수입 쌀로 대응하

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수입 쌀에 대한 소비자 거부감이 큰 편이다. 장기적인 식량안

보 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식량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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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농업신문, ‘“米騒動” 収束の鍵は大口集荷の回復　安定供給へ動くJA系統’, 2025년 4월 3일자 

기사

일본농업신문, ‘［ことば］登熟’, 2022년 9월 1일 게재

캐논글로벌 전략연구소 미디어 글로벌이코노미, ‘令和のコメ騒動　農水省が招く飢饉’, 「(月刊) 正

論」, 2025년 4월 1일 발매

트래블 보이스, ‘宿泊者数統計2025年2月, 訪日インバウンド15％増も伸び率は鈍化, 日本人は

10か月連続マイナス －観光庁（第1次速報）’, 2025년 4월 14일 게재, 

activity Iapan, ‘Q. ゴールデンウィークとは？’

CNN(일본판), ‘‘레이와의 쌀소동’, 가격억제에 비축미를 방출’, 2025년 4월 8일 게재

Foodlab, ‘令和の米騒動はなぜ起きたのか’, 2024년 10월 1일자 기사

JA 관계자 인터뷰 자료(RSK 산요방송), 2025년 4월 16일 기사

JB press, ‘“優秀な官僚”もコントロールし切れない「令和の米騒動」の本当の原因’, 2025년 2월 

20일 게재

JIJI.com, ‘気になるデータ】お米の値段 スーパーでのコメの平均価格 2025年’, 2025년 6월 

17일 게재

khb 동일본방송, ‘極早稲おもてなしの田植え始まる　宮城・涌谷町　備蓄米放出の効果は’, 

2025년 4월 15일 방송

Minkabu, ‘「コメ不足」ではなく「政策不足」⋯責任を「転売ヤー・流通目詰まり」に押し付ける農

水省に国民絶望’, 2025년 4월 12일 게재

minorasu, ‘コメ不足の再来.“令和の米騒動”に学ぶ農家の未来’, 2025년 1월 29일 게재

NARO, ‘홋카이도를 제외한 전국 고온숙성벼의 표준품종 선정(차세대 품종개발연구센터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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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コメ価格の見通し指数 下げ幅最大 備蓄米放出が影響か;, 2025년 7월 4일 방송

NRI 웹사이트, ‘[기우치 토에이의 Global Economy & Policy Insight]’

TBS News Digital(또는 チューリップテレビ), ‘備蓄米いよいよ放出へ　入荷は未定でも…県内

スーパーからは期待の声　富山’, 2025년 3월 28일 방송. 동 제목의 TBS News Digital

Xarvio, ‘収量・一等米比率・作業効率がトリプルアップ. 生育ステージ予測と生育マップが

叶えた農業DX-田森 喜治さん’, 2024년 게시

관광청, 「관광 통계·백서」, 2025년 발표

관광청, ‘숙박자수 통계-2025년 2월(1차 속보)’, 2025년 4월 14일

國際農林業協働協會(JAICAF), ‘お米のはなし 83話 品種の耐冷性’

농림수산성,‘농산물: 쌀(벼), 밀, 대두: 쌀에 관한 참고 자료’, 2024년 11월)

농림수산성 농산국, 「米をめぐる状況について」, 2024년 11월

농림수산성, 「米に関するマンスリーレポート(2025년 4월호)」

농림수산성, ‘쌀 곡물 유통업체 판매량 및 가격 동향(2024년 9월말)

농림수산성, ‘농산물: 쌀(벼), 밀, 콩, 쌀의 상대거래가격과 수량, 계약 및 판매 상황, 민간 재고 

동향 등

농림수산성, ‘スーパーでの販売数量・価格の推移(POSデータに基づき作成, 全国・週次）’

농림수산성, ‘국산 쌀 곡물의 정부 구매에 대한 일반 경쟁입찰 결과’

농림수산성 ‘작물 통계 조사 작물 상태 조사 (아쿠아랜드 쌀, 밀, 콩과 식물, 간쇼, 사료 작물, 공예 

농작물)’ 

농림수산성, 「米穀の農産物檢査結果」

농림수산성, ‘레이와 6년(2024년))에 생산된 쌀의 계약 및 판매 상황’

농림수산성, ‘민간 재고의 동향’

농림수산성, ‘쌀알 판매 사업의 판매량 및 판매 가격의 동향에 관한 보도 자료’, 2024년 9월

농림수산성, ‘민간 재고 동향(속보)’

농림수산성, ‘쌀 판매점의 판매량 및 판매 가격 동향(속보)’

농림수산성, ‘농림조사-쌀, 밀, 대두, 쌀 관련 참고자료’, 「米をめぐる状況について」(2024년 11

월 5일)

농림수산성, 「작물통계조사」

농림수산성, 「2023년 농업경영통계조사」

농림수산성, 「쌀의 기본지침(안)」

농림수산성, ‘정부, 비축미 방출로 전환가격 급등으로 지침 개정', 2025년 1월 25일

농림수산성, 「미곡 거래에 관한 보고」

조선일보, ’21세기에 쌀 파동 겪는 일본, 결국 비축미 푸는 수순’, 2025년 2월 3일 게재

라디오관서토픽스(라디오피), ‘令和の米騒動・物価高・人手不足　 これから農業はどうなるの

か？　現役農家に聞いた’, 2025년 4월 10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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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무라 토시노부(농과 음식의 라이터), ‘1조 9,000억 엔의 거대 적자! 레이와 쌀소동과 ‘농림중

금문제’에서 드러나는 ‘일본의 구래형 엘리트'의 한계’

일본정부 관광국(JNTO), ‘방일외객수’ 2025년 1월 21일 게재

小倉健一, ‘「コメ不足」ではなく「政策不足」⋯責任を「転売ヤー・流通目詰まり」に押し付ける農

水省に国民絶望’, Minkabu, 2025년 4월 12일 게재

小前田大介, ‘令和の米騒動が起きた背景と農業の現状～米の価格高騰はなぜ起きた？～’, 닛세

이기초연구소, 2025년 4월 17일 게재(

위키트리 라이프, ‘일본 쌀값 대폭등 미스터리... 한국도 위험할 수 있다’, 2025년 4월 16일 게재

주간 SPA!, ‘コメの高騰は誰のせいか？専門家が指摘する「3つの要因」’, 2025년 4월 7일 게재

山下一仁, ‘令和のコメ騒動, 根本的な原因を問う’, 독립행정법인 경제산업연구소(RIETI) ホーム

コラム・寄稿新聞・雑誌等への寄稿2024年度, 2024년 10월 28일 게재

山下一仁, ‘令和コメ騒動の農水省にとって不都合な真実-既得権者しか見ない農政を放置して

よいのか’, 「금융재정 비즈니스 2025년 3월 6일호 게재,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CIGS) 및 

글로벌 이코노미 2025년 3월 27일 게재

山下一仁, ‘令和のコメ騒動　農水省が招く飢饉’, 「(월간)正論」 2025년 4월 1일 발표

minorasu 편집부, ‘통계정보, 조사 보고서’ 

minorasu 편집부, ‘소비동향조사’

minorasu 편집부, ‘D1조사’

minorasu 편집부, ‘POS정보’

minorasu 편집부, ‘품종별 수확동향의 2022년산 벼 품종별 재배동향’ 

총무성, 「가계조사」 

나무위키, https://namu.wiki/).

네이버 블로그 아직 잘살고 있습니다(CRABBY), ‘[tech] 일본 쌀 폭등 너희들 쌀에 진심이구나’, 

2025년 3월 16일 게재

네이버 블로그 까막새, ‘일본만화 내가 본 미래 : 2025년 7월의 대재앙 예언; 2025년 6월 2일 

게재

네이버 블로그 this & that, ‘초거대 지진경고!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 과연 언제?’, 2025년 4월 

3일 게재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FAOSTAT.

통계·출입국자수 (출입국체류관리청 웹사이트)

Jiji.com

kotobank, https://kotobank.jp/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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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곡물시장 브리핑
박도연*1)

1. 해외곡물시장 7월 주요 뉴스 - 로이터(Reuters)

1.1. 일본, 트럼프의 쌀 수입 불만에도 농업 부문을 희생하지 않겠다고 밝혀

(Japan says it won't sacrifice farm sector for tariff deal after 

Trump rice complaints) - 2025.7.1.

일본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자국 농업 부문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

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아시아 동맹국이 미국산 쌀을 구매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데 따른 대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 SNS를 통해 일본의 농산

물 수입 부족을 지적했으며, 이는 일본이 일본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와 기타 품목

에 대한 24% 상호 관세 철폐를 요구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1.2. Bunge, 곡물 유통업체 Viterra와의 지연된 대규모 합병 완료(Bunge 

completes long-delayed mega-merger with grain handler Viterra) 

- 2025.7.3.

글로벌 농산물 기업 Bunge Global은 수요일, Glencore가 후원하는 곡물 유통업체 

Viterra와의 340억 달러 규모의 대형 합병을 발표한 지 2년 만에 공식적으로 마무리되

었다. 이번 합병으로 곡물 가격 하락, 가공 마진 약세,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수익성

이 악화된 글로벌 농산물 시장 상황에서 Archer-Daniels-Midland와 Cargill 등 농산물 

메이저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 해외곡물시장 담당자, dypark@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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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남부, 겨울 작물 수확량 기상 악화로 타격(Southern Ukraine 

winter grain yields hit by poor weather, scientists say)

우크라이나 국립 농업 과학 아카데미의 과학자들은 수요일, 파종기와 생육기에 남

부 지역의 건조한 날씨로 인해 겨울밀과 보리의 수확량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전통적으로 겨울밀과 보리를 재배해 왔지만 가을 파종기 동안의 기후, 

온화한 겨울, 봄철 충분한 강수량 등에 따라 수확량이 크게 달라진다. 

1.3. 우크라이나, 7월 중순부터 밀 수출 시작(Ukraine to start wheat 

export in mid-July, farm union says) - 2025.7.4.

우크라이나는 2025년 수확분 밀의 수출을 7월 중순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전 세계 

공급 부족을 반영해 연말까지 수출 가격이 톤당 20~30달러 상승할 수 있다고 농업 생

산자 연합(UAC)이 목요일 밝혔다. 우크라이나 농림부는 지난주 남부 지역 농가들이 

이미 2025년 밀 수확을 시작해 총 22,400톤을 탈곡했다고 전했다. 

독일 모젤강 화물 운송, 선박 사고로 중단(Freight shipping on Mosel river 

in Germany blocked after accident)

독일 서부 모젤강에서 여객선 사고로 수문이 손상되면서 화물 운송이 전면 중단됐

다고 당국이 목요일 밝혔다. 모젤강은 독일과 프랑스 간 곡물 및 유채씨 운송의 주요 

수로로 활용되고 있다.

1.4. 중국, 공급 다변화 위해 에티오피아산 대두박 수입 승인(China 

approves Ethiopian soymeal imports to diversify supply) - 

2025.7.7.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 속에서 단백질 공급원을 다각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

로 에티오피아산 대두박 수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세관 성명에 따르면, 7월 3일부

터 식물검역 기준을 충족하고 해충이 없는 에티오피아산 대두박은 중국 수입이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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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새로운 쿼터에 따라 우크라이나산 밀·설탕 수입 70~80% 감축 예정(EU 

to cut Ukrainian wheat, sugar imports by 70-80% under new quotas)

유럽연합은 금요일 발표된 새로운 쿼터에 따라 자국 농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

해 우크라이나산 밀과 설탕 수입을 최대 80%까지 줄일 예정이다. 이 조치는 우크라이

나 농민들이 아시아 및 아프리카 시장으로의 수출을 늘리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EU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와의 연대를 표명하며 일시적으

로 관세와 수입 쿼터를 면제한 바 있다.

1.5. 인도네시아 팜유 협회, 미국의 관세로 대미 팜유 수출 감소 가능성

(Indonesia palm oil group says palm oil exports to US may fall 

due to tariffs) - 2025.7.8.

인도네시아 팜유협회(GAPKI)의 하디 수겡 사무총장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미

국이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대해 32%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팜유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팜유 제품은 인도네시아의 미국 수출 품목 중 상위권에 속하는 주요 

수출품이다.

Bunge, 아르헨티나산 대두박 중국행 첫 수출 선적(Bunge charters first 

Argentine soy meal cargo to China)

미국 곡물 무역업체 Bunge가 3만 톤 규모의 아르헨티나산 대두박을 중국으로 수출

하기 위해 선적을 예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로이터가 월요일 보도했다. 이는 중국이 

2019년 아르헨티나산 대두박 수입을 승인한 이후 첫 번째 선적 사례이다. 이번 선적

은 현재 대두박을 거의 수입하지 않는 중국 시장을 시험하는 사례로 간주되며, 성공

할 경우 폐쇄적이었던 중국 대두박 시장이 조금씩 열릴 가능성이 있다.

1.6. 첫 수출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의 중국 대두 시장은 여전히 '난공불락' 

(China's soymeal market remains elusive for Argentina despite 

first cargo) - 2025.7.9.

세계 최대 대두박 수출국인 아르헨티나가 중국으로의 약 3만 톤의 대두 수출을 준

비 중이다. 수출은 파라나강 유역의 곡물 중심지 산 로렌소에서 출발하며, 이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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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공급국과 최대 소비국 간의 첫 거래로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국은 자국 내 

대두박을 대부분 자가 분쇄해 사용하는 구조이며, 수입 의존도가 매우 낮은 구조이다.

브라질, 풍작으로 어려운 옥수수 수출 시즌에 직면(Brazil faces challenging 

corn export season as it harvests bumper crop)

브라질은 올해 물류 문제, 중국 수요 감소, 미국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옥수수 수출

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이 로이터에 밝혔다. 분석가들은 수출량 

자체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중국의 브라질산 대두 수요가 하반기에도 강세

를 유지할 경우, 항만 공간을 두고 옥수수와 경쟁이 발생할 수 있어 병목 현상이 우려

된다고 전했다. 

1.7. 러시아, 7월 밀 수출 급감에 따라 농산물 수출 촉진 조치 지시(Russia 

orders measures to boost agriculture exports after wheat sales 

fall in July) - 2025.7.11.

러시아 정부는 목요일, 7월 밀 수출이 200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자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조치를 지시했으며, 트레이더들은 새로운 작물이 흑해 터미널에 더디게 

반입되고 있다고 전했다. Sovecon은 7월 러시아 밀 수출량을 200만~250만 톤으로 추

정하고 있으며, 이는 작년 7월의 367만 톤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이다. 

1.8. 러시아, 수출 할당제로 2024/25 해상 곡물 수출 25% 감소(Russia's 

seaborne grain exports drop 25% in 2024/25 due to export 

quotas) - 2025.7.15.

러시아의 2024/25 시즌 해상 곡물 수출량이 전년 대비 25.4% 감소한 약 4,600만 톤

으로 집계됐다고 업계 소식통이 전했다.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인 러시아는 2024/25 시

즌 초반에 사상 최대 규모의 곡물을 해외에 공급했다.

러시아 밀 수출 가격, 신곡 출하 지연 및 품질 우려로 상승(Russian wheat 

export prices rise on slow arrival of new crop, quality concerns)

러시아 밀 수출 가격이 지난주 남부 지역의 낮은 수확량과 신곡 출하 지연으로 상

승했으며, 수출 선적은 다소 증가했다고 분석가들은 전했다. IKAR 컨설팅의 드미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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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코는 단백질 함량 12.5%의 러시아산 신곡 밀에 대한 8월 FOB 기준 가격이 지난주 

말 기준 톤당 229달러로, 전주보다 4달러 상승했다고 밝혔다.

1.9. 프랑스 밀 재고, 수출 반등에도 불구하고 21년 만에 최고치 예상

(French wheat stocks seen at 21-year high despite export 

rebound) - 2025.7.17.

프랑스 농무부 산하 기관인 FranceAgriMer는 생산량 반등으로 2025/26 시즌 프랑스 

주요 밀 재고가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EU 최대 곡물 생산국인 

프랑스는 현재 밀 수확이 한창이며, 지난해 1980년대 이후 최저 수준이었던 생산량에

서의 반등이 기대되고 있다.

호주, 중국과 유채씨 수출 재개 위한 협상 타결 임박(EXCLUSIVE-Australia 

nears breakthrough canola deal with China, sources say)

소식통에 따르면 호주 캔버라는 중국과의 협상에서 타결에 가까워졌으며, 이에 따

라 호주산 유채씨 5건의 시험 선적이 중국으로 출하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수년

간 중단됐던 양국 간 유채씨 무역 재개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세계 최대 유채씨 수

입국인 중국은 대부분의 물량을 캐나다로부터 들여오고 있으나, 현재 캐나다산 제품

에 대한 반덤핑 조사로 인해 공급이 제한될 수 있다.

1.10. 코카콜라의 사탕수수 설탕 전환, 막대한 비용 수반과 미국 농가에 

타격 우려(Coke's shift to cane sugar would be expensive, hurt 

US farmers) - 2025.7.18.

코카콜라를 비롯한 음료 및 식품 산업이 감미료로 옥수수 시럽 대신 사탕수수 설탕

으로 전환할 움직임은 도입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며, 미국 농민들에게는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 분석가들은 코카콜라를 비롯한 미국 내 

음료 및 사탕류의 성분 변경은 옥수수 시럽과 사탕수수 설탕이 서로 다른 생산자와 

공급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에 큰 조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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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곡물 수출을 위해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Russia targets Southeast 

Asian markets for grain exports)

러시아는 7월 1일 시작된 새로운 마케팅 시즌부터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

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시아의 대형 시장을 주요 곡물 수출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국영 수출기관 Agroexport의 일리야 일류신 대표가 목요일 밝혔다.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인 러시아는 국내 생산자를 지원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이

집트, 터키 등 기존 주요 구매국 외에 농산물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려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지난 시즌 러시아는 베트남에 대한 밀 수출을 4배 확대한 바 있다.

1.11. 프랑스,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어려운 밀 수출 전망

(France faces another tough wheat export year despite better 

crop) - 2025.7.21.

프랑스는 올해 밀 수확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알제리와 중국의 수요 

감소, 흑해산 저가 곡물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수출 판로가 줄어들면서 수출 여

건은 여전히 어려울 전망이다. 해외 수요가 부진할 경우, 프랑스는 대량의 밀을 재고

로 쌓아두거나 축산용 사료 시장에 더 많이 출하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생산원가

를 밑도는 가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작년부터 이어진 농민들의 항의 시

위를 다시 촉발할 수 있다.

중국, 6월 브라질산 대두 수입 전년 대비 9% 증가(China's June soybean 

imports from Brazil climb 9% from the prior year)

중국의 6월 브라질산 대두 수입이 전년 대비 9.2% 증가했다고 중국 세관 자료가 

일요일 밝혔다. 이는 브라질의 풍작과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입이 늘어

난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 최대 대두 수입국인 중국은 지난달 브라질에서 총 1,062만 

톤의 대두를 수입했으며, 이는 전체 대두 수입의 86.6%에 해당한다.

1.12. 러시아, 신곡 시장 유입 시작(Russia's new-crop grain hits market 

as top producers report first harvest data) - 2025.7.22.

트레이더들과 분석가들에 따르면 러시아의 신곡이 시장에 본격 유입되기 시작했

다. 월요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본격적인 수확 시즌이 시작되었으며, 로스토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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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은 수확량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스타브로폴 지역은 양호한 수확이 전망된다. 수확 

지연으로 인해 7월 초 러시아의 곡물 수출량은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으

며, 일부 유럽 트레이더들은 신곡 밀의 판매 속도가 느려지면서 흑해 항구에서 선적 

작업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제재, 러시아산 비료 의존 중남미 농업에 혼란 초래 가능성(ANALYSIS-US 

sanctions could cause chaos on Latam farms run on Russian fertilizers)

미국이 러시아산 수출품 구매자에게 2차 제재를 가할 경우, 멕시코 아보카도부터 

브라질 대두·옥수수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산 비료에 의존하는 중남미 농가들은 큰 타

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은 지난해 전체 비료 수요의 약 3분의 1을 러시아로

부터 37억 달러 규모로 수입해 충당했으며, 업계 전문가들은 제재로 인해 이 공급이 

중단될 경우 이를 대체할 실질적인 방안이 없다고 밝혔다.

1.13. 프랑스 밀 수확량 30% 증가했지만 과거 평균보단 여전히 낮아

(France's wheat harvest rises 30% but falls short of past 

average levels, Argus says) - 2025.7.23.

프랑스의 올해 연질밀 수확량은 3,340만 톤으로, 지난해 폭우로 피해를 입었던 수확

량보다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아거스 미디어가 화요일 밝혔다. 그러나 이는 

2017~2023년 평균 수확량인 3,496만 톤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무관세 할당량 내 미국산 쌀 수입 확대 약속(Japan vows more US 

rice imports within tariff-free quota)

일본은 미국과의 양자 무역 협정 체결 과정에서 자국 농업 부문을 성공적으로 보호

했다고 강조하며, 기존 무관세 할당량 내에서 미국산 쌀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수요일 밝혔다. 일본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의 최소접근(minimum 

access)에 따라 매년 약 77만 톤의 쌀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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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프랑스 연질밀 수확 86% 완료, 옥수수 작황은 악화(Economists 

doubt Trump outlook that US will sell 'so much' beef to 

Australia) - 2025.7.28.

유럽연합 최대 곡물 생산국인 프랑스에서 연질밀 수확이 빠르게 진행되어 지난주 

말 기준 예년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고 프랑스 농업청 FranceAgriMer이 금요일 

밝혔다. 최근 프랑스를 강타한 고온건조한 날씨가 밀과 보리의 성숙을 앞당기면서 수

확 작업을 빠르게 진행시키는 한편, 옥수수에는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됐다.

아르헨티나, 육류·곡물 수출세 인하(Argentina lowers export taxes on meat 

and grain, Milei says)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토요일, 자국 농업계의 요청에 따라 닭고기

와 쇠고기, 대두 및 부산물, 옥수수, 수수, 해바라기 등에 대한 수출세를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영구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히며, 곡물 

공급망에 대한 수출세는 20%, 축산 및 육류 부문에 대한 수출세는 26% 인하될 것이

라고 밝혔다.

1.15. 미국 옥수수 작황 등급 하락, 대두는 예상 밖의 개선세 보여(US corn 

crop rating slips, soy condition improves unexpectedly) - 

2025.7.29.

미국 농무부(USDA)는 월요일 발표한 주간 보고서에서, 지난주 미국 옥수수 작황이 

소폭 악화되었지만 수확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

편, 대두 작황은 시장 예상과 달리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헨티나, 수출세 인하 공식화되면 대두 수출 재개 예정(Argentina to resume 

soy exports once tax cut official, chamber says)

아르헨티나 정부가 주말에 발표한 대두 및 부산물에 대한 수출세 인하 조치가 공식

화되면, 대두 수출이 곧 재개될 예정이라고 아르헨티나 곡물수출상회(CIARA-CE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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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밝혔다. CIARA-CEC의 구스타보 이디고라스 회장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세

계 최대 대두유 및 대두박 수출국인 아르헨티나는 7월 1일부로 한시적 세금 감면 조

치가 종료되면서 수출이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1.16. 우크라이나-이집트, 곡물 및 해바라기유 교역 확대 추진 합의

(Ukraine, Egypt agree steps to boost grain and sunflower oil 

trade) - 2025.7.31.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수요일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이집트가 중동 및 북아프

리카 지역 최대 교역국인 이집트와의 무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곡물과 해바라기유 

등 주요 농산물 교역 확대를 위한 구체적 조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사관은 

구체적인 조치 내용이나 이행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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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곡물시장 8월 주요 뉴스 – 로이터(Reuters)

2.1. 우크라이나, 2025/26년 곡물 생산·수출 기상 악화로 감소 전망

(Ukraine 2025/26 grain crop and exports likely to take hit from 

poor weather) - 2025.8.1.

우크라이나 최대 농업단체인 농업협회(UAC)의 데니스 마르추크 부회장은 목요일, 

2025년 곡물 수확량이 약 5,100만~5,200만 톤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4년 수확량 약 5,500만 톤보다 줄어든 수치로, 기상 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

다. 또한, 부회장은 밀 생산량이 2024년의 2,200만 톤에서 2,100만 톤으로 소폭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브라질, 대미 수출의 35.9%가 트럼프 행정부 고율 관세 대상(Brazil sees 35.9% 

of exports to US facing steeper tariff, pushes reversal for coffee)

브라질 부통령 제랄두 알크민은 목요일,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행정명령에 따라 

브라질의 대미 수출액 중 35.9%가 50%에 달하는 고율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커피 등 핵심 품목에 대한 관세 철회 노력을 강조했다. 이번 수치는 로이터의 

기존 보도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브라질산 제품의 44.6%는 기존 10% 관세, 나머지 

19.5%는 미국이 글로벌 기준으로 적용하는 25~50% 관세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2. 트럼프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 바이오디젤 정책으로 미국 기업과 

소비자 피해 우려(Trump's America First biodiesel policy could 

cost US companies, consumers, trade groups warn) - 2025.8.4.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 바이오디젤에 외국산 원료 사용을 제한하려는 정책을 추진

하면서, 미국 소비자의 에너지 비용 상승과 국내 생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

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환경보호청(EPA)과 전통적 지지 

기반인 에너지·농업 산업계 간의 갈등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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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료 제조업체의 저가 물량 확보에 따라 아르헨티나산 대두 추가 구매

(China buys more Argentine soymeal as feedmakers seize on cheaper 

prices, sources say)

중국의 한 바이어가 이번 주 아르헨티나산 대두 3만 톤 수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두 

무역 소식통이 전했다. 해당 화물 가격은 운임 포함 톤당 345달러이며 선적 시기는 

9월에서 10월 사이로 예정되어 있다.

2.3. ADM, 무역 혼란 여파로 2분기 순익 5년 만에 최저(ADM Q2 profit 

falls to 5-year low amid trade turmoil) - 2025.8.6.

Archer-Daniels-Midland(ADM)는 화요일, 미국의 무역 불안정성과 바이오연료 정책

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판매 둔화와 작물 가공 마진 감소로 2분기 순이익이 최근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ADM은 지속적인 글로벌 무역 문제로 상반기가 부진

한 가운데 2025년 조정이익이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4.00달러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

로 내다봤다.

필리핀, 9월부터 60일간 쌀 수입 중단(Philippines to suspend rice imports 

for 60 days from September)

세계 최대 쌀 수입국 중 하나인 필리핀이 수확기 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국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60일간 쌀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정

부가 수요일 밝혔다. 데이브 고메즈 공보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해당 조치는 페르디난

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라며, 수입쌀에 대한 관세 인상은 이

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4. 아르헨티나 수출세 조정, 브라질 가공 대두 제품 수출에 호재

(Brazilian soybean products could benefit after Argentina tax 

shift, industry group says) - 2025.8.7.

브라질 대두산업협회(Abiove)는 수요일, 최근 아르헨티나의 수출세 구조 변경이 브

라질산 대두 가공품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니엘 푸를란 아마

랄 Abiove 경제 및 규제 담당 책임자는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로 가공 대두 제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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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대두 간의 세율 차이가 2%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축소되었다며, 이로 인해 

아르헨티나산 대두박과 대두유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7월 대두 수입, 브라질 수출 강세와 미국 무역 불확실성으로 최고치 기록

(China soybean imports hit record July high on strong Brazil exports, 

US trade uncertainties)

로이터의 세관 데이터 집계에 따르면 중국의 7월 대두 수입량이 브라질의 대두 수

출 증가와 미·중 무역 불확실성으로 해당 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계 최

대 대두 소비국인 중국의 7월 대두 수입량은 1,167만 톤으로 전년 동월 985만 톤 대비 

18.5% 증가했으며, 시장 예상치인 1,048만 톤을 상회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 농작물로 곡물 수출 확대(Russia boosts grain 

exports with crops from parts of Ukraine it controls)

현지 관리들에 따르면, 러시아가 2022년 전쟁 이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 우크라이

나의 4개 지역 중 하나인 루한스크 지역의 올해 밀 수확량이 두 배로 늘어날 전망이

며, 이 중 일부는 수출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생산 급증은 해당 지역이 러시아 농

업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5. Expana, EU 밀 작황 전망 상향 조정 및 옥수수 전망 하향 조정

(Expana raises EU wheat crop forecast and cuts maize) - 

2025.8.8.

Expana는 월간 곡물 전망에서 현재까지의 양호한 수확 결과에 따라 유럽연합(EU)

의 주요 밀 작물에 대한 월간 생산 전망을 상향 조정했지만 남동부 유럽의 악천후 영

향으로 EU 옥수수 생산 전망은 2개월 연속 하향 조정했다. Expana는 EU의 2025/26 

시즌 연질밀 생산량을 7월 전망치보다 210만 톤 증가한 1억 3,280만 톤으로 상향 조

정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지난 시즌 집중호우로 감소했던 생산량 대비 약 17%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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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8월 20일까지 중국에 보리 30만 톤 수출 예정(Ukraine to ship 

300,000 tons barley to China by Aug. 20, farmers union says)

우크라이나 농업협회(UAC)는 목요일, 7월에 중국으로 25만 톤의 보리를 수출했으

며 8월에는 추가로 25만~30만 톤을 수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UAC에 따르면, 

7~8월 두 달간 수출 계약이 체결된 보리 총량은 77만 톤에 달한다.

2.6. 트럼프,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4배로 늘리길 기대(Trump hopes 

China will quickly quadruple its US soybean orders) - 2025.8.11.

트럼프 행정부는 일요일,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현재보다 4배 늘리기를 희망

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확대가 미·중 간 무역적자를 상당 부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해 약 1억 500만 톤의 대두를 수입했으며, 이 중 4분

의 1은 미국산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브라질산이었다.

2.7. 미국, 사상 최대 옥수수 수확 전망(Record US corn harvest expected) 

- 2025.8.13.

미국 농무부(USDA)는 화요일 발표에서, 올가을 미국 농가가 사상 최대 규모의 옥

수수와 대두를 수확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전망은 올여름 전반적으로 양호했던 날

씨와 봄철 옥수수 파종 면적에 대한 USDA의 예상치가 크게 상향 조정된 점을 반영한 

것이다.

베트남 식품협회, 필리핀의 쌀 수입 중단 조치에 공식 이의 제기 촉구

(Vietnam food association urges trade ministry to challenge Philippine 

rice import suspension)

두 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베트남 식품협회가 필리핀의 2개월간 쌀 수입 중단 결정

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해줄 것을 자국 산업무역부에 요청했다. 베트남산 쌀의 최대 수

입국인 필리핀은 지난 주 수확기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자국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60일간 쌀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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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아르헨티나, 옥수수 파종 최대 20% 확대 전망(Argentina exchange 

sees corn planting up as much as 20% in coming campaign) - 

2025.8.14.

로사리오 곡물거래소는 수요일 발표한 전망에서, 아르헨티나 중부 주요 곡물 재배 

지역의 농가들이 2025/26 시즌 옥수수 파종을 전년 대비 15~20% 늘릴 계획이라고 밝

혔다. 주요 식량 수출국인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파종은 9월부터 시작된다.

브라질의 주요 공급 시기 선점으로 미국의 대중 대두 판매 기회 상실

(US losing out on China soybean sales as Brazil fills key supply period)

트레이더들에 따르면, 세계 최대 대두 수입국인 중국이 미국의 주요 마케팅 시즌 

물량을 브라질산으로 선점하면서 미국 대두 수출업체들이 중국 시장에서 수십억 달

러 규모의 판매 기회를 잃을 위험에 처했다. 중국 수입업자들은 9월 선적분 대두 약 

800만 톤을 이미 모두 남미에서 계약했다고 세 명의 트레이더들이 전했다.

7월 러시아 해상 곡물 수출, 전년 대비 40.6% 감소(Russia's seaborne grain 

exports fell 40.6% in July)

업계 해운 데이터에 따르면, 러시아의 7월 해상 곡물 수출량이 전년 동월 대비 

40.6% 감소한 270만 톤을 기록했다. 특히 전체 해상 곡물 수출의 약 90%를 차지하는 

흑해 항로 수출량은 230만 톤으로 전년 대비 45.5% 감소했다.

2.9. 브라질 경쟁 당국, 대두 모라토리엄 일시 중단 명령 및 수출업체 조사 

지시(Brazil regulator suspends soy moratorium, orders probe of 

exporters) - 2025.8.19.

브라질 경쟁당국 CADE는 월요일, 세계 최대 대두 수출국인 브라질의 곡물 트레이

더들에게 대두 모라토리엄(soy moratorium) 프로그램을 10일 내 중단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20년 전 체결된 이 민간 협정은 2008년 7월 

이후 아마존 열대우림을 훼손한 농가로부터 대두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

지만 이는 브라질 경쟁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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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미국 대두 농가, 트럼프 행정부에 중국과의 구매 협정 체결 촉구(US 

soybean farmers urge Trump to make purchase deal with 

China) - 2025.8.20.

미국 대두 농가들이 화요일 공개 서한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에게 중국과의 무역 합

의에서 대규모 대두 구매 계약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외면

하는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세계 최대 

대두 수입국인 중국은 최근 미국과의 무역 긴장 및 협상 지연 속에 브라질산 대두 수입

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다가올 미국산 신규 수확물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아직 체결하

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농가와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 곡물 수출, 신규 규정으로 주요 항만서 지연 발생(New rules slow 

shipments from major Russian grain export port)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흑해 연안의 카프카즈(Kavkaz) 항구를 통한 곡물 수

출은 지난 시즌 전체 해상 곡물 수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지만, 이번 달 신규 선박 

입항 및 검사 규정으로 지연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7월 발표한 대통령

령에 따라, 외국 선박이 러시아 항구에 입항하기 위해서는 항만 당국의 허가와 연방

보안국(FSB)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1. 중국, 미국 보호무역주의 농업 협력 위협(China says 'rampant' US 

protectionism threatens agricultural ties) - 2025.8.25.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는 토요일 중국 대사관이 공개한 연설문에서, 미국의 보호무

역주의가 중국과 미국 간 농업 협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

호무역주의가 만연하여 미·중 농업 협력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세계 두 최대 경제국의 무역전쟁 비용을 농민들이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작황 조사단, 2025년 미국 옥수수 수확 사상 최대 전망(Crop tour projects 

record 2025 US corn harvest, but disease could hit yields)

작황 컨설팅업체 Pro Farmer는 금요일, 올여름 미국 중서부 대부분 지역의 이상적

인 날씨 덕분에 2025년 미국 옥수수 수확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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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동시에 농경지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작물 질병과 고온 스트레스가 수확

량을 제한해 미국 정부의 낙관적 전망치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ro 

Farmer는 중서부 동부 일부 지역의 건조한 기후와 아이오와주 일부에서 발생한 질병 

피해가 대두 수확 잠재력을 제약할 수 있음에도 옥수수뿐 아니라 대두 수확도 풍작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Part 4. 세계 농업기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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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곡물생산국의 농업기상 현황
이충식(국제NGO, “WTIT-타지키스탄” 프로그램 담당자)*

2)

1. 미국

▮2025년 6월 29일 ~ 7월 5일

7월 3일 밤부터 4일 새벽 사이에 심각한 홍수가 텍사스 힐 컨트리 지역을 강타하여 

역사적으로 빠른 속도로 강 수위가 상승하면서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가

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텍사스 주 ‘커 카운티’였다. 이 지역 헌트에 있는 과달루페 

강의 수위가 독립기념일 오전 6시(중부여름시간) 직후 홍수 기준 수위보다 최소 

27.52피트(약 8.4 미터) 더 높아졌는데 이는 1932년 7월에 기록된 최고 수위를 능가한 

것이다. 로키산맥에서 동쪽으로 한 주 대부분 동안 불안정하고 소나기가 잦은 날씨가 

지속되었다. 텍사스를 제외한 지역 중에서는 특히 중부 및 남부 대서양 연안 지역과 

중서부 상부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렸다. 이로 인해 농작업이 간헐적으로 지연되었지

만 초지와 여름 작물에게는 대체로 양호한 생육 조건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미국 극

서부 대부분 지역은 여전히 건조한 상태를 유지했으며 대분지와 태평양 연안 주들에

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거나 전혀 내리지 않았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올해 들어 가장 

큰 산불인 마드레 화재는 7월 2일에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에서 발생했으며 5일 만

에 8만 에이커 이상의 식생을 태웠다. 한편, 더위가 미국 북쪽 절반 지역에 집중되었

고, 남중부 지역에서는 흐린 날씨와 강우가 기온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내륙 

북서부 지역에서 오대호 주들까지 많은 곳에서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최소 5°F 

높았다.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미시시피 델타와 사막 남서부의 일부 지역에서도 지배

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로키산맥과 대평원의 남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최대 5°F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러한 기온 저하는 남쪽으로 히우그란지 계곡까지 

이어졌다.

* leecs244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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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6일 ~ 7월 12일

텍사스에서는, 7월 초 커 카운티 및 그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폭우에 이어 국지적인 폭우가 계속되었다. 텍사스 중부의 일부 지역은 총 4인치 이상

의 추가 강우가 발생했다. 실제로 미국 중부 및 동부 대부분에 걸쳐서 소나기성 날씨

가 지속되며 여름 작물을 위한 수분 저장량을 대체로 적당하거나 풍부한 수준으로 유

지시켰다. 이 작물 중 일부는 온도와 수분에 민감한 생식 생장 단계에 진입하거나 그 

단계를 지나고 있는 중이다. 텍사스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중부 및 남부 대서양 주들

과 네브라스카 동부에서 일리노이 북부에 이르는 지역에서 주간 강우량이 총 2~4인치 

이상에 이른 곳이 흔했다. 7월 6일 사우스캐롤라이나 북동부 전역에 상륙한 열대 폭

풍 챈탈은 캐롤라이나와 버지니아 남부의 많은 강우에 기여했다. 한편, 뉴멕시코 서

부에서 노스다코타 서부까지의 지역과 그 서쪽 지역에서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우

세했다. 그러한 건조한 날씨에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함께 나타나면서 야외 농작업에

는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으나 관개 수요 급증으로 이어졌고 산불 위협이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며 방목지와 목초지 그리고 천수답 여름 작물에게 스트레스를 증가시켰다. 

주간 평균 기온은 남서부와 북서부 일부에서, 그리고 오하이오 계곡에서 북동부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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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지역에서도, 평년보다 최소 5°F 높았다. 반면, 텍사스 중부를 포함하여 미국 중

남부 일부에서는 평균 수치가 평년보다 5°F 가량 낮았다.

▮2025년 7월 13일 ~ 7월 19일

옥수수 벨트 남부에서 중부 대서양 주의 지역과 중부 및 동부 텍사스에서 플로리다

에 이르는 지역에서의 강우량은 여전히 총 2~4인치 이상에 달했지만, 로키 산맥 동쪽 

지역에서는 소나기의 확산 범위가 다소 줄어들었다. 약한 저기압계가 열대성 특성을 

갖지 않은 채 내륙으로 이동하기는 했지만, 중부 및 동부 걸프 연안 주들에 집중 강우

를 내리는 데 일조했다. 이와 별도로 미국 북부 절반 지역을 가로지르는 한랭전선들

이 강한 소나기와 국지적으로 격렬한 뇌우를 유발하여 대평원 북쪽 절반과 중서부를 

둘러 동쪽으로 중부 대서양 연안으로 이어졌다. 미국 주요 옥수수 및 대두 생산 지역

에 광범위하게 내린 소나기가 생식기에서 종실비대기에 있는 작물들을 위한 생육 조

건을 전반적으로 유리하게 유지해주었다. 대조적으로 서부 대부분 지역에서는 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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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날씨 때문에 관개 수요가 크게 증가했고, 산불 활동이 활발해졌으며 일부 초

지와 목초지 그리고 강우 의존형 여름 작물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했다. 그러나 몬순 

관련 소나기가 몇몇 지역에 제한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해주었는데 주로 포 코너스 

지역 일대였다. 주간 평균 기온은 오리건, 워싱턴, 그리고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북부 

지역에서 평년보다 최소 5°F 이상 높았다. 이와 유사한 기온 상승 폭은 중부 애팔래치

아에서 뉴잉글랜드 북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도 관측되었다. 반대로 다코타를 포함하여 

미국 북중부 대부분에서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5°F 이상 낮았다. 텍사스 중부에서

도 서늘한 날씨(평년보다 약 5°F 낮음)가 지속되었다.

▮2025년 7월 20일 ~ 7월 26일

미국 동부 절반에 자리 잡은 고기압 능선을 둘러싼 수분이 북부 및 중부 대평원과 

대부분의 중서부 지역에서 생식기에서 종실비대기로 접어든 여름 작물들에 대해 소

나기성 기상 조건을 유지했다. 많은 강우(국지적으로 4인치 이상) 가운데 일부가 캔

자스 중부 및 동부에서 미시시피 계곡 중류까지 내렸으며 또 다른 주요 강우는 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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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평원과 중서부의 상부 지역에 영향을 주었다. 텍사스 중부와 남부에서 중서부에 이

르는 지역에는 강수량이 거의 없어 목초지와 생육 초기 여름 작물들을 위한 토양 수

분 저장량이 감소하게 되었다. 중앙 대서양 주들 가운데 일부 지역도 대체로 건조한 

날씨를 겪었지만 멕시코만 중부 연안 지역에서 대서양 남부 연안 주들까지는 간헐적

인 소나기가 이어졌다. 더 서쪽으로는 북아메리카의 몬순 순환이 로키산맥 중부 및 

남부와 인접한 고원에 소나기성 날씨를 가져왔다. 그러나 로키 산맥 서쪽 대부분 지

역은 비교적 서늘한 날씨 조건에도 불구하고 강수량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었다. 캘

리포니아 지역 대부분에서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5°F 이상 낮았고 평년보다 선

선한 조건이 남서부 일부와 로키산맥을 가로질러 고원 북부까지 확장되었다. 반면, 

미시시피 계곡 중류와 중남부 전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

소 5°F 이상 높았다. 중서부의 덥고 습한 날씨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

요 옥수수 및 대두 생산 지역에서는 기온이 95°F 미만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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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7일 ~ 8월 2일

기상 패턴이 변화하는 가운데, 여러 지역에서 상당한 소나기 활동이 초지, 목초지, 

여름 작물에 지속적으로 혜택을 주었다. 특히, 비(국지적으로 1~3인치 이상)가 북부 

고원에서 옥수수 벨트 동부까지 띠를 형성하며 내렸으며, 중앙 걸프 연안 주들에서 

중남부 대서양 연안까지 별도의 소나기 지역이 뻗어 있었다. 몬순 관련 대기 순환이 

주 중반에 접어들며 약화되었고, 그 결과 날씨는 더 덥고 건조한 방향으로 전환되기

는 했지만, 중앙 및 남부 로키산맥과 그 주변 지역에서도 강수가 관측되었다. 미국 북

부 지역의 동쪽 절반도 건조한 날씨를 겪었으며, 북쪽에서 불어온 바람으로 인해 캐

나다 산불의 연기가 유입되어 공기질이 악화되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로키산맥 서

쪽의 대부분에서 평년보다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야외 농작업에는 유리했지만 관

개 수로는 여전히 높게 유지되었다. 또한 미국 서부 여러 지역에서 산불이 지속될 뿐

만 아니라 새로운 산불도 발생했는데, 일부는 실질적으로 비가 내리지 않는 상태에서 

내린 낙뢰로 인한 것이었다.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에서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5°F 정도 낮기는 했으나, 서부에서는 서늘한 공기가 점차 약화되었다. 그러나 북서부

와 남서부 일부 지역에서 더위가 다시 나타나면서 애리조나 남부, 아이다호 북부, 워

싱턴 동부 일부에서는 평균값이 평년보다 최소 5°F 높았다. 더 동쪽 지역에서는 평년 

수준 또는 다소 낮은 기온이 대평원과 중서부 상부 지역을 지배한 반면, 남동부 지역

에서 계속되던 더위가 기온을 평년보다 최대 5°F 높게 상승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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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3일 ~ 8월 9일

중남부, 북동부, 옥수수 지대의 남동쪽 절반을 포함하는 미국의 광범위한 지역은 

날씨가 대체로 건조하여 야외 농작업을 촉진되었지만 목초지와 미성숙한 여름 작물

이 이용할 수 있는 토양 수분은 감소되었다. 건조한 날씨 조건이 북쪽 일부를 제외하

고 서부로 확대되었다. 남서부의 건조는 몬순 순환이 일시적으로 와해된 것과 관련이 

있었다. 반대로 북부 및 중앙 평원, 중서부 상부, 남동부 하부의 일부에서는 상당한 

강우가 있었다. 또한 미국 중부 지역 곳곳에서 국지적으로 강한 뇌우가 발생하여 큰 

우박, 강풍, 돌발 홍수가 나타났다. 8월 9일에는 위스콘신 남동부에서 국지적으로 4인

치 이상의 폭우가 내렸다. 한편 동남부에서는 지속적인 구름과 소나기로 인해 조지아 

중부에서 캐롤라이나에 이르는 지역의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5~10°F 낮게 유지

되었다. 북중부 대서양 연안 주들에서는 날씨가 주로 서늘하고 건조했다. 그 밖의 지

역에서는 전반적으로 건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더위는 미국 남서부와 남중부로 

국한되었다. 실제로 내륙 북서부 전체적으로 평년보다 평균적으로 최소 5°F 이상 낮

은 기온을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더 먼 남쪽과 동쪽에서는 남서부에서 오대호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160 

주들까지 평년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기온이 확대되었다. 오대호 상부의 일부에서

는 애리조나와 뉴멕시코의 수많은 곳들과 함께 온도 수치가 평년보다 평균적으로 5°F

를 초과했다. 옥수수와 대두의 주산지인 중서부에서는 한 주 내내 기온이 95°F 아래에 

머물러 열 스트레스가 최소화되었다.

2. 유럽

▮2025년 6월 29일 ~ 7월 5일

서부 및 중부 유럽의 찜통더위는 한 주가 끝날 무렵 가라앉았으며, 한편 대륙 동부 3분

의 1 지역에서는 점점 더 더운 기상 조건이 발달했다. 관측 기간 동안 기온은 스페인, 

프랑스, 영국에서 동쪽으로 독일과 서부 발칸 지역에 이르는 지역에서 평년보다 평균 

4~9°C 높게 나타났다. 눈에 띄는 낮 최고 기온은 다음과 같다: 스페인 남부, 43.4°C; 스페

인 북서부, 39.9°C; 프랑스 서부, 38.9°C; 독일 동부, 37.6°C; 이탈리아 북부, 38.6°C. 이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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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북부에서는 수염 형성기에 접어든 옥수수가 35°C 이상의 고온에 11일 연속 노출되어왔

지만, 여름 작물 대부분은 여전히 영양 후기 단계에 있었다. 그러나 주말에는 국지적이기

는 했지만 산발적인 강한 소나기와 뇌우를 동반한 강력한 한랭전선이 무더위를 급격히 

해소시켰다. ‘유럽 악천후 데이터베이스’에 보고된 심각한 기상 현상 가운데 다수는 독일 

북부(주로 강풍)와 프랑스 남동부에서 이탈리아에 이르는 지역(강한 비와 큰 우박)에서 

발생했다. 한편, 유럽 동부 3분의 1 지역에서는 건조하면서 점점 더 더운 날씨가 자리 

잡았으며, 주말에는 헝가리와 발칸반도 지역의 주간 최고 기온이 38°C에 육박하거나 이를 

넘기기도 했다. 여름작물은 여전히 영양기였고 현재까지는 수확량에 부정적인 영향이 거

의 없었지만 급속히 생식기에 진입하고 있었다. 유럽 대부분은 건조했으나, 앞서 언급한,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와 뇌우가 다음 지역의 토양을 적셨다: 독일 북부, 10~40mm; 프랑

스 남동부에서 이탈리아, 10~30mm; 오스트리아, 10~70mm; 크로아티아, 2~35mm. 

▮2025년 7월 6일 ~ 7월 12일

7월 초의 폭염은 훨씬 더 서늘한 날씨와 광범위한 강우로 끝이 났다. 지난주의 심

각한 폭염 이후 강력한 한랭전선이 광범위한 소나기와 뇌우를 동반해 기온을 평년 수

준 또는 그 이하로 낮췄고 특히 중부 유럽에서는 기온이 지역적으로 평년보다 최대 

4°C 낮았다. 총 강우량은 영국과 프랑스 북부에서 동쪽으로 10~75mm에 달했고, 오스

트리아에서 폴란드 남서부에 걸친 지역에서는 100mm를 초과했다. 그러나 다뉴브 강 

계곡과 그리스 전역에서는 대체로 건조하고 무더운 날씨(35~40°C)가 지속되었다. 습

하고 서늘한 기상 조건이 생식 단계에 접어들고 있거나(북부), 진입하고 있는(남부) 

여름 작물에게는 거의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했으며 수확 전망을 상당히 개선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북부 이탈리아에서는 옥수수가 7월 초 폭염이 왔을 때 민감한 생육 

단계인 수꽃출현기와 암꽃출현기(수염출현기)였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수확량 손

실을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 전반적으로 서늘한 날씨 패턴이 형성되었지만, 스페인 

중남부에서는 40°C에 육박하거나 이를 넘는 극심한 폭염 때문에 개화하거나 종실비대 

중인 여름 작물의 관개 수요가 매우 높게 유지되었다.

▮2025년 7월 13일 ~ 7월 19일

일부 남부 재배 지역에서는 덥고 건조한 기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는 했지만, 

대륙 대부분 지역에서 광범위한 소나기가 여름 작물의 수확량 전망을 더욱 개선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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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쌍의 폭풍 시스템이 한 주의 처음과 끝을 관통하며, 영국과 프랑스 동부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 폴란드와 발칸반도 북부에 이르기까지 중간 내지 강한 수준의 광범

위한 소나기와 뇌우(10~75mm)를 발생시켰다. 그 비는 생식기 단계에 진입했거나 지나

고 있는 옥수수, 해바라기, 대두의 수확량 전망을 유지하거나 개선시켰다. 반면, 스페

인에서는 대체로 건조하고 더운 날씨가 여름 작물을 재촉하여 생식기를 빠르게 진행하

게 했고 높은 관개 수요를 유지했으며 수확량 전망을 낮추었다; 북서부 스페인에서는 

수염기 옥수수가 날씨가 다소 낮아진 주말에 이르기 전까지 최대 39.6°C의 고온에 노

출되었다. 마찬가지로 루마니아 남부와 불가리아 북부에서도 기온이 잠시 30°C 후반까

지 치솟았는데, 관측 기간 후반에 기온이 다소 낮아져서 심각한 수확량 영향은 피할 

수 있었다. 이탈리아 북부에서는 산발적인 소나기와 거의 평년 수준의 기온이 6월 말

부터 7월 초까지 이어진 극심한 폭염 이후 여름 작물의 생육 조건을 더욱 안정시켰다.

▮2025년 7월 20일 ~ 7월 26일

중부 및 북부 유럽 대부분 지역에서는 광범위한 강우와 함께 서늘한 기온이 나타난 

반면, 동남부 재배 지역에서는 매우 뜨거운 더위가 생식기 여름 작물들에게 시기적으

로 부적절한 영향을 미쳤다. 제트기류가 뚜렷하게 남하하면서 대륙 북부 절반의 전역

에 걸쳐 광범위하게 중간에서 강한 소나기와 뇌우(10~95mm)를 발생시켜서 생식기 

옥수수, 해바라기, 대두에 필요한 수분 공급을 올려주었다. 게다가 평균 기온이 평년

의 1~2°C 이내 수준을 유지하여, 작물이 온도에 민감한 생식기를 지나고 있는 중에 

고온으로 인한 피해 위험을 최소화했다. 이전 주들과 달리 스페인에서도 서늘한 날씨

가 정착했고(평년보다 1~3°C 낮음), 옥수수와 해바라기와 같이 생식기 내지 종실 비대

기의 관개 여름 작물들이 최근에 겪었던 고온 스트레스를 완화해주었다. 마찬가지로 

북부 이탈리아에서는 서늘한 기온과 지역적으로 강한 소나기(15~85mm)가 생식기 내

지 종실비대기에 있는 옥수수와 대두의 생육 조건을 안정시켰다. 반대로 루마니아 남

부와 불가리아 북부에서는 산발적인 소나기가 내렸지만 뜨거운 폭염을 거의 또는 전

혀 해소하지 못했다; 수정 직후 초기 낟알 형성기에 있는 옥수수에게 최고 기온이 광

범위하게 40°C 초반에 이르는 조건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다. 특히 루마니아 남서부 

다뉴브 강 유역을 따라서는 최고 기온이 43.4°C에 달했다. 이와 유사하게 그리스 중부

와 북부에서는 최고 43.8°C에 달하는 극심한 폭염이 개화 중인 면화와 생식기 및 종실

비대기에 있는 기타 관개 여름 작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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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7일 ~ 8월 2일

광범위한 비가 중부 유럽과 북부 유럽 대부분에 걸쳐 내리면서 선선한 기온을 동반

했고 주초 남동부 경작지에 있던 더위는 주말에 누그러졌다. 제트 기류가 뚜렷이 남

하하면서 프랑스 동부에서 동쪽으로 폴란드와 발칸반도 북부까지 광범위한 중간~강

한 소나기 및 뇌우 (10~75mm, 국지적으로 그 이상)를 추가로 촉발했고 생식기부터 

종실비대기까지의 옥수수, 해바라기, 대두에 대한 수분 공급을 올려주었다. 또한 기온

은 평년보다 평균 1~3°C 낮아서, 작물들이 온도에 민감한 핵심적인 생식기 및 종실비

대기를 지나고 있기는 하지만, 해로운 고온 피해 위험을 최소화해주었다. 반대로 발

칸반도 남부에서는, 소나기와 뇌우(5~45mm)가 이 기간 후반에 더 서늘한 공기가 유

입되었음을 알리기는 했지만, 주초의 더위(35~40°C)가 종실 비대 중인 옥수수, 해바라

기, 대두에게 더 스트레스를 주었다. 스페인에서는, 프랑스 서부와 남부 대부분에서

도,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야외 농작업과 여름 작물의 생육을 촉진했다.

▮2025년 8월 3일 ~ 8월 9일

주초에 소나기가 중부와 동부 경작지에 내리던 것이 서쪽으로 갈수록 건조하고 따

뜻한 날씨로 바뀌었으며, 지중해 유역에서는 극심한 더위가 계속되었다. 중유럽과 동

유럽 대부분에서는 한랭 전선 하나가 소나기와 뇌우(5~50mm, 국지적으로 더 많음)를 

일으켜 생식기에서 종실비대기 여름 작물에 대한 수확량 전망을 안정(남부) 또는 상

승(북부)시켰다. 그러나 헝가리 서부와 그 주변 그리고 다뉴브 강 계곡도 포함하여 몇

몇 지역들은 완전히 건조했다. 아드리아 해에서 북동쪽으로 폴란드와 발트 3국까지 

한랭 전선의 영향으로 발칸반도 남부에서는 이례적인 더위(평년보다 최대 2°C 높은)

가 계속되었지만, 평년보다 1~3°C 낮은 선선한 날씨가 따라왔다. 한편 확장하는 고기

압의 영향으로 프랑스와 영국 남동부에는 유채의 이른 파종에 유리한 건조한 날씨가 

나타났고, 한편 프랑스 남부에서는 평년보다 최대 4°C 높게 열이 쌓임으로써 여름 작

물의 건조가 빨라졌다. 지중해 유역 전역에서는 극심한 고온 (36~42°C)이 북이탈리아, 

헝가리, 발칸반도에서 가뭄 피해를 입은 여름 작물이 성숙기로 향하도록 또는 성숙기

에 들어가도록 재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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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주

▮2025년 6월 29일 ~ 7월 5일

남서부 호주 전역에 소나기가 내린 반면 동부 지역에는 남동부 해안에 매우 많은 

비가 내렸으나 대체로 건조했다. 한 쌍의 한랭 전선이 서호주 남서부에 약하거나 중

간 수준의 소나기(5~25mm)를 내렸고 달링 단층애(Darling Scarp) 서쪽 지역에 많은 

비(50~125mm)가 내렸다. 이에 따라 주 북부 농지에서 발생해온 장기적인 심각한 수

분 부족을 완전히 해소하려면 더 많은 비가 필요하겠지만, 영양 생장 중인 밀, 보리, 

유채의 작황 전망은 계속 개선되고 있었다. 남호주에서 동쪽 지역에 이르는 지역은 

- 호주 남부와 남동부 대부분 지역에서는 여전히 가뭄이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 건

조한 날씨로 인해 야외 농작업과 겨울 작물의 생육에 유리했다. 그러나 느리게 움직

이는 연안 저기압이 겨울 작물 주산지의 동쪽에 위치한 뉴사우스웨일즈 해안에 강하

거나 매우 강한 강우를 동반하여 시드니 남쪽에는 총 강우량이 240~340mm에 달하는 

지점이 다수 있었다.

▮2025년 7월 6일 ~ 7월 12일

호주 남서부와 남부 전역에서 추가적인 소나기가 발생한 반면 남동부에서는 날씨

가 대체로 건조했다. 2주 연속으로 한 쌍의 한랭전선이 서호주의 재배 지역에 광범위

한 중간 내지 강한 소나기(5~50mm, 북부에서 가장 강했음)를 몰고 왔다. 그 결과 영

양기 밀, 보리, 유채의 생육 전망은 계속해서 개선되었다. 이와 유사한 강우가 남호주

와 빅토리아 전역에서 겨울 작물을 위한 토양 수분 상황도 개선했다. 반대로 뉴사우

스웨일즈 남부에서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가뭄 우려를 지속시켰다. 뉴사우스웨일즈 

북부와 퀸즈랜드 남부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겨울 곡물 및 유지작물의 발달에 유리하

게 작용했으며, 최신 위성기반 식생건강지수는 계속해서 양호하거나 우수한 작물 활

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2025년 7월 13일 ~ 7월 19일

대체로 맑은 하늘과 거의 평년 수준 또는 그 이하의 기온이 야외 농작업과 겨울 작

물의 생육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서호주에서는 주요 재배 지역 전반에 걸쳐 건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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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지속되었고 달링 단층애를 따라 그리고 그 서쪽 지역에서 10~35mm의 상당한 

강우가 관측되었다. 남호주에서는 에어 반도(Eyre Peninsula)에 3~20mm의 약하거나 

보통 수준의 소나기가 있었으나 동쪽 지역은 건조했다. 빅토리아 북서부와 뉴사우스

웨일즈의 머리 강 유역을 가로질러 대체로 맑은 하늘(3mm 이하)이 지속되며 가뭄 우

려가 계속되었다. 반면 소나기가 내리면서 뉴사우스웨일즈 북부(10~30mm)와 퀸즈랜

드 남부(2~10mm)에 양호한 수분 조건이 유지되었다. 호주 남부와 동남부 지역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건조한 기상 조건에도 불구하고 평년 수준 또는 평년보다 최대 3°C 

낮은 기온이 작물의 수분 수요를 비교적 낮게 유지해주었다.

▮2025년 7월 20일 ~ 7월 26일

광범위한 강우가 호주 남동부의 가뭄을 완화했고 영양기에 있는 겨울 곡물들과 유

지작물을 위한 토양 수분을 개선했다. 한 쌍의 폭풍 시스템이 호주 남부를 가로질러 

지나갔으며 초기의 비교적 약한 폭풍에 이어 보다 강하고 이동 속도가 느린 저기압이 

뒤따랐다. 그 결과 호주의 주요 겨울 작물 지역 전역에 걸쳐 상당한 강우가 발생했다: 

서호주 10~50mm; 남호주 최대 75mm; 빅토리아 20~80mm; 뉴사우스웨일즈 5~45mm; 

퀸즈랜드 남부 최대 60mm. 그 비는 영양기 밀, 보리, 유채를 위한 토양 수분을 개선

했고 장기적인 가뭄으로 고통받던 남부 및 남동부 농경지의 절실히 필요를 해소해주

었다. 흐리고 불안정한 그 날씨는 호주 남서부에서 평년보다 최대 3°C 낮은 기온을 

동반했고 그 외 지역에서는 대체로 평년 수준의 기온이 나타났다.

▮2025년 7월 27일 ~ 8월 2일

광범위한 소나기가 영양기 겨울 곡물과 유지작물에게 필요한 토양 수분을 유지하

거나 개선시켰다. 약 3일 간격으로 폭풍우들이 호주 남부를 통과하면서 전국의 주요 

재배 지역에, 강우량은 매우 다양했지만, 광범위한 소나기를 발생시켰다. 관측 기간 

동안 그 폭풍들은 서호주에 10~60mm 그리고 뉴사우스웨일즈 북부 지역에는 

10~80mm의 순강우량을 발생시켰다. 남호주, 빅토리아, 뉴사우스웨일즈 대부분에 강

우량은 10mm 미만으로 매우 적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밀, 보리, 유채의 

영양 생장에 유익한 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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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3일 ~ 8월 9일

서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렸으나 남부와 동부 경작지에서는 더 건조한 기상 조건

으로 바뀌었다. 넓은 고기압 지대로 인해 남호주에서 동쪽으로 빅토리아와 뉴사우스

웨일즈까지 이르는 지역의 날씨를 대체로 건조하게(5mm 이하) 유지하여, 최근 가뭄

을 완화시켜주는 비가 내린 이후 영양기 겨울 곡물들과 유지작물들의 발달을 촉진했

다. 한편, 관측 기간 후반에 서호주에 도착한 한랭 전선과 관련된 보통 내지 강한 소

나기(15~75mm)가 영양기 밀과 보리에 대한, 영양기 내지 개화기 유채도 포함하여, 기

상 조건을 양호하거나 아주 좋은 수준으로 유지해주었다. 호주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기온이 거의 평년 수준이었으나 예외적으로 뉴사우스웨일즈 동부에서는 평년보다 최

대 3°C 높은 이례적인 고온이 나타났다.

4. 동아시아

▮2025년 6월 29일 ~ 7월 5일

기상 패턴이 변화하면서 중국 북동부와 화북평야 일부 지역에 강우량이 증가하였

고(10~100mm, 일부 지점에서는 100mm 초과), 건조한 상태가 완화되었으며 생식 단

계에 가까워진 옥수수와 대두에 대한 수분 공급 크게 개선되었다. 반면 중국 남동부

는 이례적으로 건조하고 더운 기상 조건 (30°C 후반)을 겪으면서 벼 작물이 스트레스

를 받았다. 이 지역의 동부 및 북부 전역은 기온이 어디든 평년보다 1~8°C 높게 나타

났다. 그러나 중국 서부의 관개 면화 재배지는 여전히 최적의 생육 조건을 유지하고 

있었다. 다른 지역에서는 강하거나 매우 강한 폭우(25~200mm 이상)가 북한에 영향을 

주었고 일본 중부 및 북부에는 중간 내지 많은 강우(10~100mm)가 내렸다.

▮2025년 7월 6일 ~ 7월 12일

대만 남서부에 상륙한 후 태풍 나다스는 섬에 100~200mm의 폭우와 심각한 홍수를 

일으켰으며 중국 푸젠성 남부 해안 지역에도 100~320mm의 많은 비를 뿌렸다. 태풍

이 북상하면서, 푸젠성과 저장성 해안 지역에 여전히 100~200mm의 상당한 비를 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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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했으나, 점차 열대성 폭풍으로 약화되었다. 중국 북동부와 화북평원에서는 산발

적인 소나기(10~100mm)가 내려서 일부 지점에서는 작물의 수분 상태를 개선했다. 한

편, 7월 11일 일본 남쪽 해상에서 열대 저기압 ‘나리’가 발생하여 일본 동쪽 해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국지적으로 최대 200mm에 이르는 폭우를 일으키며 열대 폭풍으로 

강해졌다. 이 지역의 동부 및 북부 전역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1~6°C 높았고, 낮 최

고 기온은 평균적으로 30°C 중후반대를 기록했다. 

▮2025년 7월 13일 ~ 7월 19일

한국과 일본 일부에서는 많은 지역에서 강수량이 200mm를 초과했고, 일부 국지적

인 지역에서는 400mm를 넘기면서 폭우성 몬순 강우가 국지성 홍수를 초래했는데 이

는 작물 생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집중 호우의 영향을 받은 지역 외에

는, 한반도와 일본 전역에서 유익한 소나기가 광범위하게 이어졌고 총 강우량은 

25~100mm 사이였다. 북동부 중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광범위한 소나기 덕분에 생식

기에 진입한 옥수수와 대두에 필요한 수분 수준이 개선되었고 강우량은 10~100mm 

범위였다. 이런 습한 날씨가 화북평원의 일부 지역까지 이어졌지만, 평원의 다른 지

역들과 일부 남부 성(省)들에서는 10mm 미만의 강우량을 기록하며 계절에 맞지 않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다. 이런 강수 부족이 건조한 지역들에서 평년보다 1~6°C 높

은 기온으로 인해 일부 장소에서는 벼에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등의 문제를 거의 해소 

해주지 못했다.

▮2025년 7월 20일 ~ 7월 26일

남중국은 몬순 활동과 열대성 저기압 프란시스코와 위파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광

범위한 강우를 경험했다. 열대성 저기압 프란시스코는 푸젠성 앞에서 열대성 저압부

로 약화되었으며, 위파는 홍콩 서쪽에 태풍으로 상륙한 후 베트남을 향해 서-남서 방

향으로 이동하면서 약화되었다. 이들 폭풍이 계절성 몬순 활동과 결합하면서 이 지역

에서 총 25~200mm의 강우를 발생시켰다. 더 북쪽에서는 화북평원, 북한, 북중국 일

부가 강하거나 매우 강한 몬순성 폭우로 인해 침수되었고 어떤 지역에서는 누적 강우

량이 300mm를 초과했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 조건과 산발적인 

소나기가 관측되었으나 총 강우량은 25mm 미만에 머물렀다. 그 지역 대부분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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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으며 (평년보다 3~10°C 높음), 낮 최고 기온은 일반적으로 

30°C 초반에서 후반 사이였다. 과도한 강우를 경험한 지역에서는 기온이 특히 낮아져

서 평년 수준 또는 그보다 약한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2025년 7월 27일 ~ 8월 2일

서태평양 아열대 고기압이 평년보다 강하게 발달함에 따라 계절적인 몬순 활동과 

열대성 저기압 코마이(Co-May)의 잔재가 중국 북부와 북동부 일부 지역에 광범위한 

강우를 유발했다. 총강우량이 최대 200mm에 이르면서 심각한 홍수, 산사태, 잠재적

인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10~100mm의 강우는 이전에 건조했던 일부 지역

에 반가운 해갈을 가져다주기도 했다. 더 서쪽에서는 신장 성 일부에 최대 50mm의 

강우가 내려 그 지역의 목화 작물에게 도움이 되었다. 한편 열대성 저기압 코마이는 

중국 남동부, 특히 상하이 지역에 200mm가 넘는 호우를 가져왔고 한편 몬순 활동은 

중국 남부 해안 지역과 대만 지역에 과도한 강우를 일으켰다. 총 강우량은 평균 

25~100mm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500mm에 달하는 더 많은 양이 기록되기도 했

다. 이에 반해 대부분의 다른 지역은 강우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었으며(10mm 미만), 

예외적으로 일본 도쿄 주변의 동부 해안과 북부 지역에 열대성 저기압 크로사가 통과

하면서 평균 10~100mm의 강우를 일으켰다. 그 지역 전반에 걸쳐 기온은 평년보다 

1~5°C 높았으며 낮 최고 기온은 30°C 초반에서 후반에 이르렀다.

▮2025년 8월 3일 ~ 8월 9일

광범위한 소나기가 건조했던 화북평원에 절실히 필요했던 해갈을 가져왔으나, 특

히 광동성 같은 중국 남부 해안 지역에서는 지속적인 국지적 홍수를 악화시켰다. 이 

지역 대부분에 10~150mm의 강우가 있었지만, 어떤 지역에는 비가 거의 또는 전혀 내

리지 않았다. 반면, 중국 남부와 일본 남부에서는 200mm를 넘는 집중 호우가 발생했

다. 대만은 수 주간 이어진 몬순과 태풍성 폭우에서 벗어나 관측 기간 동안 강수량이 

거의 없는 반가운 소강상태를 맞이했다. 이 지역의 기온은 평년보다 평균적으로 

1~6°C 높았으며, 낮 최고 기온은 대체로 30°C 초반에서 후반 사이였다. 그러나 중국 

중부 일부 지역은 기온이 40°C 초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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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러시아

▮2025년 6월 29일 ~ 7월 5일

정체된 날씨 패턴이 지속되었으며, 서부 러시아에서는 쌀쌀하고 불안정한 상태였

던 반면 흑해 서안 지역에서는 점점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가 나타났다. 서서히 이동

하는 상층 저기압에 이어 서부 러시아와 인접한 우크라이나 동부 대부분 지역에는 평

년보다 2~4°C 낮은 기온과 중간에서 많은 양의 소나기 및 뇌우(10~50mm)가 동반되면

서 영양기 여름 작물에 유리한 조건이 유지되었으나 겨울 밀의 건조와 수확은 지연되

었다. 그러나 러시아 남부 및 북카프카즈 지방의 일부 지역은 5mm 이하로 더 건조하

여 야외 농작업과 겨울 밀의 건조를 촉진했다. 한편, 몰도바에서 우크라이나 남부에 

이르는 지역은 맑은 하늘과 점점 더 높아지는 낮 기온 (34~37°C)으로 인해 영양기 여

름작물을 위한 토양 수분이 더욱 감소되었지만 겨울 작물의 수확에는 도움이 되었다. 

▮2025년 7월 6일 ~ 7월 12일

중부 및 동부 경작지에는 심각한 폭염이 확산된 반면 이 지역의 서부와 북부 3분의 

1 지역에서는 보통에서 많은 양의 비가 계속 내렸다. 서부 러시아와 동부 우크라이나

에서는 최근의 서늘하고 비가 많았던 날씨에서 매우 더운 날씨로 바뀌었다. 주말로 

갈수록 낮 최고 기온은 여러 날 연속하여 40°C에 육박하거나 이를 넘어갔다. 그런 덥

고 건조한 기상 조건이 겨울 밀의 건조와 수확에 유리했으나, 극단적인 폭염은 옥수

수와 해바라기의 생식기 진입 시기를 앞당겨 여름 작물의 수확량 전망을 급격히 악화

시켰다. 반면, 러시아 서부 및 북부 상공에 있는 차단 고기압으로 인해서 정체되어 있

는 폭풍 시스템이 몰도바 북부와 우크라이나 서부에서 북동쪽으로 벨라루스와 러시

아 북서부에 이르기까지 중간 내지 강한 비(20~80mm, 국지적으로 최대 150mm)를 발

생시켰다. 이로 인해 생식기에서 종실비대기에 접어든 봄 곡물과 생육기에서 생식기

로 진행 중인 여름작물들에 대해 양호하거나 매우 좋은 생육 조건을 유지해주었다. 

▮2025년 7월 13일 ~ 7월 19일

광범위한 소나기가 이 지역 대부분에서 최근의 폭염을 해소했지만 러시아 남부 일

부 지역에서는 국지적으로 덥고 건조한 기상 조건이 지속되었다. 느리게 이동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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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전선이 몰도바와 우크라이나 서부에서 동쪽으로 러시아 서부에 이르는 지역에 걸

쳐 중간에서 강한 소나기(10~80mm, 국지적으로는 그 이상)를 유발하여 더위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생식기 여름 작물과 종실비대 중인 춘작 곡물들에 대한 수확량 

전망을 개선시켰다. 이러한 유익한 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서부에서는 기온이 평년

보다 최대 6°C 높은 상태를 보여 옥수수, 해바라기, 대두의 발달을 빠르게 진전시켰

다. 더욱이 러시아 남부 지방에서는 최고 기온이 40°C에 육박하거나 이를 초과하면서, 

특히 크라스노다르크라이와 로스토프 등 강우가 없었던 지역에서는 여름 작물의 수

확량 전망을 낮추었다. 

▮2025년 7월 20일 ~ 7월 26일

북부 재배 지역에는 광범위한 소나기가 내린 반면 흑해 연안 인접 지역은 덥고 건

조한 조건이 나타났다. 정체된 전선대가 북부에서는 거의 평년 수준의 기온과 남부 

농경지의 지속적인 고온(평년보다 2~4°C 높음)을 구분했다. 이 전선대를 따라 그리고 

그 북쪽에서는 중간에서 강한 소나기와 뇌우(10~75mm)가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북

부에서 러시아 중서부에 이르는 지역에 걸쳐 종실비대기에 있는 봄 곡물과 생식기 여

름 작물에 대한 수분 공급을 증가시켰다. 반면, 남쪽에서는 강우량이 줄어들었고 몰

도바 남부, 우크라이나, 러시아 남부 지방에서는 완전히 건조한 조건이 관측되었다. 

이들 남부 농경지에서는 주간 최고 기온이 30°C 후반까지 올라갔고 단기 건조와 결합

되면서 생식기 옥수수, 해바라기, 대두에 대해 높은 수준의 작물 스트레스를 지속시

켰다. 실제로, 가장 최근의 위성 기반 식생건강지수(VHI)가 크라스노다르크라이와 로

스토프 지방에서는 최근 계속해서 급격한 하락세를 보여주었고 현재 두 지역 모두 해

당 날짜 기준(1986년 이후)으로 역대 여섯 번째로 낮은 VHI를 기록하고 있다. 

▮2025년 7월 27일 ~ 8월 2일

북서부 경작 지역에 내린 광범위한 소나기와는 대조적으로 흑해 연안 인접 지역에

는 더위가 지속되었다. 유럽 상공에 정체된 상층 저기압으로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서부 및 북부, 러시아 북서부 전역에 걸쳐 중간~강한 소나기와 뇌우(10~130mm)가 추

가로 발생하였으며, 이는 종실비대기에서 성숙기에 이른 봄 곡물과 생식기에서 종실

비대기에 있는 여름 작물에게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주었다; 중앙 및 북부 경작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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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곡물과 여름 작물의 수확량 전망은 여전히 양호하거나 매우 우수한 상태를 유지하

고 있었다. 반면 남쪽으로 갈수록 비는 약해졌으며 남부 중앙 지구에는 10~20mm의 

약~보통 수준의 소나기가 있었고 우크라이나 남동부에는, 러시아 최남단 지역도 마찬

가지로, 완전히 건조한 날씨가 나타났다. 이러한 건조한 남부 농경지에서는 이번 주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대 5°C 높았고, 관측 기간 초에는 스타프로폴 지방과 아울러, 

도로스토프 남부, 크라스노다르크라이에서 낮 최고 기온이 38°C에 육박하거나 이를 

초과했다. 그 결과 고온과 가뭄에 시달린 옥수수와 해바라기가 수확량이 추가적으로 

감소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번 주 주말에는 폭염이 끝났고 낮 최고 기온은 

30°C 초중반대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2025년 8월 3일 ~ 8월 9일

북부와 서부 경작지에 광범위한 소나기가 내린 반면, 대조적으로 흑해 연안에 인접

한 지역은 주 초반에 날씨가 더웠다. 2주 연속으로 러시아 중부와 볼가 지방의 북부 

지역은 중간 내지 강한 소나기와 뇌우(10~50mm, 국지적으로 더 많음)가 생식기 내지 

종실비대기 여름 작물에게 충분하거나 풍부한 수분 공급을 유지해주었다.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중부와 북동부에서는 비교적 약한 소나기(5~30mm)가 생식기 내지 종실

비대기 옥수수에게 양호하거나 우수한 조건을 유지해주었다. 반면, 남쪽으로 갈수록 

강우량이 줄어들었고 남부 지방의 남쪽 일부 지역 (10~20mm)에 국지적으로 중간 내

지 강한 소나기(10~35mm)가 내렸고 흑해 연안을 따라 그 밖의 부분에서는 완전히 건

조한 상태가 되었으며, 내륙으로 더 들어가 남부 지방 나머지 전역에서는 소나기가 

더 약해졌다(1~10mm). 주간 평균 기온이 북서부에서는 평년 수준이었으나 더 건조한 

남부 경작지에서는 평년보다 최대 4°C 높았다; 러시아 서중부와 남서부 대부분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35°C를 넘겼다(최고 38°C). 그러나 관측 기간 후반에는 러시아 남서부

에 더 서늘한 기온이 찾아왔다. 작물의 생육 상태는 북부에서는 여전히 좋거나 매우 

좋았으나,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러시아 남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불량하거나 매우 

불량한 상태가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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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곡물 통계

▢ 쌀(정곡)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93/1994 145,280 354,626 16,138 15,837 359,156 118,926 3.62

1994/1995 147,289 364,055 19,380 21,058 363,742 117,561 3.67

1995/1996 148,297 368,655 18,127 19,820 366,462 118,061 3.69

1996/1997 150,165 380,339 16,666 19,110 375,701 120,255 3.75

1997/1998 151,725 387,370 24,232 26,646 377,493 127,718 3.79

1998/1999 153,303 394,960 25,219 25,671 388,174 134,052 3.83

1999/2000 155,850 409,295 20,263 22,843 397,663 143,104 3.91

2000/2001 152,727 399,325 22,073 24,035 393,757 146,710 3.89

2001/2002 151,671 399,518 25,969 27,019 412,115 133,063 3.92

2002/2003 147,634 377,979 26,292 28,696 405,442 103,196 3.81

2003/2004 149,502 392,368 25,014 27,494 410,934 82,150 3.91

2004/2005 151,367 401,016 25,971 28,316 405,889 74,932 3.94

2005/2006 154,161 418,045 26,534 29,775 412,334 77,402 4.04

2006/2007 154,418 420,026 28,585 31,356 418,299 76,358 4.05

2007/2008 154,843 434,115 30,025 31,542 426,644 82,312 4.16

2008/2009 158,540 450,140 27,422 29,071 435,792 95,011 4.23

2009/2010 155,963 440,889 28,256 31,421 435,237 97,498 4.21

2010/2011 158,473 451,393 33,061 35,216 443,941 102,795 4.25

2011/2012 160,063 469,557 35,516 39,956 455,213 112,699 4.38

2012/2013 160,273 476,040 36,738 39,407 462,514 123,556 4.43

2013/2014 163,537 481,893 39,088 43,342 472,529 128,666 4.40

2014/2015 163,128 483,233 41,710 43,867 473,527 136,215 4.42

2015/2016 161,643 477,571 38,690 40,735 467,846 143,895 4.41

2016/2017 164,607 492,462 41,664 47,892 478,439 151,690 4.47

2017/2018 164,179 495,262 47,321 47,885 481,552 164,836 4.50

2018/2019 163,760 498,359 44,311 44,248 485,376 177,882 4.54

2019/2020 161,934 498,705 42,611 43,566 492,218 183,414 4.60

2020/2021 165,506 509,407 47,100 52,229 498,601 189,091 4.60

2021/2022 166,751 514,233 55,673 58,021 516,595 184,381 4.61

2022/2023 167,095 516,928 57,579 55,508 522,877 180,503 4.62

2023/2024 167,493 523,840 53,386 56,842 521,589 179,298 4.67

2024/2025 172,157 540,833 58,411 61,886 529,440 187,216 4.70

2025/2026

(전망치)
171,817 541,458 58,697 62,110 538,560 186,701 4.71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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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93/1994 221,030 558,555 98,561 103,717 547,467 182,663 2.53

1994/1995 213,327 523,121 99,877 98,215 543,525 163,921 2.45

1995/1996 216,712 537,498 97,188 99,197 543,624 155,786 2.48

1996/1997 227,070 581,286 98,254 106,943 563,994 164,389 2.56

1997/1998 226,370 610,176 103,533 104,400 575,783 197,915 2.70

1998/1999 219,174 590,495 99,635 101,319 577,432 209,294 2.69

1999/2000 212,633 587,392 106,718 113,435 580,897 209,072 2.76

2000/2001 215,187 582,813 99,344 101,195 583,912 206,122 2.71

2001/2002 214,180 583,791 106,234 105,783 586,787 203,577 2.73

2002/2003 212,688 570,058 103,712 105,341 602,181 169,825 2.68

2003/2004 207,218 556,088 101,107 108,519 581,491 137,010 2.68

2004/2005 215,789 627,061 110,440 111,081 605,692 157,738 2.91

2005/2006 217,445 619,105 111,572 117,394 616,353 154,668 2.85

2006/2007 212,444 596,834 113,934 111,559 619,099 134,778 2.81

2007/2008 217,020 611,710 113,496 116,390 614,378 129,216 2.82

2008/2009 223,433 684,262 137,703 144,121 636,775 170,285 3.06

2009/2010 225,754 687,531 133,605 136,764 650,872 203,785 3.05

2010/2011 216,838 650,300 131,945 133,040 653,373 199,617 3.00

2011/2012 220,910 698,743 150,239 157,644 690,834 200,121 3.16

2012/2013 216,100 660,810 143,166 136,148 687,339 180,610 3.06

2013/2014 219,781 718,132 158,953 165,935 691,037 200,723 3.27

2014/2015 221,403 732,116 159,410 164,253 702,416 225,580 3.31

2015/2016 223,412 739,036 170,106 172,972 713,929 247,821 3.31

2016/2017 222,541 757,269 183,660 186,778 734,193 267,779 3.40

2017/2018 217,945 760,308 184,225 185,449 739,566 287,297 3.49

2018/2019 214,697 729,893 174,108 176,237 731,254 283,807 3.40

2019/2020 215,241 759,308 188,375 194,592 739,042 297,856 3.53

2020/2021 220,216 772,759 194,692 203,538 776,521 285,248 3.51

2021/2022 221,651 780,820 200,460 203,722 787,562 275,244 3.52

2022/2023 219,634 790,402 212,734 221,950 781,768 274,662 3.60

2023/2024 222,780 791,933 222,979 222,238 797,400 269,936 3.56

2024/2025 222,533 799,895 199,123 207,067 799,183 262,704 3.60

2025/2026

(전망치)
220,881 806,899 209,456 213,532 805,450 260,077 3.65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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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수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93/1994 130,678 475,859 56,973 58,861 507,267 129,444 3.64

1994/1995 135,151 559,592 68,911 66,126 538,473 153,348 4.14

1995/1996 135,001 516,694 65,702 70,422 532,036 133,286 3.83

1996/1997 141,444 592,897 64,846 65,572 559,138 166,319 4.19

1997/1998 136,217 574,161 63,206 63,347 573,137 167,202 4.22

1998/1999 138,905 605,805 66,556 66,938 581,262 191,363 4.36

1999/2000 138,789 608,082 70,859 75,541 600,356 194,407 4.38

2000/2001 136,996 591,538 75,144 76,722 609,231 175,136 4.32

2001/2002 136,883 601,652 71,878 74,579 622,678 151,409 4.40

2002/2003 137,516 604,110 76,240 76,746 628,071 126,942 4.39

2003/2004 141,340 627,532 76,819 77,135 649,457 104,701 4.44

2004/2005 145,151 716,904 76,450 77,659 689,240 131,156 4.94

2005/2006 144,814 699,896 80,624 80,971 707,287 123,418 4.83

2006/2007 149,244 715,299 90,837 93,933 726,865 108,756 4.79

2007/2008 160,615 798,462 98,191 98,917 781,130 125,362 4.97

2008/2009 159,115 806,306 82,581 83,721 794,479 136,049 5.07

2009/2010 158,657 833,716 90,281 96,618 831,943 131,485 5.26

2010/2011 166,338 849,170 93,624 91,557 867,864 114,858 5.11

2011/2012 175,808 910,355 100,631 116,948 886,048 122,848 5.18

2012/2013 184,038 903,265 99,467 95,374 884,676 145,530 4.91

2013/2014 189,059 1,033,821 125,071 131,458 956,924 216,040 5.47

2014/2015 189,364 1,061,041 125,026 142,718 979,452 279,937 5.60

2015/2016 188,721 1,021,192 139,948 120,690 1,007,024 313,363 5.41

2016/2017 197,179 1,129,359 138,443 161,869 1,068,472 350,824 5.73

2017/2018 194,590 1,087,284 152,771 149,488 1,099,155 342,236 5.60

2018/2019 192,948 1,132,822 166,378 182,736 1,131,924 326,776 5.87

2019/2020 195,660 1,128,285 167,564 172,579 1,135,503 314,543 5.80

2020/2021 200,784 1,134,439 185,027 183,103 1,153,724 297,182 5.67

2021/2022 207,709 1,221,050 184,460 206,520 1,181,818 314,354 5.89

2022/2023 202,409 1,165,641 173,425 180,393 1,167,416 305,611 5.77

2023/2024 208,853 1,230,731 197,535 192,567 1,225,603 315,707 6.02

2024/2025 203,653 1,226,018 183,611 193,636 1,248,589 283,111 6.04

2025/2026

(전망치)
209,228 1,288,577 192,163 200,855 1,280,457 282,539 6.16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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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두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93/1994 60,254 117,565 28,178 27,729 120,785 18,783 1.95

1994/1995 62,143 137,636 32,762 32,052 132,409 24,720 2.22

1995/1996 61,056 124,683 32,462 31,656 131,671 18,538 2.04

1996/1997 62,423 131,932 35,631 36,364 134,238 15,499 2.11

1997/1998 68,522 157,963 38,164 39,320 145,318 26,988 2.31

1998/1999 71,292 159,831 38,550 37,929 158,731 28,709 2.24

1999/2000 71,872 160,298 45,522 45,708 158,761 30,060 2.23

2000/2001 75,573 175,775 53,089 53,704 170,991 34,229 2.33

2001/2002 79,616 184,897 54,357 52,745 183,656 37,082 2.32

2002/2003 81,577 196,827 62,885 61,156 190,784 44,854 2.41

2003/2004 88,509 186,479 54,037 55,936 189,043 40,391 2.11

2004/2005 93,350 215,491 63,564 64,827 204,561 50,058 2.31

2005/2006 93,035 220,777 63,417 63,637 214,999 55,616 2.37

2006/2007 94,975 235,776 69,559 70,912 224,929 65,110 2.48

2007/2008 91,149 219,309 78,573 78,707 229,624 54,661 2.41

2008/2009 96,609 212,295 77,875 76,707 222,484 45,640 2.20

2009/2010 102,764 260,986 87,512 92,105 239,225 62,808 2.54

2010/2011 103,823 265,046 89,743 91,354 252,757 73,496 2.55

2011/2012 103,046 241,166 94,658 91,826 259,436 58,058 2.34

2012/2013 110,367 268,923 97,131 100,405 265,393 58,314 2.44

2013/2014 113,199 283,320 113,282 112,798 278,276 63,842 2.50

2014/2015 119,160 321,444 124,356 126,442 303,891 79,309 2.70

2015/2016 120,877 316,072 134,044 132,837 316,894 79,694 2.62

2016/2017 120,550 350,805 145,002 147,736 332,155 95,632 2.91

2017/2018 125,189 343,632 154,165 153,403 340,282 99,744 2.75

2018/2019 126,050 363,451 145,923 149,222 345,646 114,250 2.88

2019/2020 123,973 341,728 165,296 165,823 360,259 95,192 2.76

2020/2021 130,226 369,626 166,209 165,176 367,177 98,674 2.84

2021/2022 131,578 360,538 154,983 154,428 366,293 93,474 2.74

2022/2023 137,360 378,360 168,597 171,760 366,890 101,781 2.76

2023/2024 140,826 396,931 178,100 177,808 383,692 115,312 2.82

2024/2025 146,709 423,970 178,337 181,750 410,684 125,185 2.89

2025/2026

(전망치)
145,150 426,390 185,864 187,436 425,103 124,900 2.94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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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대두 가공품 통계

▮대두박

▢ 아르헨티나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93/1994 7,000 0 6,287 245 1,507

1994/1995 6,950 0 6,600 265 1,592

1995/1996 8,200 0 8,277 265 1,250

1996/1997 8,867 0 8,876 270 971

1997/1998 10,357 1 9,235 275 1,819

1998/1999 13,468 0 13,423 325 1,539

1999/2000 13,712 0 13,309 335 1,607

2000/2001 13,718 5 13,730 325 1,275

2001/2002 16,559 0 16,586 325 923

2002/2003 18,663 0 18,468 365 753

2003/2004 19,761 2 19,221 425 870

2004/2005 21,601 0 20,650 500 1,321

2005/2006 25,012 1 24,222 535 1,577

2006/2007 26,061 1 25,625 594 1,420

2007/2008 27,071 3 26,816 640 1,038

2008/2009 24,363 4 24,025 730 650

2009/2010 26,624 2 24,914 830 1,532

2010/2011 29,312 0 27,615 1,000 2,229

2011/2012 27,945 0 26,043 1,450 2,681

2012/2013 26,089 0 23,667 1,850 3,253

2013/2014 27,892 0 24,972 2,100 4,073

2014/2015 30,928 1 28,575 2,402 4,025

2015/2016 33,500 0 30,333 2,672 4,520

2016/2017 33,600 0 31,323 2,867 3,930

2017/2018 28,750 1 26,265 2,996 3,420

2018/2019 31,500 27 28,833 3,125 2,989

2019/2020 30,241 1 27,461 3,200 2,570

2020/2021 31,318 1 28,325 3,275 2,289

2021/2022 30,287 135 26,589 3,325 2,797

2022/2023 23,648 67 20,764 3,450 2,298

2023/2024 28,535 1 24,891 3,500 2,443

2024/2025 33,228 135 29,500 3,500 2,806

2025/2026

(전망치)
33,540 10 30,100 3,600 2,656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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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93/1994 14,491 0 10,661 4,122 1,203

1994/1995 15,837 0 10,445 4,927 1,668

1995/1996 17,096 100 12,226 5,364 1,274

1996/1997 15,728 192 10,557 5,365 1,272

1997/1998 15,729 244 9,587 6,360 1,298

1998/1999 16,651 69 9,813 6,665 1,540

1999/2000 16,478 98 9,950 7,086 1,080

2000/2001 17,725 184 10,673 7,063 1,253

2001/2002 19,407 342 11,862 7,580 1,560

2002/2003 21,449 350 13,657 8,055 1,647

2003/2004 22,450 282 14,792 7,750 1,837

2004/2005 22,740 252 14,256 8,960 1,613

2005/2006 21,920 195 12,895 9,328 1,505

2006/2007 24,110 167 12,715 10,718 2,349

2007/2008 24,890 180 12,138 12,257 3,024

2008/2009 24,700 83 13,109 12,700 1,998

2009/2010 26,120 86 12,985 13,200 2,019

2010/2011 28,160 58 13,987 13,700 2,550

2011/2012 29,510 30 14,678 13,900 3,512

2012/2013 27,310 32 13,242 14,500 3,112

2013/2014 28,540 26 13,948 15,300 2,430

2014/2015 31,300 18 14,290 15,700 3,758

2015/2016 30,750 25 15,407 16,450 2,676

2016/2017 31,280 35 13,762 17,000 3,229

2017/2018 34,300 19 16,033 17,311 4,204

2018/2019 32,746 22 16,095 17,500 3,377

2019/2020 35,991 10 17,499 18,000 3,879

2020/2021 35,940 18 16,577 18,800 4,460

2021/2022 39,091 12 20,207 19,700 3,656

2022/2023 41,702 6 21,334 20,000 4,030

2023/2024 41,565 18 22,722 20,000 2,891

2024/2025 43,987 10 23,500 20,500 2,888

2025/2026

(전망치)
44,776 10 23,200 21,500 2,974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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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93/1994 27,682 68 4,972 22,828 136

1994/1995 30,182 64 6,205 23,974 203

1995/1996 29,508 91 5,524 24,085 193

1996/1997 31,035 108 6,451 24,694 191

1997/1998 34,633 60 8,722 25,964 198

1998/1999 34,285 101 6,979 27,305 300

1999/2000 34,102 65 6,912 27,289 266

2000/2001 35,730 50 7,335 28,363 348

2001/2002 36,552 134 7,271 29,545 218

2002/2003 34,649 157 5,728 29,096 200

2003/2004 32,953 259 4,690 28,531 191

2004/2005 36,936 134 6,659 30,446 156

2005/2006 37,416 128 7,301 30,114 285

2006/2007 39,037 142 7,987 31,166 311

2007/2008 38,359 128 8,384 30,147 267

2008/2009 35,473 80 7,708 27,899 213

2009/2010 37,836 145 10,125 27,795 274

2010/2011 35,608 163 8,238 27,489 318

2011/2012 37,217 196 8,845 28,614 272

2012/2013 36,174 222 10,111 26,308 249

2013/2014 36,909 347 10,504 26,774 227

2014/2015 40,880 302 11,891 29,282 236

2015/2016 40,525 358 10,843 30,037 239

2016/2017 40,630 313 10,505 30,314 363

2017/2018 44,657 438 12,717 32,237 504

2018/2019 44,283 620 12,141 32,901 365

2019/2020 46,358 580 12,549 34,444 310

2020/2021 45,872 712 12,406 34,179 309

2021/2022 47,005 594 12,303 35,323 282

2022/2023 47,621 575 13,196 34,946 336

2023/2024 49,084 623 14,564 35,068 411

2024/2025 52,432 658 16,239 36,854 408

2025/2026

(전망치)
54,295 590 16,964 37,898 431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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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93/1994 2,880 0 2,200 680 0

1994/1995 2,200 0 1,580 620 0

1995/1996 3,200 0 2,600 490 110

1996/1997 2,920 0 2,450 580 0

1997/1998 3,800 0 2,600 1,200 0

1998/1999 4,295 0 2,800 1,325 170

1999/2000 3,520 0 2,571 1,090 29

2000/2001 3,600 7 2,097 1,305 234

2001/2002 3,520 14 2,175 1,260 333

2002/2003 2,720 3 1,295 1,575 186

2003/2004 4,480 2 3,272 1,270 126

2004/2005 4,000 13 2,573 1,290 276

2005/2006 5,680 3 5,035 835 89

2006/2007 5,200 3 4,433 805 54

2007/2008 6,640 5 5,856 810 33

2008/2009 6,480 8 4,217 1,920 384

2009/2010 6,240 7 3,527 2,540 564

2010/2011 7,480 8 5,169 2,775 108

2011/2012 8,240 7 4,877 3,320 158

2012/2013 8,640 7 4,943 3,530 332

2013/2014 6,960 7 3,252 3,640 407

2014/2015 6,160 7 1,521 4,500 553

2015/2016 4,400 46 409 4,460 130

2016/2017 7,200 11 2,019 4,674 648

2017/2018 6,160 11 1,863 4,739 217

2018/2019 7,680 49 2,185 5,530 231

2019/2020 6,890 23 1,166 5,780 198

2020/2021 8,000 236 2,395 5,850 189

2021/2022 6,800 646 940 6,273 422

2022/2023 8,240 29 1,871 6,625 195

2023/2024 9,040 29 1,966 7,075 223

2024/2025 8,800 50 1,800 7,075 198

2025/2026

(전망치)
8,920 50 1,400 7,490 278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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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99/2000 11,407 18,012 177 29,419 886

2000/2001 13,310 17,776 253 30,910 809

2001/2002 14,243 20,011 332 33,657 1,074

2002/2003 13,123 20,633 346 33,594 890

2003/2004 11,221 22,128 399 32,982 858

2004/2005 11,408 22,019 533 32,893 859

2005/2006 10,904 22,947 714 33,126 870

2006/2007 11,693 22,362 544 33,525 856

2007/2008 11,808 24,619 422 35,432 1,429

2008/2009 10,223 21,153 464 31,836 505

2009/2010 9,950 20,879 471 30,359 504

2010/2011 9,741 21,877 609 30,842 671

2011/2012 9,164 20,872 884 29,342 481

2012/2013 10,033 16,941 536 26,742 177

2013/2014 10,349 18,140 296 28,042 328

2014/2015 11,416 19,623 362 30,142 863

2015/2016 11,811 19,213 304 30,567 1,016

2016/2017 11,060 17,353 734 27,792 891

2017/2018 11,455 16,992 770 27,742 826

2018/2019 11,850 17,197 753 27,892 1,228

2019/2020 12,324 16,329 874 28,342 665

2020/2021 12,482 16,504 847 28,342 462

2021/2022 12,166 16,536 764 27,742 658

2022/2023 11,297 15,997 737 26,742 473

2023/2024 11,455 16,537 652 26,942 871

2024/2025 11,850 19,900 700 30,642 1,279

2025/2026

(전망치)
12,087 17,100 600 28,842 1,024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184 

▮대두유

▢ 아르헨티나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93/1994 1,539 0 1,395 136 718

1994/1995 1,553 0 1,427 149 695

1995/1996 1,896 0 1,590 175 826

1996/1997 1,966 0 1,993 204 595

1997/1998 2,281 0 1,966 213 697

1998/1999 3,141 0 3,111 224 503

1999/2000 3,121 0 2,843 236 545

2000/2001 3,190 0 3,080 247 408

2001/2002 3,876 0 3,630 327 327

2002/2003 4,394 0 3,920 387 414

2003/2004 4,729 0 4,238 394 511

2004/2005 5,128 0 4,757 396 486

2005/2006 5,998 0 5,597 397 490

2006/2007 6,424 0 5,970 459 485

2007/2008 6,627 0 5,789 1,026 297

2008/2009 5,914 0 4,704 1,420 87

2009/2010 6,476 0 4,453 1,915 195

2010/2011 7,181 0 4,561 2,520 295

2011/2012 6,839 0 3,794 3,020 320

2012/2013 6,364 93 4,244 2,245 288

2013/2014 6,785 9 4,087 2,844 151

2014/2015 7,687 22 5,094 2,401 365

2015/2016 8,433 0 5,698 2,840 260

2016/2017 8,395 0 5,387 3,085 183

2017/2018 7,236 1 4,164 2,981 275

2018/2019 8,044 0 5,268 2,625 426

2019/2020 7,700 0 5,404 2,180 542

2020/2021 7,932 0 6,137 2,045 292

2021/2022 7,664 93 4,873 2,650 526

2022/2023 5,991 0 4,137 1,660 720

2023/2024 7,251 2 5,533 1,770 670

2024/2025 8,499 65 6,550 1,980 704

2025/2026

(전망치)
8,579 5 6,600 1,980 708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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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93/1994 3,468 379 1,345 2,418 336

1994/1995 3,776 125 1,460 2,500 277

1995/1996 4,081 149 1,600 2,665 242

1996/1997 3,736 130 1,273 2,646 189

1997/1998 3,728 245 1,184 2,753 225

1998/1999 3,960 228 1,441 2,741 231

1999/2000 3,943 147 1,137 2,931 253

2000/2001 4,333 69 1,533 2,932 190

2001/2002 4,700 146 1,775 2,935 326

2002/2003 5,205 85 2,394 2,895 327

2003/2004 5,560 26 2,718 2,959 236

2004/2005 5,630 3 2,414 3,091 364

2005/2006 5,430 28 2,466 3,091 265

2006/2007 5,970 4 2,462 3,395 382

2007/2008 6,160 67 2,388 3,955 266

2008/2009 6,120 6 1,909 4,275 208

2009/2010 6,470 37 1,449 4,980 286

2010/2011 6,970 0 1,668 5,205 383

2011/2012 7,310 0 1,885 5,390 418

2012/2013 6,760 6 1,251 5,534 399

2013/2014 7,074 0 1,378 5,705 390

2014/2015 7,759 11 1,510 6,215 435

2015/2016 7,627 63 1,550 6,288 287

2016/2017 7,755 60 1,241 6,570 291

2017/2018 8,485 45 1,511 6,940 370

2018/2019 8,505 24 1,085 7,500 314

2019/2020 9,348 66 1,156 7,850 722

2020/2021 9,335 249 1,262 8,150 894

2021/2022 10,153 32 2,409 7,700 970

2022/2023 10,580 29 2,686 8,300 593

2023/2024 11,055 80 1,352 10,200 176

2024/2025 11,582 75 1,425 10,110 298

2025/2026

(전망치)
11,786 40 1,300 10,450 374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해외곡물시장 동향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세계 농업기상 정보 부  록

186 

▢ 미국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93/1994 6,328 31 695 5,869 500

1994/1995 7,082 8 1,217 5,857 516

1995/1996 6,913 43 450 6,108 914

1996/1997 7,145 24 922 6,471 690

1997/1998 8,229 27 1,397 6,922 627

1998/1999 8,202 38 1,076 7,101 690

1999/2000 8,085 37 624 7,284 904

2000/2001 8,355 33 636 7,401 1,255

2001/2002 8,572 21 1,143 7,635 1,070

2002/2003 8,360 21 1,027 7,748 676

2003/2004 7,748 139 425 7,650 488

2004/2005 8,782 12 600 7,911 771

2005/2006 9,248 16 523 8,147 1,365

2006/2007 9,294 17 851 8,426 1,399

2007/2008 9,335 30 1,320 8,317 1,127

2008/2009 8,503 41 995 7,378 1,298

2009/2010 8,897 47 1,524 7,173 1,545

2010/2011 8,568 72 1,466 7,506 1,213

2011/2012 8,954 68 664 8,396 1,175

2012/2013 8,990 89 981 8,522 751

2013/2014 9,131 75 852 8,577 528

2014/2015 9,706 120 914 8,599 841

2015/2016 9,956 130 1,017 9,145 765

2016/2017 10,035 145 1,159 9,010 776

2017/2018 10,783 152 1,108 9,698 905

2018/2019 10,976 180 880 10,376 805

2019/2020 11,299 145 1,287 10,122 840

2020/2021 11,350 137 786 10,574 967

2021/2022 11,864 137 803 11,262 903

2022/2023 11,897 170 171 12,070 729

2023/2024 12,289 282 280 12,317 703

2024/2025 13,143 170 1,157 12,178 681

2025/2026

(전망치)
13,594 204 318 13,380 781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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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93/1994 650 41 0 711 0

1994/1995 495 60 0 555 0

1995/1996 712 60 0 772 0

1996/1997 657 49 0 706 0

1997/1998 859 236 0 1,095 0

1998/1999 972 833 0 1,805 0

1999/2000 792 587 0 1,300 79

2000/2001 810 1,085 19 1,750 205

2001/2002 792 1,215 4 2,000 208

2002/2003 612 1,159 5 1,850 124

2003/2004 1,008 689 5 1,700 116

2004/2005 900 1,554 11 2,400 159

2005/2006 1,278 1,453 13 2,650 227

2006/2007 1,170 1,249 8 2,450 188

2007/2008 1,494 621 16 2,100 187

2008/2009 1,458 892 2 2,300 235

2009/2010 1,404 1,354 1 2,750 242

2010/2011 1,683 817 0 2,550 192

2011/2012 1,854 1,190 10 2,900 326

2012/2013 1,944 1,081 0 3,000 351

2013/2014 1,566 1,804 1 3,350 370

2014/2015 1,386 2,815 3 4,100 468

2015/2016 990 4,269 3 5,250 474

2016/2017 1,620 3,534 1 5,150 477

2017/2018 1,386 2,984 7 4,670 170

2018/2019 1,728 3,000 8 4,750 140

2019/2020 1,550 3,626 16 5,125 175

2020/2021 1,800 3,251 11 4,950 265

2021/2022 1,530 4,231 15 5,825 186

2022/2023 1,854 3,968 11 5,400 597

2023/2024 2,034 3,308 16 5,175 748

2024/2025 1,980 5,100 20 6,615 1,193

2025/2026

(전망치)
2,007 4,100 15 6,550 735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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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99/2000 2,567 84 954 1,702 227

2000/2001 3,033 29 889 2,186 214

2001/2002 3,245 62 894 2,336 291

2002/2003 2,990 30 711 2,345 255

2003/2004 2,557 67 557 2,142 180

2004/2005 2,599 182 526 2,214 221

2005/2006 2,512 719 273 2,925 254

2006/2007 2,694 978 244 3,412 270

2007/2008 2,720 1,038 335 3,205 488

2008/2009 2,350 795 398 2,797 438

2009/2010 2,290 547 386 2,760 129

2010/2011 2,343 906 463 2,400 515

2011/2012 2,204 386 742 2,050 313

2012/2013 2,413 322 1,011 1,850 187

2013/2014 2,489 329 766 1,990 249

2014/2015 2,746 253 1,010 2,040 198

2015/2016 2,841 325 915 2,285 164

2016/2017 2,660 306 973 1,955 211

2017/2018 2,755 288 1,074 1,935 245

2018/2019 2,850 419 977 2,255 282

2019/2020 2,964 483 910 2,380 439

2020/2021 3,002 493 1,061 2,430 443

2021/2022 2,926 458 970 2,305 552

2022/2023 2,717 623 915 2,405 572

2023/2024 2,755 586 662 2,630 621

2024/2025 2,850 650 900 2,655 566

2025/2026

(전망치)
2,907 650 850 2,705 568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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